WFYL 1180AM 라디오선교방송 한국어 프로그램 운용에 적용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연구 by Suh, Ae Sook, 서애숙
Fuller Theological Seminary 
Digital Commons @ Fuller 
Korean Doctor of Ministry in Global Ministries 
Projects / 선교 목회학 박사 졸업 논문 Korean Studies Center 
9-1-2018 
WFYL 1180AM 라디오선교방송 한국어 프로그램 운용에 적용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연구 
Ae Sook Suh 서애숙 
Follow this and additional works at: https://digitalcommons.fuller.edu/kdmingm 
 Part of the Missions and World Christianity Commons 
Recommended Citation 
서애숙, "WFYL 1180AM 라디오선교방송 한국어 프로그램 운용에 적용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연구." 박사
학위논문, 풀러선교대학원, 2018. 
This Project is brought to you for free and open access by the Korean Studies Center at Digital Commons @ Fuller. 
It has been accepted for inclusion in Korean Doctor of Ministry in Global Ministries Projects / 선교 목회학 박사 졸업 
논문 by an authorized administrator of Digital Commons @ Fuller.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archives@fuller.edu.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chool of Intercultural Studies 
 
 
 
 
DMin Final Project Approval Sheet 
This DMin Final Project entitled 
 
A STUDY OF RADIO COMMUNICATION, WITH SPECIAL REFERENCE 
TO WFYL 1180AM MISSIONAL RADIO BROADCASTING KOREAN 
PROGRAM 
 
written by 
Ae Sook Suh 
 
 
and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in Global Ministries 
has been read and approved by the undersigned member of the 
Facul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Mentor: Enoch Jinsik Kim, PhD 
 
 
Dat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eptember 2018 
 A STUDY OF RADIO COMMUNICATION, WITH SPECIAL 
REFERENCE TO WFYL 1180AM MISSIONAL RADIO 
BROADCASTING KOREAN PROGRAM 
 
WFYL 1180AM 라디오선교방송 한국어 프로그램 운용에 적용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연구 
 
By 
Ae Sook Suh 
A DMin Final Project Presen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Intercultural Studie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Doctor of Ministry in Global Ministries 
September 2018 
 ii 
ABSTRACT
Suh, Ae Sook  
2018   “A Study of Radio Communication, With Special Reference to WFYL 1180AM 
Missional Radio Brodcasting Korean Program.”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chool of Intercultural Studies.  Doctor of Ministry in Global Ministries.  132 pp. 
This research was conducted to organize Philadelphia’s mainstream Korean radio 
program, WFYL 1180AM. The content provides the application of this program for 
communi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rganize this program so that the public will 
desire to listen to it. The researcher’s personal call to this research is, first, to replace the popular 
culture with the Bible. Second, it is to spread the gospel to North Korea through the WFYL 
1180AM.   
Centered on the receivers’ situations, first, this study gained an understanding of 
communication through Bible, missiology, biblical theology, and communication theories. 
Second, this study analyzed major spiritual elements and ministries for radio broadcasting 
stations. Third, the communicative realities were examined at the researcher’s ministry field to 
approach the receiving end.  
This research answers following questions. 1. What is the biblical basis of 
communication? 2. What is the mission and biblical perspective of communication? 3. What is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communication? 4. What are the main elements of missional radio 
broadcasting program? 5. What is the background of ministry? 
This study consists of 7 chapters. Chapter 1 presents the necessity of communication 
research to assist the public’s desire to listen to missional radio broadcasting. Also included in 
this chapter are the purpose of the study, goals, importance of study, central tasks, questions, 
scope and research methods. Chapter 2 describes the biblical ground for communication. Cha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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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vers perspectives of communication through mission and biblical theology. Chapter 4 
presents theoretical background of communication. Chapter 5 analyzes the important elements of 
missional radio broadcasting. Chapter 6 examines the ministry field of the researcher and the 
situations of the recipients. In addition, this study applied the research findings to organize 
WFYL 1180AM RADIO ENGLISH GOOD MORNING GOOD NEWS. Chapter 7 consists of 
conclusion and implication. The conclusion is drawn from researcher’s theory of missional radio 
broadcasting through own ministry field experience. This theory conveys the Bible as a message 
acceptable the recipients’ life. At last, this study proposes to utilize modern media with the hope 
to spread the Bible even to North Korea where the border seems completely closed off. 
 
 
Mentor: Enoch Kim, PhD.                                                                         351 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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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ABSTRACT)
서애숙 
2018   “WFYL 1180AM 라디오선교방송 한국어 프로그램 운용에 적용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연구.”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chool of Intercultural 
Studies.  Doctor of Ministry in Global Ministries.  132 pp. 
본 연구는 필라델피아 주류 공중파 라디오 WFYL 1180AM 에 한국어프로그램을 
편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연구된 내용은 프로그램에 적용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이다. 
연구의 목적은 대중이 경청하고 또 경청할 수 밖에 없는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이다. 이 
연구를 진행하는 필자의 개인적인 소명은 첫째, 대중의 문화를 성경을 통해 변혁을 
일으키는 것이다. 둘째, WFYL 1180AM 한국어프로그램으로 북한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수신자들의 상황을 중심으로 첫째, 성경과 선교학, 성서신학,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의해 이해 하였다. 둘째, 라디오선교방송국이 갖추어야 하는 주요 
영적 요소와 사역의 요소를 분석하였다. 셋째, 필자의 사역 현장에서 수신자들을 중심으로 
현장 연구가 가져다 주는 커뮤니케이션적 현실들을 고찰하였다.    
연구를 위한 구체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커뮤니케이션의 성경적 근거는 
무엇인가? 2. 커뮤니케이션의 선교와 성서신학적 관점은 무엇인가? 3. 커뮤니케이션의 
이론적 배경은 무엇인가? 4. 라디오선교방송의 주요 요소들은 무엇인가?  5. 사역현장 
배경은 무엇인가? 이다. 
본 논문은 7 장으로 구성 되었다. 제 1 장은 라디오선교방송을 대중이 경청하게 
하는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의 배경, 목적, 목표, 중요성, 중심과제, 질문들, 
범위와 연구 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제 2 장은 커뮤니케이션의 성경적 근거, 제 3 장은 
커뮤니케이션의 선교와 성서신학적 관점, 제 4 장은 커뮤니케이션의 이론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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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은 라디오선교방송국의 주요 요소를 선교적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제 6장은 사역의 
현장으로 필자의 사역의 현장에서 직 간접으로 경험한 수신자들의 상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연구된 내용을 적용하여서 WFYL 1180AM RADIO ENGLISH GOOD MORNING 
GOOD NEWS를 편성하였다. 제 7장은 결론과 제안이다.  
 
 
Mentor: Enoch Kim, Ph.D.                                                                           194 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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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이 연구는 필라델피아 주류 공중파 라디오 WFYL 1180AM 에 한국어프로그램을 
편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연구된 내용은 프로그램에 적용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이다. 
연구의 목적은 대중이 경청하고 또 경청할 수 밖에 없는 프로그램을 송출하는 것이다.    
“기독교의 메시지는 단순히 말의 메시지가 아니라 삶의 메시지여야 한다”는 
Charles H. Kraft의 진술에 근거하여 라디오선교방송을 정의한다면,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삶의 메시지를 편성 제작 송출하는 음성과 음향의 방송이다’고 할 수 있다. 선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증거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경이 수신자가 수용할 수 있는 삶의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 또한 수신자에게 수용된 메시지는 그들의 삶에 적용이 되어야 한다. 
이에 중요시된 것은 성경을 수신자가 수용할 수 있는 삶의 메시지로 바꾸는 작업이다.   
필자는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로 커뮤니케이션을 성경과 선교, 성서 
신학 그리고 이론에 의해서 이해하였다. 두 번째 단계로 라디오선교방송국이 선교사역을 
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하는 영적 요소와 사역의 요소를 분석하였다. 세 번째 단계로  
필자의 사역 현장을 통해서 성경을 수신자가 수용할 수 있는 삶의 메시지로 전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를 진행하는 필자의 개인적인 소명은 WFYL 한국어프로그램이 북한의 
대중까지도 경청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가 독자들에게 남기는 과제는 
현대사회의 발전된 미디어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여서 북한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다. 
미디어 매개체를 이용하는 것은 우리의 예상보다 더 많은 수신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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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구성은 1장 서론. 2장 성경적 배경. 3장 선교와 성서신학적 배경. 4장 
이론적 배경. 5장 라디오선교방송의 주요 요소들. 6장 사역현장 배경. 7장 결론과 제시로 
되었다. 
연구의 배경(Background) 
선교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된다. 필자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 어느날 갑자기 상상도 못했던 행운이 찾아왔다. 필라델피아 미국 공중파 
라디오 방송국 WFYL 1180AM 에서 한국어 프로그램 운용을 제의 받았다. 이것은 나에게 
매우 놀랍고 획기적인 일이었다. 왜냐하면 필자는 이 방송국의 관계자들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방송국은 미국 방송국이고 공중파 방송국이며 청취자도 
100 퍼센트 영어권이기 때문이다. 방송국의 모든 프로그램도 영어로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한국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었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이런 일은 
미국 방송사에 전무후무한 일이다.   
한국방송국이 미국의 공중파를 빌려서 쓰는 경우는 있다. 그러나 이렇게 
미국프로그램을 송출하는 도중에 유일한 한국어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일은 없다. 이것은 
WFYL 이 자신들의 이익과는 상관 없이 참된 선교의 활동을 하는 방송국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들은 한국을 특별히 사랑하고 한국선교를 위해 헌신 하고자 한다.   
필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허락된 행운의 기회를 참된 선교와 전도를 하는데 
사용하고자 해 왔다. 이에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된 것은 수신자들의 필요였다. 어떻게 하면 
수신자들에게 유익한 방송을 할 수 있을까? 를 고민하였다. 필자의 사역에서 항상 우선시 
된 것은 수신자들이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는 최상의 화면, 라디오 방송국에서는 최고의 
음질을 송출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는 필자가 현재 할 수 있는 것으로 수신자들에게 유익이 
되고자 하는 빚진 마음이 표출된 것이다. 이유는 필자에게 경험된 수신자들의 상황 
때문이다. 상상하던 수신자들과 실제로 경험된 수신자들의 상황은 판이하게 달랐다. 이후 
필자는 늘 그들에게 빚진 자가 되었고 그들은 아직도 필자의 가슴 속에 있다. 이에 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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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자신에게 주어진 행운과 시간으로 수신자들에게 유익이 되고자 이 연구를 하게 
되었다.  
연구의 목적(Purpose) 
본 연구의 목적은 수신자가 경청하고 또 경청할 수 밖에 없는 프로그램을 WFYL 
1180AM에 편성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의 목표(Goals) 
본 연구의 목표는 성경을 수신자가 수용할 수 있는 삶의 메시지로 바꾸기 위해서, 
1.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성경적 근거를 이해한다. 
2.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선교와 성서 신학적 관점을 이해한다.  
3. 커뮤니케이션 학의 이론들을 정리한다. 
4. 라디오 선교방송들이 알아야 할 주요 요소들을 정리한다 
5. WFYL 1180AM 방송과 나의 수신자들을 중심으로 현장 연구가 가져다 주는 
커뮤니케이션적 현실들을 고찰한다   
연구의 중요성(Significance) 
본 연구는 미국 주류 공중파 라디오방송국에 한국어 프로그램을 처음 편성한다는 
의미에서 필자의 선교여정에 중요하다. 필자는 이 연구를 통해서 성경을 수신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또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되는 방송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중요성은 WFYL 1180AM RADIO 에서 처음 시도되는 한국어 방송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어느 방송국이나 새로운 것을 시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WFYL 1180AM 은 한국 이민 사회에 선교적 
공헌을 하기 위해서 이 어려운 일을 시작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을 사랑하는 이 방송국 
관계자들이 한국을 위해서 할애하는 방송시간을 좀더 보람 있게 선교적 공헌을 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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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중심과제(Central Research)  
본 연구의 중심 과제는 커뮤니케이션 입장에서 수신자의 이해, 성서에 나타난 
커뮤니케이션적 요소, 그리고 목회 상황에서의 요소등을 연구하는 것이다.  
연구의 질문들(Research Questions)  
본 연구는 WFYL 1180AM 라디오선교방송 한국어 프로그램 운용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며 진행을 할 것이다.  
첫째, 커뮤니케이션의 성경적 근거는 무엇인가? 
둘째, 커뮤니케이션의 선교와 성서신학적 관점은 무엇인가? 
셋째, 커뮤니케이션의 이론적 배경은 무엇인가? 
넷째, 라디오선교방송의 주요 요소들은 무엇인가? 
다섯째, 사역현장 배경은 무엇인가? 이다. 
연구의 범위(Delimitation)  
이 연구의 범위는 일반 라디오 방송이나 라디오의 기술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필자의 전공인 선교목회학의 관점으로 제한한다.   
이론의 범위는 커뮤니케이션이론과 목회상담학 기독교교육으로 제한한다. 신학은 
선교신학과 성서신학으로 제한한다. 수신자의 상황은 필자에게 경험된 수신자로 제한한다. 
라디오선교방송의 주요 요소는 영적 요소와 사역의 요소로 제한 한다.   
연구의 가정(Assumption)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청중이다 는 King의 말에 
비추어 볼 때 라디오선교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수신자에게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수신자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삶의 메시지로서 운용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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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방법(Methodology)  
본 연구 2 장의 연구 방법은 WFYL 1180AM 라디오선교방송 한국어 프로그램 
운용에 적용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을 성경적 배경으로 성경적, 하나님, 예수님의 
커뮤니케이션으로 분석한다. 3 장은 선교적 관점과 성서신학 관점에서 분석한다. 4 장은 
이론을 배경으로 분석한다. 5 장은 라디오선교방송국의 주요 요소에 의해서 분석한다. 
6장은 수신자들의 상황을 소개하고 이 연구에서 분석된 커뮤니케이션을 WFYL 1180AM 
라디오선교방송 한국어프로그램에 적용한다. 7 장은 연구의 결론을 맺고 독자들에게 
남기는 제시와 제안을 남긴다.  각장의 끝에는 요약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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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커뮤니케이션의 성경적 근거
이 장은 WFYL 1180AM 라디오선교방송 한국어 프로그램 운용에 적용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을 성경적인 배경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본장은 성경적인 
커뮤니케이션과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예수님의 커뮤니케이션으로 구성되었다.
성경적인 커뮤니케이션 
성경은 커뮤니케이션에 관하여 전달해야 할 메시지와 어떻게 전달할 지에 대한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다. Charles H. Kraft는 다음과 같이 말해 주고 있다. “여러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해 노력해 온 우리는 우리의 메시지를 위해 
성경에 의지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방법에 있어서는 성경에 의지하지 않았던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Kraft 2001:19).  
Kraft 에 따르면, 성경은 우리가 전달할 내용뿐이 아닌 전달할 방법 또한 제시해 
주고 있다. 그것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난다. 예수는 제자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셨다. 제자들은 예수를 사랑하고 그의 
제자들로서 소통을 했다. 여기에서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은 사랑과 제자 됨이다. 곧, 현재의 
우리에게 있어서 수신자를 사랑하고 그들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어떻게 이것이 성경적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수신자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커뮤니케이션을 함에 있어 수신자를 사랑하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으나 수신자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에 수신자를 사랑하고와 수신자의 제자가 되는 방법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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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수신자를 사랑하는 방법은 “율법은 이것 즉, 너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 안에서 성취되었느니라”(갈 5:14) 에서 볼 수 있다. 하나님은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일을 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송신자가 수신자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게 하신다. 수신자를 사랑하는 것은 송신자와 수신자 모두에게 유익하다. 
수신자를 사랑하게 되면 송신자로서 수신자들에게서 받는 상처를 극복할 수 있다. 
보편적으로 송신자들은 자신의 메시지가 수신자들로부터 무시될 때 좌절하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좌절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신다. 이 방법은 
자신의 메시지를 반대하는 수신자들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은 모든 
고통을 견디게 하고 모든 사역의 좌절감을 극복하게 한다.  
Ralph D. Winter와 Steven C. Hawthorne 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증해 주는 
선교 방법은 성경 전체에 보여진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다.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무기이다(Halley 1988:644). 그러므로 사랑은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큰 수단이며 무기이다. 
Winter와 Hawthorne이 말하는 수신자를 사랑한 만큼만 복음을 전달 할 수 있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 수신자들이 마음을 열어줄 때까지 참고, 
온유하게, 교만하지 않게(고전 13:4)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다. 성경은 송신자에게 교만하지 않을 것을 말한다. 모든 수신자는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아버지와 어머니, 친구와 남편 그리고 아내를 갖을 
수 있다. 하나님은 그들의 친구이고 남편이며 아내이고 아버지이며 동시에 어머니이다. 
이에 복음으로 수신자들의 상황은 변화된다. 하나님은 수신자를 결코 혼자 있게 하지 
않으신다. 남편을 잃고 설음에 잠긴 과부는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남편을 갖을 수 있다. 부모를 잃은 고아는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서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부모를 갖게 된다. 외로움을 못이겨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 하는 자도 복음을 받아들이면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친구를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은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이고 그를 
더이상 외롭게 놔두지 않는다. 사업에 실패해서 절망하고 있는 사업가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면 다시 재기할 수 있다. 그는 복음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그를 도우시는 
 8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 모든 지역과 상황에서 수신자들과 동거동락 
하신다. 모든 수신자들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서 신분상승이 된다. 모든 수신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사실은 수신자를 모든 궁핍한 상황에서 건져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송신자들은 수신자들 앞에서 교만 할 수 없다. 모든 수신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송신자들은 다만 수신자들의 신분을 상승 시켜주는 복음의 
심부름꾼으로 복음을 전달하는 도구가 된다.   
송신자는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고전 13:5). 송신자가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간혹 이익의 문제가 분란을 일으킬 때도 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수신자를 사랑한다면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가르치고 있다. 사랑은 
어디에서나 지켜져야 하지만 이익에 관하여 특히 더 강조 되어야 한다. 이유는 우리가 현대 
물질문명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주시고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방법도 주셨다. Henry H. Halley 가 말한 교회의 무기는 사랑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무기를 사용하게 하신다.  
둘째, 수신자의 제자가 되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것은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cf. 눅 9:23)에서 찾아 볼 수 있다 
Avery T. Willis, Jr. 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는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부정함을 가르킨다. 이는 자신의 존재를 잃지 않되 자기 중심적인 주관을 
버린다는 뜻이다. 자신을 부정하기를 거부하는 자는 누구도 그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삶의 1 순위여야 한다”(Willis 1996:13)이다. Willis 은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를 예수님을 자기 자신의 삶의 중심에 두는 것이라고 보았다. 십자가란 자신의 인생의 
모든 가치를 예수님께 두고 예수님을 위한 삶, 예수님에 의한 삶을 사는 것을 뜻한다.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이 자기 자신의 존재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자기 중심적인 
주관을 버린다는 뜻이다.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의미하는 이유는 인간은 자아를 
정상의 자리에 두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현대 세계관의 두 번째 결과는 인간을 자연의 
정상의 자리에 올려놓은 것이다. 원래의 그림에서 하나님을 제거한 후 인간은 지구의 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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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르네상스 때 마키아벨리는 그러한 논리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이미 당시에 그 
명확한 뜻과 절박성을 거의 상실해버린 구원에 대해서는 잊어버리라고 당대의 사람들에게 
호소하였다”(Hiebert 2007b:290).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Willis가 말하는 십자가는 수신자를 자신의 중심에 두는 
송신자가 지어야 하는 십자가를 의미한다. 자신의 사역을 자기 자신의 중심에 두는 
십자가라는 것은 수신자를 자신의 삶의 중심에 두는 것이다. 즉 수신자 중심적인 송신자가 
되는 것이다. 계속해서 Willis 는 “선생과의 시간을 갖으라. 말씀 속에 살아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믿는자와 교류하라. 세상에게 증인이 되라. 남에게 길을 전하라”(Willis 
1996:5)라고 주장한다. 이는 송신자가 수신자로부터 배우려는 자세를 갖을 때 가능하다. 
그들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것들을 제자의 자세로 듣고 이해하고, 동의해야 한다. 
제자가 선생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의 말씀 속에서 살며, 믿음과 확신으로 함께 교제하고, 
나아가 그의 증인이 되듯이, 송신자가 수신자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서가 아니라 제자의 위치에 서 있어야 한다. 이에 수신자의 제자가 되는 송신자는 
예수님과 함께 성경에 참여하는 삶으로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성도들과 교제하며, 말씀의 
증인으로서 수신자들에게 복음에 제시된 길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수신자의 제자로서의 송신자는 전달하는 메시지를 수신자의 눈 높이에 맞추어야 
한다. 수신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일어나도록 전하는 것이다. 잠언 
25장 11절은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한다고 했다. 여기 경우에 
합당한 말이란 수신자의 상황을 고려한 것이어야 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동시에 송신자는 수신자에게 주어져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수신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일어나도록 전하는 것은 중요하다. 
욥기를 통해서 보여지는 사실은 이것을 대변해 준다. “사실 엘리바스, 빌닷, 그리고 소발은 
상담자로서의 인격을 잘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중략) 그러나 그들은 훌륭한 인격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담의 기술이 부족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모자라 
실패한 상담자들이 되고 말았다”(오성춘 2002:60). 만약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송신자가 하나님을 전할 때는 엘리바스와 빌닷 그리고 소발과 같은 실수를 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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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될 것이다. 이에 수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수용할 수 있도록, 
송신자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면에서, Roberta King 은 “무엇을 아는지 말해보십시오” 에서 기독교 송신자가 
말씀을 전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내용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King 
2008:38)고 옳게 강조하고 있다. 그는 McLuhan 의 글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 있다. 
“이사야 55:11 은 우리가 ‘어떻게’ 전하느냐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으며, ‘무엇을’ 
말하느냐가 중요하다”(2008:38에서 재인용). 이사야의 글은 잠언 25장 11절(“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와 일맥상통하다. 즉, 합당한 말은 
송신자와 수신자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의 통로 역할을 한다는 의미이다. 
동시에 합당한 말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이어야 한다.  
합당한 말로서 성경은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전달될 때 수신자와 송신자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수신하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전달하셨다. “성경은 전문적이고 학구적인 용어를 피하고 상식적이며 
일상적인 용어를 사용하였다”(Geisler 1997:29). 이것으로 볼 때 성경은 누구에게나 
읽혀지고 전해지기 위해서 일상적인 용어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전문적이고 학구적인 용어만 사용하실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말을 어렵게 하여서 
일반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시지 않으셨다. 이에 기독교 송신자들이 성경을 쉽게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전달하는 것은 성경적인 방법이다. 
Richard Clinton 과 Paul Leavenwor 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 혹은 ‘하나님의 감동’ 
혹은 ‘하나님의 계시’로 된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에 관해 인간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벧후 1:20-21). 그러므로 성경에는 권위가 있다. 
성경은 진리이며 유익한 것이다!”(Clinton & Leavenworyh 2006:136)고 말했다. 이에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먼저 말씀해 오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Clinton.과 Leavenworyh가 말한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로 볼 때 하나님은 
먼저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는 송신자이다. 하나님은 ~ To 먼저 이동하시고, 인간에게 
먼저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은 적극적이다. 이 예는 성육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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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에서 보여진다. 이에 성경적인 방법은 적극적으로 수신자를 찾아 나서는 
것이다 고 말할 수 있다.  
정재순은 “성경은 기록자의 의사소통적인 목적을 갖고 그 당시 사용된 언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그 당시 상황 속에서 표현한다”(정재순 2009:4)라고 했다. 이에 성경적인 
방법은 지금 현재 이 당시의 수신자들의 언어와 상황속에서 표현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의사소통은 수신자들의 언어와 상황속에서 표현이 되어야 
이루어진다 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성경적인 방법은 수신자가 우선이 되는 것이다. 
수신자의 언어를 이해하고 수신자의 상황을 파악한 후에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는 것이 
성경적인 방법이다. 즉 수신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수신자가 자신의 상황속에서 
수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 성경적인 방법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John R. W. Stott 은 미션 퍼스펙트 세계 복음화와 성경 에서 “성경 없이 세계 
복음화는 불가능하다. 성경이 없다면 우리는 열방에 가져 갈 복음이 없을 것이며, 따라서 
그들에게 그 복음을 가져 갈 근거도 없고, 그 과업을 어떻게 착수할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도 없고, 성공하리라는 아무런 소망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 복음화에 
필요한 명령과 메시지와 모델과 능력을 주는 것은 성경이다”(Winter & Hawthorne 
2000:46)고 하였다. 이에 성경은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내용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며 무기는 성경이다.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이란? 질문을 할 때 하나님은 매우 충격적인 송신자이다. 
IMPACT 한 성육신의 방법을 사용하신 IMPACT 한 송신자이다.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은 성육신 하신 커뮤니케이션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는 창조주이신 
신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과 동일한 모습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인간으로 오셨다(요 1:14). 인간으로 오시는 성육신은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 전략 중 일부분이다”(Kraft 2001: 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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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tt 는 진정한 복음 전도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인간의 언어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다. 
또 그리스도는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 자신을 비우고 낮추셨다. 그것이 성경에서 제시하는 
복음 전도의 참된 모델이다. 진정한 복음 전도를 하려면 언제나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Winter & Hawthorne 2000:45)고 하였다. 여기에서 ‘말씀하셨고—
말씀하시면서—육체를 입으셨다’는 것은 인간과 계속 교제 하시면서 더욱 우리의 
커뮤니케이션을 하고자 했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셨고, 
인간의 상황에 들어 오시기 위해 인간이 되셨다. 하나님은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낮추는 
송신자였다.   
Graeme Goldsworthy 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속받은 백성과 
언약을 세우는 말씀이며 마침내는 신인(God Man) 으로서 임마누엘하시기 위하여 우리 
인간의 세계 가운데로 뚫고 들어오시는 말씀이다”(Goldsworthy 2006:72) 고 말했다. 언약의 
커뮤니케이션으로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 현재 진행 중에 계신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으로서 현재 진행형이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인간을 위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임마누엘의 커뮤니케이션을 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가 선택한 자들을 세워 과거 에덴동산에서 아담을 부르신 것처럼 현재에도 죄인들을 
부르시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변화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진행하신다. 그래서 
인간들이 자신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인간들의 방식으로 현대의 송신자들을 세워 
현재진행형으로 커뮤니케이션 하신다. 특히, Goldsworthy 의 “뚫고 들어오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자의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이세상에 오신 송신자임을 인지하게 해주고 있다.  
하나님은 유일한 인간의 문제를 답하고 결정하실 수 있는 송신자이다. Halley 는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중략) 인간의 창조자가 인간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주고, 
안내하는 기록이라고 믿는다… (중략) 이 귀한 책은 인간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유일한 
대답으로 남을 것이다”(Halley 1988:25-26)고 말했다. 이에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은 
생명의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이 간구하는 것을 답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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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커뮤니케이터이다. 하나님외에는 아무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에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은 인간의 유일한 답이며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은 세상의 옳고 그름을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죄란 무엇이며 어떤 
것이 죄이고 어떤 것이 죄가 아닌지를 누가 결정하는가? 그 대답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것이다”(Ridenour 1999:25). 이에 하나님의 결정은 모든 세상 만사의 잣대이며 기준이 된다.   
하나님은 커뮤니케이션의 시작이시다. 그는 천지창조를 통해 커뮤니케이션을 
시작하셨다. 하나님은 세상보다 먼저 계신 송신자이시며, 그의 말씀을 주심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창 1:1-3).   
하나님은 커뮤니케이션의 끝이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다음과 같이 
끝을 맺는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계 22:21). 이에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은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을 
악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은혜를 배푸시는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은 시작-진행-끝이다. 그리고 끝에 이어서 영원한 생명을 입은 우리와 영원히 
커뮤니케이션한다. 이에 우리는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현재 
그리고 영원히 진행되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인격으로 사람들과 대화하신다. 박영지는 하나님은 인격으로 
말씀하신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그는 지적인 측면에서 완전한 전지성으로 인간을 
직접 또는 천사를 통하여 깨우치시며 예언해 주시고 영감으로 계시해 주신다. 정적인 
측면에서 무한한 자비의 하나님이시며(신 4:31), 인자하시고(민 14:18)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느 9:17, 27, 31; 사 54:7). 의지의 측면에서 그는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시 
1:23),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박영지 1990: 278). 지적이란 명사로서 “지식이 있는 상태, 
지식이 있는 모양, ~ 수준.”(이희승 1991:2013)이다. 지식이나 지성을 가르친다. 전지성이란 
명사로서 “모든 일에 통달한 지혜”(1991:1883)이다. 모든 것을 다 아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정적이란 명사로서 “감정의 눈으로 엿볼 수 있는 흔적, 사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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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적”(1991:1912)이다. 이것은 감정이나 인정과 관계되는 것으로서 무한한 자비의 하나님, 
인자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의지적이란 명사로서 “뜻 사려. 선택. 결심하여 
실행하는 능력 ~가 강하다”(1991:1718)이다. 이것은 어떠한 것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의의 길로 인도하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이에 인격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은 지적, 정적, 의지적인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박영지가 말하는 인격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을 3 가지의 
인격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님의 지적인 측면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은 
인간과 직접 개인대 개인으로 만나 주시는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천사를 통하여 
커뮤니케이션 한다. 예언으로 커뮤니케이션 한다. 영감으로 계시해 주는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둘째, 하나님의 정적인 측면의 커뮤니케이션은 무한한 자비를 베푸는 커뮤니케이션 
이다. 인자한 커뮤니케이션 이다. 긍휼을 베푸시는 커뮤니케이션 이다. 셋째, 하나님의 
의지적인 측면의 커뮤니케이션은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선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이 하나님의 지적, 정적, 의지적인 인격의 커뮤니케이션은 지금도 죄인인 인간을 
어디에 있느냐? 찾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인간은 없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 우리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찾으시며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신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 모든 인간은 이 
자유의지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거역한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거역할 자유를 주셨으며, 승인과 거부의 개인적인 결단에 따라 각 사람은 
최후의 날을 맞아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모두가 동의 하였다”(Neil 1979:571).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자유의지는 인간에게 모든 주권을 주는 커뮤니케이션이다. 그는 우리를 
당신의 커뮤니케이션 상대로 여기실 뿐 더러 모든 주권까지 준 커뮤니케이션을 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에 우리를 참여시키기 위해 우리를 사역자로 세우는 
커뮤니케이션을 하신다. “하나님은 한 지도자를 특별한 방향으로 가도록 눈부신 방식으로 
지시하신다. 하나님은 먼저 지도자에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를 암시하신다. 기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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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을 본인에게 사용하시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거나 내적인 확신이나 
환경을 통해서나 이러한 것들이 결합된 방식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신다”(Clinton 2008a:5). 
하나님은 한 지도자를 특별한 방향으로 키워 나가는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그의 방법은 
그가 세울 사역자에게 암시, 기록된 말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적인 확신, 환경, 이것들이 
결합된 방식등 다양한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한다.   
하나님이 한 지도자를 세우는 예는 출애굽기 4장에서 볼 수 있다. 그가 모세에게 
애굽 땅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라 하실 때 하나님은 모세를 로버트처럼 조종하지 
않으셨다. 그는 모세와 그의 사명에 대해 커뮤니케이션 하셨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례하지 않고 친절하며 오래참는 커뮤니케이션을 하셨다. 모세는 제가 어떻게 
하겠느냐는 이유를 들어 계속해서 불복종한다. 하나님은 모세가 자신이 하실 일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팡이가 뱀이 되게하고 손에 문등병이 있게 하고 또 낫게 하는 시청각 자료까지 
동원하신다. 그래도 모세는 자신이 말을 못한다는 이유로 불복종 하고자 한다. 이에 
하나님은 모세의 상황 속에서 모세를 도울 수 있는 모세의 형을 해결책으로 동원한다. 
상식적으로 그는 모세에게 명령만 하시면 됐다.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는 명령하는 
송신자와 복종하는 수신자이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모세는 피조물이므로 동등한 
커뮤니케이션의 관계를  형성할 수는 없다. 이 둘의 관계는 극심한 신분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상대하여 커뮤니케이션 하신다. 하나님은 말을 못한다는 핑계를 
대는 모세의 상황을 말을 잘하는 아론을 동역자로 주어 수신자를 상황으로도 설득하는 
커뮤니케이션을 하셨다(출 3, 4장).  
Kraft 는 “1.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며, 돌보시며, 돕고자 하신다. 2. 하나님은 자유의 
의지를 주셨지만 원수가 당신을 파괴하지 못하게 하셨다. 3. 하나님은 친절하시고 
온유하시다-예수님을 보라(요 14:9). 4.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시며, 용서하시고 
잊어버리신다”(Kraft 2008:36)고 하였다. Kraft 가 진술한 것처럼, 하나님은 수신자와 
가까이 계시며, 돌보시며,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를 위해 돕고자 커뮤니케이션 한다.   
“사역은 존재로부터 흘러나온다!(Ministry Flows Out of Being!)” (Clinton & Clinton 
2005:5). 이에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도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흘러나온다. 하나님은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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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일까?  Halley 는 “사랑은 하나님의 필수적인 성격이다”(Halley 1988: 644)고 하였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도 그분의 존재인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커뮤니케이션이다.        
예수님의 커뮤니케이션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한 성육신의 커뮤니케이션을 하였다. 이 동일한 성육신의 
커뮤니케이션을 예수님의 커뮤니케이션으로 분류하자면 공생애에서 이루신 
커뮤니케이션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고 예수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신 성육신 하신 아들이다. 그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한 것은 억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쁨에 의한 것이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가장 큰 핵심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한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복종은 그를 행복하게 한다. 이는 하나님을 닮게 창조된 본성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성이라함은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선택으로 타락시킨 그 본성을 
말한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에 대한 복종을 통해 고무되었다”(Erwin 2009:113)이다.   
예수님의 삶의 우선 순위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었다. 
예수그리스도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시작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십자가의 구속사건을 이루었다. 
예수그리스도는 신으로서 본인의 사역의 임무를 마친 것이 아니라 100퍼센트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본인의 사역을 감당했다. 예수님은 100퍼센트 신이셨으며, 동시에 100퍼센트의 
인간이셨다. 그래서 자진하여 이룬 십자가의 구속사건은 위대한 것일 수 밖에 없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핵심과 위대함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창조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그 행위에 대한 천문학적인 
댓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복종에 본성에 충실했다. 가장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몸소 실천 하였다”(Erwin 2009:113-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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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을 이은 다리가 된다.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길과 진리 생명이 되는 커뮤니케이션을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요 14:6). 예수님의 커뮤니케이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수신자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보혈을 뿌린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역은 그 당시 매우 충격적인 시청각 커뮤니케이션이 되었음이 분명하다. 이 
십자가의 구원 사역은 현재에도 전 인류의 시청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된다. 성경은 전 
세계의 베스트 셀러이고 온 인류가 가장 많이 읽는 굿 뉴스이다. 이 굿 뉴스의 주역인 
예수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구원사역이라는 가장 위대한 시청각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온 
인류와 현재 진행형으로 한다. 모든 수신자들은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믿음으로 구원 받을 수 있다. 수신자들은 이 믿음으로 한번에 그들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 예수님은 수신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커뮤니케이터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박히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전도와 선교를 성취했다. 이것은 
우리의 선교사역에 교훈이 된다.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희생과 사랑은 현대 
커뮤니케이터들이 적용하기 불가능 한 것이다. 그러나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이 
커뮤니케이션은 지금 우리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 그는 우리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과 
영원한 생명으로 현대사회의 수신자와 함께 한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시는 하나님과 동일한 Impact 한 십자가 상의 송신자이다.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은 선포와 가르치시는 것과 치유였다. “사실 주님은 공생애를 
통해 세 가지 사역에 집중하셨는데 그것들은 선포하는 것과 가르치시는 것과 치유하는 
사역이었다. 이 사실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 다음과 같이 요약되어 있다”(Zuck 2004:138-
139). 이에 예수님의 커뮤니케이션은 목회상담을 대표하고 기독교 교육을 대표한다. 
Zuck가 말한 마태복음 4장 23절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에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여준다. 예수님은 모든 영적 육체적 약한 것을 치유한 송신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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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으로 인해 어둠에 있는 자는 밝은 빛을 보게 된다. 슬픈 자는 위로 받는다. 우는 자는 
찬송하게 된다. 미움은 사랑으로 변하고 분노는 평강으로 바뀐다. 빈곤한 자가 풍성함을 
느낀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어두움의 사람들을 찾아와 밝게 비추는 빛이시다. 그분이 
계신 곳에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게”(말 4:2) 될 것이다. 슬픈 자가 
위로 받고, 우는 자가 찬송하며, 미움이 사랑으로, 분노가 평강으로, 빈곤이 풍성함으로 
바꾸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다”(오성춘 2002:12). 예수님의 
커뮤니케이션은 이같이 수신자의 상황을 복음으로 교체시키는 치료하는 광선이다.             
예수님은 수신자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커뮤니케이션의 대가이다. 
“전달이 효과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듣는 자의 배경과 필요에 맞게 적응시켜야 한다. 
예수는 이 일에 대가이셨다”(Seamands 2004:12). 예수님에게 맡겨진 청중은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연령층이 다양했으며 배운 자에서 못 배운 자까지 학식의 
수준도 다양했다. 또한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자부터 낮은 자까지 다양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의사소통이 가능했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그리고 무교육자부터 지성인까지 모두 흥미 있게 들을 수 있도록 
하였으니 그것은 곧 신체언어, 일상어, 대조언어, 상징언어를 변용하신 것이 
그것이다”(이정근 2007:121). 그가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흥미있는 단어 사용 때문이었다. 그는 다양한 청중에게 말하기 위해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를 사용했다. 놀라운 것은 이 단어로 청중의 흥미까지 유발시켰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수신자들이 반응할 수 밖에 없게 그들의 일상적인 생활사로 접근한 
송신자이다. “예수는 이 접근법의 대가이셨다. 대부분 어부였던 제자들에게 그는 “사람 
낚는 어부”(마 4:19)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는 농부에게 씨앗과 토양, 파종과 
수확에 대해 말씀하셨다. 수가의 우물로 물 길러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는 “생수와 
“영생하는 샘물”(요 4:10, 14)에 대해 말씀하셨다”(Seamands 2004:114). 이것은 예수님이 
수신자에 대해서 파악을 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수님은 커뮤니케이션의 대가 일 
뿐더러 수신자 파악의 대가였다. 그는 수신자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의사소통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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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커뮤니케이션은 많은 부분이 비유로 이루어졌다. 
예수님은 마치 시나리오 작가와 같은 송신자이다. 신약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감독하신 여러 편의 커뮤니케이션 영화를 보는 것 같다. 이것은 그의 비유가 Impact 하기 
때문이다. 그의 복음전파의 방법은 한편의 드라마와 영화와 같은 사실적 접근이었다. 
예수님은 수신자들의 심리와 필요를 빠르게 파악할 뿐더러 거기에 맞는 비유를 
순간적으로 Impact 하게 사용하는 비유의 대가 이다. 이것은 그의 마음이 늘 수신자 쪽을 
향해 있기 때문이다. 그의 비유는 간단하나 선명한 뜻이 내포되어 있다. “예수님은 짤막한 
이야기를 말하시기 좋아하셨다: 그것은 주님의 가르침에서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현저하게 나타난다. 마가가 기록한 대로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비유로 
가르치셨다’(막 4:2). 예수님은 또한 비유로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이야기를 통해 대적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셨다”(Zuck 2004:494). 비유는 수신자가 커뮤니케이션하는 동안 스스로 
깨우치게 해주었다. 예수님은 비유로 친절 하셨고 비유로 수신자를 보호 하셨다. 그는 
비유로 수신자의 자존감을 세워주었고 수신자를 살리는 커뮤니케이션을 하였다. 만약에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추궁을 하였다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에 예수님의 커뮤니케이션은 자비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복음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옆으로 돌아가는 그러나 정확하게 그들의 상황에 적중하는 커뮤니케이션을 하였다. 
예수님의 비유는 긍휼함이다.   
예수님의 비유는 어떤 기능을 했을까? “비유들은 청중 편에서 (예수님의 메시지에) 
반응하도록 요청하는 수단으로 기능한다… (중략) 비유는 그 자체로 메시지다. 비유를 
말한 이유는 청중들에게 교훈을 주고 그들을 사로잡으며, 그들로 자신들의 행동에 대하여 
재고하도록 하며, 또한 어떤 식으로든 예수님과 그의 사역에 반응하도록 하기 
위함이다”(Fee & Stuart 2008:181-182). 비유의 기능적인 면에서 부각되는 단어는 요청, 
내용, 교훈, 집중, 사고, 반응이다.   
커뮤니케이션의 3 요소인 전달 대화 응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첫째,  전달이 
일어나야 한다. 예수님은 이 전달을 함에 있어서 자신의 입장이 아닌 청중의 편이 되었다. 
전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수신자들이 메시지를 수신하여야 한다. 이에 예수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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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를 사용하여서 청중들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반응하게 하였다. 즉 예수님은 이 
연구의 목적인 대중이 경청하고 또 경청할 수 밖에 없는 프로그램을 그 당시에 이미 
만드셨다. 예수님은 대중을 반응하게 하는 비유의 대가이다.     
둘째 예수님의 비유는 그 자체가 메시지였다. 요한복음 8 장은 위대한 
커뮤니케이션의 드라마이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하려한다. 그들이 논쟁을 
시작하려 하는 것은 예수님을 법정에 세워 심판하고자 함이다.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간파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의 대화를 피하지 않으신다. 예수님은 용기 있고, 
정의롭고, 자비하신 커뮤니케이터이다. 우리는 요한복음 8 장을 통해서 송신자이신 
예수님의 인격을 볼 수 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는 것을 찾았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에 의해서 수포로 돌아간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수신자인 예수님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잡아온 여인을 돌로 치지 않으실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겠다 라는 확신을 가졌을 것이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을 끌고 온다. 모세는 돌로 치라 
하였는데 어찌해야 할지를 묻는다. 예수님은 그들과 말씀하지 않으시고 몸을 굽히셨다. 
이것은 논쟁을 하려는 그들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에 논쟁을 피하면서 자신의 메시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신 것 같다. 예수님은 땅에 글을 쓰시고 일어나 “너희중에 죄 
없는자가 먼저 돌로 치라”(요 8:7)하셨다. 그리고 다시 또 땅에 이 글을 쓰셨다.  마침내 
논쟁을 하려던 사람들은 하나 둘 집으로 돌아갔다. “너희 중에 죄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요 8:7)는 메시지 자체가 된다. 이 메시지는 수신자의 마음에 각각 다른 의미를 
주었을 것이다.  양심의 가책, 사랑, 용서, 자비, 회개 등으로 수신자의 마음에 작용을 
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짤막한 메시지로 잡혀온 여인을 수신자들로부터 
구한다. 예수님은 이 짤막한 메시지로 분쟁없이 자신의 목적을 이뤘다. 이 놀라운 방법이 
예수님의 커뮤니케이션이다. 예수님의 방법은 과거, 현대, 미래를 통합해서 아무도 실행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신약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커뮤니케이션 이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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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께서 당신의 짓밟힌 사람들을 위하여 탁월하게 헌신한 것은 원수들이 행한 
일을 파괴하는 것이 그 일부였다. 나를 택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것이다”(눅 4:18b). 신약에서 “가난한 자”라는 말은 오늘날의 “희생자” 라는 말과 
동의어이다”(Kraft 2008:33). 예수님의 커뮤니케이션은 소외된 자를 섬기는 
커뮤니케이션이다. 그의 사역은 복종, 섬김, 구원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커뮤니케이션이다. 
그리고 죽음을 이긴 부활이다. 또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소식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로서 의 선교하게 하는 장본인이다. 그리고 현재 우리 안에 살아 계셔서 
열방에게 복음을 전하게 한다.    
요약 
성경은 하나님이 먼저 인간에게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무오하게 기록된 
것이다. 성경은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하는 내용이고, 전할 방법이다. 우리가 
실수하는 것은 성경을 커뮤니케이션의 내용으로만 보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은 가장 
훌륭한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이 포함되어있는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 이다. 하나님은 
교회에게 사랑을 무기로 주셨고 우리의 사역도 그렇기를 원한다. 이에 우리의 성경적 
커뮤니케이션은 사랑에 의한 것이어야 하고 수신자를 삶에 중심에 두는 송신자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은 성육신의 커뮤니케이션이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이에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불복종과 복종에 의해서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므로 인간과 커뮤니케이션을 
하여야 하는 수고를 하여야 한다. 하나님에 대한 가장 간략한 표현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래서 그의 커뮤니케이션도 사랑이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심도 그의 사랑이다. 그는 
당신의 피조물을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으신다. 그는 인간인 수신자를 존중하며 
인간의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한다. 이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은 가장 
위대한 수신자중심의 커뮤니케이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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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인간과 영원히 함께, 현재 진행형인 커뮤니케이션을 하신다.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은 세상 만물의 시작이며 끝이다. 창세기와 요한 계시록은 이것을 
보여준다. 기독교 송신자는 하나님의 대화가 영원히 함께 현재진행형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도구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동역자로 우리를 참여시키시고 함께 하시는 사역을 한다. 
우리의 입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한 동역자를 주시어서 우리의 
부족함을 보충하게 해준다. 이에 우리가 하는 커뮤니케이션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커뮤니케이션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은 복종과 십자가의 구속사건이다. 예수님의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다. 그는 누구든지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게 한다. 모든 인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사건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다. 예수님의 커뮤니케이션은 죽음을 이긴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며 다시 오실 재림이다.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 동안 가르침과 말씀 선포와 치유의 사역을 하였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선교사역을 하였다.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은 그의 본성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복종된 사역을 하였다. 그의 복종은 강요에 의한 타 의적인 것이 아니며 
자의에 의한 기쁨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기쁨으로 복종한 사역은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 
중에 가장 특징적인 것이다. 
커뮤니케이터로서의 예수님은 커뮤니케이션의 대가로서 아무도 예수님 이상 더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예수님의 의사소통 방법은 지금도 가장 훌륭한 
모범이 된다.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의사소통 방법은 가장 본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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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커뮤니케이션의 선교와 성서 신학적 관점
본 장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의 선교와 성서 신학적 관점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                    
선교적 관점 
필자는 실제 수신자들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문화 민족들이 공존하는 
필라델피아 한인 지역을 중심으로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맡은바 일을 하면서 2년 동안 
현시대의 선교적 특징과 커뮤니케이션 문화를 연구했다. 
첫 번째 표본 연구는 거리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그들 중 상당수가 아침 
시간대에 술 취한 사람이 많다. 모든 사람을 100 명으로 본다면 20 명 정도가 술에 취해 
있거나 마시며 다닌다. 낮 시간대는 오히려 조용하다. 연령층은 40 대 이상 남자가 제일 
많다. 약물을 하는 인구는 80퍼센트 중독자는 이곳 인구의 30퍼센트 정도이다.   
그들은 정신적으로 황폐한 상태 이지만 소속감을 갖기 원했다. 이들은 Sir, Good 
Boy, Good Man 이라는 호칭을 좋아하고 이러한 호칭에 의해 좋은 태도로 바뀐다. 마치 
순한 양이 되는 것 같이 즉각적으로 태도가 바뀐다. 남성들은 외모를 좋게 표현되는 말 
Handsome 보다는 내면적인 것이 좋게 표현 되는 말 Good Boy 를 더 좋아한다. 그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Good Man 보다는 Good Boy라고 불리는 것에 행복해 한다. 반대로 
여성들은 Good Girl 보다는 Beauty나 Pretty를 좋아한다. 남녀 모두 자신들을 부르는 예의 
바른 호칭을 좋아하지만 남성은 내적인 면 여성은 외적인 면이 좋게 표현 되는 것을 
선호하였다.   
거리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언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외하는 마음과 진실한 
눈빛이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존중하는 마음은 아무리 난폭한 사람도 진정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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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태도는 상대방에게 존중 받음에 비례하여 난폭 하기도 하고 점잖기도 했다. 진실된 
섬김이나 경외가 이들에게서 매우 좋은 태도를 보이게 한다. 관찰 결과 약물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자에게 서는 자아 정체성이나 자존심 자긍 감이 없는 상태였지만 자신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좋게 변하는 것을 보았다. 이들은 인생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고 그래도 빛으로 나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했다. 이들은 나약할 
뿐이지 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니었다. 특히 약물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자들에게서 
일반 사람들보다는 더 나약하고 여린 면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 거리에서 전도와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 시도한 일대 일의 대화에서 관찰된 
것은 교회는 불신자들로부터 신임 받지 못한다 이다. 현대 교회는 오히려 거리에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는 것을 방해 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미 너무 부족한 자신들을 알기에 
교회에서 자신들을 배척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더러는 실제로 교회로부터 배적받은 
경험이 있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았고 자신들을 받아줄 교회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거리를 2 년 동안 관찰하면서 구체적으로 라디오 커뮤니케이션이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몇 가지 조사를 했다. 이 거리에서 
설문조사를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왜냐하면 이들은 문맹자가 많고 
이민자들인 경우에 영어가 서투렀기 때문이다. 사오 십대 이상은 글을 쓰거나 읽는 것을 
피한다. 자신이 문맹자임을 말하기를 꺼려했기에 설문 조사 방법 대신에 일대일 인터뷰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연구결과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외로움이었다. 외로움 때문에 감정과 이성과 
지성이 제대로 발달 되지 못한 발육부진 상태를 겪고있었다. 조사 대상들은 공허한 
마음으로 온갖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 거리를 방황하고 있었다.  
필자는 이 거리를 보면서 라디오 선교방송 커뮤니케이션은 이들을 인정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함께하는 사람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냥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그들의 정서적인 면을 터치해야 한다는 것을 깊이 실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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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더 깊은 수준에서 변화를 추구할 때, 커뮤니케이션은 주로 정서적이 
되어야 한다. 이성적 요소는 필요하지만, 이 수준은 주로 정서적이다. 아주 
강한 정서적인 내용이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영향 아래에서 강한 부정적 
감정이 생기지 않는다면, 점차적인 변화가 생길 것이다. (Smith 430) 
필라델피아 한인 지역에서 발견된 현대 사회적 특징은 남을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받는 것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현대의 문화는 물질이 우선이고 이기적이다. 이 지역에 
맞는 선교의 방법은 I will do for you 의 방법이다.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이다. 이는 수신자의 정서적인 측면을 터치하는 것을 강조하는 방법이어야 한다.         
두 번째 표본 연구는 다문화 민족들이다. 현 미국 사회의 사회적 특성은 유학과 
직업 등으로 이민해 온 이민자들이 늘고 있다. “중국 유학생 펜주로 대거 몰려 
온다”(이도엽 필라델피아 국민 일보, 11.30.2010)란 기사와 같이 현재 펜 주립 
대(4,561 명)와 템플 대(1,885 명)으로 중국 유학생들이 인도 유학생 비율을 앞서고 
급증하고 있다. 유학생들의 증가와 더불어 그들이 믿고 있는 이방 종교의 비율 역시 
증가하고 있다. 유학생들과 더불어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민이 증가하고 있다.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미국 센서스 인구조사의 통계이다. 미국 사회의 CENSUS 집계에 따른 인구 
증가와 감소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1> 
 
ACCORDING TO THE U.S. CENSUS BUREAU, THE RESIDENT 
POPULATION OF THE UNITED STATES, PROJECTED TO 
11/27/11 AT 19:48 UTC (EST+5) IS 312,679,512 
 
COMPONENT SETTINGS FOR NOVEMBER 2011 
 One birth every..................................   8 seconds 
 One death every..................................  12 seconds 
 One international migrant (net) every............  43 seconds 외국 노동자 
 Net gain of one person every.....................  16 seconds 
 
이 집계로 볼 때 현대 미국의 인구 상황은 43초마다 외국인 노동자가 이주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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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유학생과 근로 이민자들의 증가는 미국 커뮤니티 내에서 기독교의 약화와 
이방 종교의 증가의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All Rights Reserved 에 따르면, 현 미국 
사회에서 개신교는 감소하고 이방 종교는 증가하고 있다. 이주로 인해 또 그들의 포교 
활동으로 인해 현 미국 사회의 이방 종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다음은 미국내의 
종교분포율을 보여주는 도표이다.    
<표 2> 
 
RELIGIOUS PREFERENCE 
 _Protestant_Catholic_Jewish_None_Other_Don't know_No answer__20081 
 
49.3 25.4 1.8 16.3 6.7 0.1 0.3 
2006 49.9 26.6 1.9 15.8 5.1 0.0 0.7 
2004 51.3 24.6 2.1 14.0 7.6 0.0 0.4 
2002 52.8 24.3 1.7 13.7 6.7 0.1 0.5 
2000 54.0 24.1 2.2 14.1 5.4 0.0 0.1 
1998 53.8 24.9 1.8 14.0 4.3 0.2 1.1 
1996 57.3 23.6 2.3 11.7 4.9 0.0 0.1 
1994 59.3 25.4 2.0 9.2 3.8 0.0 0.4 
1993 63.8 21.9 2.1 9.1 2.6 0.1 0.5 
1991 63.7 25.4 2.1 6.7 1.9 0.0 0.1 
1990 62.8 23.8 2.0 7.9 3.1 0.1 0.3 
1989 63.1 25.1 1.5 7.8 2.2 0.0 0.3 
1988 61.2 25.9 2.0 8.0 2.8 0.0 0.1 
                                                     
1 "http://www.thearda.com/QuickStats/qs_101_t.asp"  
http://www.thearda.com/QuickStats/qs_101_t.asp HYPERLINK "http://www.thearda.com/" \o 
"The ARDA provides quality data and statistics on U.S. and international religion" The Association of 
Religion Data Archives.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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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64.9 24.1 1.4 7.2 2.1 0.0 0.3 
1986 62.7 25.8 2.6 6.7 2.1 0.0 0.2 
1985 62.3 26.6 2.1 7.1 1.6 0.0 0.3 
1984 63.3 25.5 1.8 7.3 1.4 0.0 0.8 
1983 60.7 27.5 2.7 7.3 1.6 0.0 0.3 
1982 64.1 24.3 2.5 7.4 1.2 0.0 0.6 
1980 63.8 24.7 2.2 7.2 2.0 0.0 0.2 
1978 63.9 25.1 1.9 7.8 1.1 0.0 0.3 
1977 65.6 24.4 2.3 6.1 1.2 0.0 0.5 
1976 63.4 26.0 1.8 7.6 1.0 0.0 0.1 
1975 65.4 24.4 1.5 7.6 0.9 0.0 0.1 
1974 64.3 25.3 3.0 6.8 0.5 0.0 0.1 
1973 62.5 25.8 2.8 6.4 2.3 0.0 0.3 
1972 63.9 25.6 3.3 5.1 1.7 0.0 0.3 
이것으로 볼 때 미국내 기독교인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미국으로 들어오는 이교도들과 국내의 이교도들을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를 
연구해야 만 한다. J. Herbert Kane 는 이제 서방세계에서 힌두교나 불교, 이슬람교들을 
선교할 수 있음을 말한다. “현재 최소한 30만명의 외국인들이 미국 내 대학에서 공부하고 
연구를 하고 있다. 미국의 병원에서 일하는 많은 인턴들은 인도, 한국, 태국 등 아시아 나라 
출신들이다. 참으로 그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만약 그들이 떠난다면 병원들은 자격 있는 
요원들의 부족 때문에 절름발이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Kane 2007:241). Kane 과거에는 
이교도들을 선교하기 위해 가야만 했지만 이제는 이곳 미국에서도 이교도들을 선교할 수 
있음에 주의를 주고 있다. 그는 7가지의 선교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이들 중 몇 가지는 
미국 내의 다문화 민족들을 대상으로 한 복음의 접촉을 위해 새로운 전략을 제공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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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Kane 의 단기 선교에 관한 전략은 미국 내에서 단기 선교적 접촉 방법으로 
발전 시킬 수 있다. 현대의 선교적 관점의 커뮤니케이션은 ESL Class 와 영어 연수 유치 
그리고 영어교육을 통해 단기 선교를 지역 사회에서 이민자들과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영어 습득에 대한 필요를 기반하여 수신자 중심의 소통을 
실시함으로써 복음의 접촉점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그들이 
제 2 외국어를 하는 수신자들이라는 것에 착안하여 일부의 교회들이 ESL Class 를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영어를 배우기 위해 일단 교회에 발을 들여놓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William Carey가 말한 주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모든 정당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될 것이다. Winter와 Hawthorne. 은 미션 퍼스펙트 에 Carey의 저서 ‘탐구’의 원본에서 
부분 부분을 발췌한 것을 실었는데 다음은 그 것에서 인용된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라. 주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모든 정당한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계의 종교적 상태에 대해 
어느 정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구속주의 복음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인도적 정신에 
의해서도 이러한 목표를 추구하도록 해야 한다”(Winter & Hawthorne 2008:253). 미국 
교회가 미국내 정착한 외국인들을 위해서 ESL Class 를 운영하는 것은 Carry 가 말한 
우리는 구속주의 복음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인도적 정신에 의해서도 이러한 목표를 
추구하도록 해야 한다 라는 것을 수행하는 것이 될 것이다. 또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수단을 통해서 선교를 하는 것이 될 것이다.   
현재 여러 교회와 여러 단체가 중국 학생들을 상대로 무료 영어 연수도 시행하고 
있다. 그 인기는 폭발적이다. 많은 숫자가 미국으로 영어연수를 오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인원은 늘 초과가 되고있다. 필자의 교회에서도 이 선교사역을 시행하고 있는데 매년 인원 
초과를 겪고 있다. 각각의 성도님들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집을 내어주고 
홈스테이를 시켜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의 학생들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서 영어로 
놀아주기 교육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홈스테이 식구들을 따라서 
주일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의 모든 학생들과 어른들은 그들에게 점심을 제공하며 친구가 
되어준다. 놀이를 통해서 하는 영어 교육이지만 참가자들의 후기는 매우 큰 도움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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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이 되었다고 한다. 그들은 미국에 있는 동안 박물관을 가거나 유적지를 방문하기도 
하고 영화를 보기도 하고 관광지로 여행도 간다. 그러면서 미국의 기독교 문화를 배우게 
된다. 이것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미국이라는 환경을 수단으로 그리고  영어라는 언어를 
수단으로 사용하는 선교의 방법이다.   
둘째, 비 전문직 선교사들의 활동을 들어 “현재 비전문적인 선교사들의 숫자는 
비교적 적은 편이나 더욱 많은 나라들이 이민정책을 까다롭게 해가고 있음에 따라 
앞으로는 이들이 더욱 많이 필요해질 것이다”(Kane 2007:237)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대 사회적 동향으로 비 전문 선교사인 비지니스 선교가 현대의 선교적 관점의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셋째, 선교에 필요한 사회활동을 통해서(2007:238) 복음의 접촉점을 선교적 
커뮤니케이션의 통로로 활용해야 한다. 한국 초기 선교 역사 가운데, 사회활동으로서 의료 
사역은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수용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했다(Hall 2008:10-13). 특히, 
의사 였던 Sherwood Hall 은 치료한 환자와 더불어 그들의 가족까지도 선교의 열매로 
수확하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되었다. 이처럼 미국 내에서 다문화-다종교의 민족들이 의료 
사역과 같은 사회적 봉사를 접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행할 때 보다 더 
효과적인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가 가능할 것이다.    
넷째 다민족 교회를 키워 가도록 크리스챤 커뮤니티들이 협력해야 한다. Kane이 
제시한 선교지에서의 자치적인 교회의 중요성은 그들의 교회를 통해 지속적인 복음의 
확장을 의미하고 있다(2007:239). 이런 맥락에서, 이민자들의 교회는 자립, 자전, 자치하는 
교회로 성장하여 지속적인 이민 세계에 복음의 확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선교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지속함으로써 교회의 연합성과 복음 전파적 기능을 감당할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Kane은 고등교육을 받은 선교사들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는데, 다문화적 
커뮤니티에서 타 민족을 이해하고,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양성해야 
한다(2007:240). 이들과 더불어 크리스천들은 진정한 대화 곧 선교적 커뮤니케이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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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해야 한다. 존스타트가 말하고 있듯이 “진정한 대화란 신빙성. 겸손. 성실. 민감성의 네 
가지로 특징지워진다”(2007:240 재인용)고 말한다. 
외국인들의 미국 정착은 여러가지 이유에서 시작되어진다. 취업이나 학업 또는 
이민 국제결혼 또는 난민으로 여러 국가의 시민들이 미국에 정착을 하게 된다. 이것은 분명 
그 민족의 나라로 찾아가지 않아도 선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대화의 실천을 하여야 하는가? 가 현대 선교적 동향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수신자의 필요와 흥미 그리고 그들의 
관심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청중들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 
만으로는 역시 커뮤니케이션의 지나치게 단순한 개념으로 여기게 할 뿐이다. 청중을 
연구하고, 그들의 필요와, 흥미, 그리고 그들의 관심을 표현하는 방법들을 배우라”(Smith 
2018:38). Smith 가 말하는 청중을 연구하는 것은 수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준다.   
가령, 선교를 일반인들이 어떤 관점으로 인식하고 있을까? 를 알기 위해 거리 
인터뷰를 하였다. 거리 인터뷰에서 얻은 답은 어려운 일, 힘든 일,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를 
전하는 일 이었다. 기독교 장년층에서는 선교가 어려운 일, 힘든 일 이라는 대답을 하였고, 
불신자 청년층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를 전하는 일이라는 극히 객관적인 대답을 하였다. 
비 기독교인들은 대답을 하면서 몸짓으로 왜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느냐? 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다.   
선교의 백과사전의 뜻은 “그리스도교 신앙을 전하는 교회의 활동”(두산 
백과사전2)이다. 국어사전의 뜻은 명사로 “종교를 선전하여 전도함”(이희승 1991:1210, 
2560)이다. 일반인들의 정의와 백과사전의 정의가 선교를 무엇인가를 하는 동사적인 
의미란 것은 다행스럽다. 왜냐하면 선교는 인간 문화의 밑바닥으로부터 행해져야 하는 
복음을 전하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신학이 영향력을 지니려면 또한 인간 문화의 
밑바닥으로부터 행해져야 한다”(Conn 1992:347). Harvie M. Conn 이 말하는 인간 문화의 
밑바닥으로부터 행해져야 하는 선교는 예수님이 하신 선교의 모형이다. 예수님은 창조주 
                                                     
2 https://terms.naver.com/search.nhn?subject=Doopedia&query=선교 
 31 
이면서 인간이 되어서 인간을 섬긴 위대한 선교의 모형을 제시한다. 그는 지금도 자신의 
사람들을 세워 이 일을 하게 하신다.  
거리 인터뷰에서 선교를 다녀오거나 안 다녀온 장년 기독교인 사이에서 선교란 
어려운 일, 힘든 일이다 라는 대답이 나온 것은 그만큼 섬기는 활동이 어렵다는 것으로 
이해 된다. 마치 현대 사회의 커뮤니케이션의 특징이 남의 말을 들어주는 것보다 자신의 
말만 하려는 것 같이 현대사회의 삶의 특징이 섬기는 일보다 섬김을 받는 것을 더 원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더군다나 인간 문화의 맨 밑바닥을 섬긴다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다. 그래서 필자가 만난 일반인들은 선교를 힘든 일, 어려운 일 이라고 서슴없이 
대답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현대의 문화가 남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섬김을 받기 원하는 
문화라는 것은 앞서 필라델피아 한인타운 인근에서도 발견된 바이다.     
이것으로 볼 때 선교란 남을 섬기는 어렵고 힘든 일을 해내는 커뮤니케이션이다 
라고 말 할 수 있다. 또한 인간 문화의 밑바닥으로부터 행해져야 하는 커뮤니케이션이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 또한 예수님이 하신 커뮤니케이션이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으로 
종이 되어 인간을 섬긴 커뮤니케이션을 하였다. 이것은 의무로 해낼 수가 없는 일이다. 
섬김은 곧 사랑이지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에 대해서 Conn 은 선교를 “빈자들을 위해서도 행해져야 한다…‘거리에서’ 
행해진 대중적인 구두 반성이다”(1992:347)고 하였다. 그리고 Conn 은  Richard Rohr 의 
“최선의 신학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세상에서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이러한 곳에서는 절박한 문제들에 답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고 실천적인 
당면문제들에 대한 신학적인 해결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Conn 1992:346 재인용)라는 
말을 들어 선교신학을 설명했다. 이것은 필자가 필라델피아 한인타운 인근에서 분석된 
것이기도 하다. 거리에는 선교의 대상인 빈자들이 있었고 절박한 현실의 문제들이 있었다. 
결국 선교는 현실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다. 이를 위해 천국복음을 
그의 백성들에게 위임하셨다.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도록 하는 것이 선교이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 24:14). 이 구절에는 이 세상 종말에 대한 매우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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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메시지(message)요. 둘째는 선교의 사명(mission)이요. 
셋째는 선교의 동기(motive)입니다”(Ladd 1999:187). George Eldon Ladd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여야 하는 중요한 3 가지 요소를 말한다. “이 천국 복음”은 무엇을 전파하여야 
하는가? 에 대한 메시지의 내용을 의미한다.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는 우리가 어떻게 메시지를 전파하여야 하는가? 인 선교적 사명을 말한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우리가 왜 복음을 전파 해야 하는가? 의 선교적 동기를 가르친다. 
이에 선교적 관점의 커뮤니케이션은 복음을, 선교적 사명으로, 선교적 동기에 의해서 
이루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때에 세상의 종말이 오기 
때문에 세상 끝까지 복음은 전파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선교적 동기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끝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사명을 이행 
한다는 것이다.   
Ladd의 이 이론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준다.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을 세상 
끝의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전한 후에야 예수님의 재림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온 민족 온 
열방에게 균등한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전에는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가게 하신다. 지금은 균등한 기회를 
땅끝까지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다리심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Ladd 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선교적 사명을 이루기 위해 메시지의 내용인 성경을 도구로 제시해 주었다. 
성경은 선교적 사명을 이루어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땅끝까지 반드시 전파되어야 한다 
고 하였다. 그렇다면 성경 자체가 선교적 관점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다. 
Ladd 가 말하는 세상 종말은 Patrick Johnstone 의 말을 빌어 생각해 볼 때. “선교 
단체들을 통해 알려진 전도 행위가 전혀 없는 족속은 1,500개 족속 가운데 약 500개 족속 
정도라는 것을 알게 해 주었다” (Johnstone 2004:326). Johnstone은 이 기준은 약 3,000에서 
1,500 개 정도의 극도로 미전도 된 전략적인 족속들을 제외시킨 것이다 라고 말한다. 이 
통계에 따르면 이제 전도의 행위가 전혀 없는 족속만 전도 되면 예수님의 재림이 임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Stott의 말은 큰 교훈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논쟁하느라 온 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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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하지는 말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자”(Winter & Hawthorne 2000:46). 이에 
선교적 관점의 커뮤니케이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다 고 말할 수 있다.   
Ladd가 말하는 세상 종말에 대한 3가지 요소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으로 이어진다. 
성경 본문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16-18)를 이행하는 것이다. 이에 선교적 
관점의 커뮤니케이션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송신자의 권한을 받아,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세례를 주고,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 일에 함께 하신다.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선교사역에 있어서 송신자와 수신자 사이가 상하 
관계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것은 선교사와 선교사들의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선교지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지켜진다. “우리 선교사들의 세계는 허울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계급이 없는 사회입니다”(Hall 2008:347). 이것은 복음 전파에도 적용된다. 선교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있어서 선교사의 교만은 선교 대상자들의 마음을 닫게 
하고, 마음이 닫히고 나면 그들은 선교사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선교사는 
복음을 가르치는 자가 아닌 복음을 행하는 자가 된다. 이것은 선교적 관점의 
커뮤니케이션의 예가 된다. 이 예는 예수님은 인간과 동등된 자리에로 오셔서 그의 
수신자들과 동질화 되신 하나님이다 에서 보여진다. 예수님이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인간과 동질화 되신 것 같이 선교지의 사람과 선교사는 동질화 되는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동질화 되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팀워크는 선교지에서 선교의 활동을 증가 
시켜준다. 이 팀워크는 선교사와 선교사 사이에 또한 말씀으로 변화된 관계 속에서도 
이루어진다. “서로 섬기는 종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에서는 누구도 지배권을 갖지 않는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서로 순종하여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며, 이 포괄적인 명령 앞에 어떤 
지도자도 예외일 수 없다(엡 5:21). 또한 교회건 가정이건, 신약 성경이 정의하는 리더십은 
언제나 영적인 은사를 기초로 리더십을 공유하는 파트너십을 말한다”(Bilezikjan 200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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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강한 공동체가 선교의 사역을 증진 시켜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선교적 관점의 
커뮤니케이션은 평등한 공동체를 형성해 가는 과정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선교적인 관점의 커뮤니케이션은 복음을 단 한 번 듣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희망적인 소식이다. “파파야는 복음을 단 한 번 듣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우리의 대답은 ‘그렇다’일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사람이 교육을 받아야만 하고 성경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지식을 가져야 하고 혹은 
선한 삶을 살아야만 한다면, 분명 복음은 단지 소수만을 위한 것이다”(Hiebert 2007b:136). 
복음을 단 한 번 듣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선교사역에 희망이 된다. 이 단 한 
번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이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고 실망치 않는 것은 
선교적 커뮤니케이션이다 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청중을 향해 미디어사역을 
하고 있는 사역자들에게 힘이 되는 말이다.       
선교적 관점의 커뮤니케이션은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하는 
것이다. 이것은 David J. Bosch 의 저서에 의한 정의 이다. “1950년 이후로 선교적 임무를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하는 것” 으로 형식화했다”(Bosch 2000:36).        
선교적 관점의 커뮤니케이션은 믿음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하며 영혼구원의 
소망을 갖는 삼위일체의 커뮤니케이션이다. 이것은 Van Engen의 말에 의한 것이다. 미래 
선교 신학은 삼위일체 선교 신학 이어야 한다. 삼위 일체 선교 신학이란 믿음과 사랑 
그리고 소망이다. 믿음으로 시작되고 사랑의 교제로 이어지며 영혼구원의 소망으로 
이어진다(Van Engen 2006:374-375). Van Engen은 삼위일체의 선교신학을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보내셨다는 믿음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율법의 완성인 
사랑의 교제 또한 선교지의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소망이라고 말한다(2006:374-
389). 이에 예수님의 선교에 참여하여, 예수님이 하신 일, 세상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일을 하는 것은 선교이다. 그리고 이것은 선교적 관점의 커뮤니케이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Hawthorne은 왜 하나님은 선교하실까? “왜 하나님은 그처럼 정확하게 알려지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저 전세계적으로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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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은 참으로 예배 받기를 간절히 원하신다”(Winter & Hawthorne 2000:51)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참된 예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고,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유롭게 하나님께 다가가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리고, 
날마다 충성을 바치는 것, 그것이 예배이다. 예배는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고 상호 
작용을 하는 것이다”(2000:51). 이 말에 의하면 선교는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다. 선교란 
하나님을 알리는 커뮤니케이션이다 고 말할 수 있다.  
Patrick Johnstone은 그의 저서 제 21장 종족들을 향한 도전에서 현대 선교 방법으로 
인공위성 통신과 라디오 그리고 문서 선교, 영화 선교, 오디오 사역, 성경번역 사역, 현지인 
교회개척 사역을 말하면서 “선교의 도구와 유연해진 가능성과 다양성이 매우 확대된 것은 
사실이다. 적절한 지역에 그것들을 잘 사용해야 할 것이다"(Johnstone 2004:346)라고 
다양한 방법으로 선교사역을 할 것을 격려한다. 또한 다양한 방법의 사용도 중요하지만 
직접 선교사들도 계속 파송이 될 것을 희망했다. 
그가 말하는 문서 선교는 선교적 관점의 커뮤니케이션이 될 것이다. 그가 소개하는 
문서 선교는 성서 공회가 사역을 보완하여 기독교 문서를 만들어 배포하는 것과 
성경리그(Bible League). 성경 선물 선교회(Scripture Gift Mission). 기드온 협회(Gideons). 
포켓 성경 협회(Pocket Testament League). 를 소개한다. 그는 특별히 모든 국가에 있는 모든 
가정과 기관에게 간단하지만 매우 적절한 복음을 배포하는 그리스도를 위한 모든 
가정(Every Home for Christ) 을 소개한다. 이러한 것들은 현대 사회의 선교적 관점의 
커뮤니케이션이라 고 할 수 있다. 또한 Johnstone 이 말하는 인공위성 통신, 라디오, 영화 
선교, 오디오 사역, 성경번역, 현지인 교회개척 사역은 선교적 관점의 커뮤니케이션이 된다. 
성서신학 관점 
성서신학은 기독교 커뮤니케이션에 어떠한 이로움을 줄 수 있는가? 에 답은 루터의 
말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루터는 성서신학을 가장 간략하게 표현 하였다. “루터는 
다중적 의미들이 그 명확성을 위협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본문의 문자적 의미를 
찾고자 애썼다. 그는 그것을 ‘거룩한 성경의 단순한 의미’(scripturae sanctae simplic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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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us) 라고 표현했다”(Childs 2001:71 에서 재 인용). 이 말에 의거하면 성서신학 
커뮤니케이션은 거룩한 성경의 단순한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성서신학의 주요 단어는 오직 성경(변질이 없이), 성경의 단순함(거룩한 성경의 
단순한 의미). 역사적 종교(과거의 사실이 현재의 사실로 적용되는 것) 이다. “독일의 
경건주의자들은 전통적 교리를 고집하는 것에 반대하고 오직 성경에만 근거한 신학 즉, 
성서 신학을 옹호했다. 또한, 합리주의자들은 복잡한 종교적 진술들을 떠나 성경의 
단순하고, 역사적인 종교 즉, 성서신학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한다”(2001:22). 성서신학적 
커뮤니케이션은 오직 성경에만 근거하여 성경을 변질없이 전하는 것이다. 성경의 역사적 
사실을 그 때 거기에서부터 지금 여기 수신자들의 상황으로 적용되게 하는 것이다.   
간하배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우리는 성경이 우리 세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기 전에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Conn 1992:255). 만약 수신자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의 마음에 체험되는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성경 속의 하나님이 동시대의 수신자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지가 중요하다. 이것은 성경의 해석학적 역할이다. 이 
해석학적 역할은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이기도 하다. 과거의 역사적 사실과 그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현재의 상황에서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을 위해 성경의 해석과 더불어 
현재의 수신자가 메시지를 그들 자신의 문화와 상황의 빛 아래에서 수용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   
“복음은 항상 인간의 문화적 형태안에서 표현되고 이해되어야 한다. 이것은 인간의 
사고형태나 언어와 분리될 수 없다”(Hiebert 2007a:40). 이에 성서신학 커뮤니케이션은 
복음전파를 위해 성경의 역사적인 사실을 현재 수신자의 문화적 형태 안에서 표현되게 
한다. 수신자가 납득하도록 하기 위해 현재 수신자의 사고 형태 안에서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수신자의 언어로 표현되어져야 한다. 이에 성서신학은 선교의 활동에 
필요한 커뮤니케이션이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성서신학은 성경의 역사적인 사실이 
수신자의 현재의 삶에 연결시켜 주기 위한 신학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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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이 수신자들의 삶에 연결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과거가 현시대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은 도움이 된다. 예를 들면 레위기의 제사 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현시대와 관계가 있다. 하나님이 
왜 레위기의 제사법을 주셨는지 에 접근 하는 것이다. 왜? 라는 질문을 현대의 상황으로 
끌어 오는 것이다. 레위기의 제사법은 예수그리스도 이전의 제사법이다. 하나님은 왜 
그러한 제사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이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죄로 인해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기 원하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그들이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할 수 있는 제사법을 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므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는 것이다. 그들은 그 제사를 지내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었다. 왜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시고 제사를 지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데로 복종하는 법을 가르치셨을까? 그것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사랑 
때문이다. 하나님은 인간과 교제하고 싶으시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된 
인간을 그냥 좌시할 수가 없었다.   
이 사실을 현대 상황에 맞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보편적인 은혜 
주심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3 장 16 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레위기에 제시된 제사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차별이 없이 주시는 죄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은혜를 함의해 주고 있다. 이것은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의 은혜주는 방식이다. 그는 차별없이 누구든지 그를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죄 용서를 주시며, 영생을 주신다. 성경의 정황과 현대의 정황을 
이어주기 위해서 성경적 해석학과 더불어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이 중요하다. 두 정황들의 
불연속성과 연속성을 관찰해야 한다. 이것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를 통해 성취된 
레위기의 제사법에 대한 옳은 이해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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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시는 메시지를 찾아 내어 현대인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신학적 
작업이기도 하다.  
“신학은 그리스도 예수를 그 중심으로 삼는 것이어야 하며(of the way), 시공간 
안에서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안에서 발생하는 것이어야 하고(in the way),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여정을 걷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on the way)” (Shaw & Van Engen 2007:36). 신학이란 이런 일을 하게 
해주어야 한다. 이에 성서신학적 커뮤니케이션은 수신자의 언어로 이 일이 발생되게 
해주는 것이다. 이 일은 수신자가 예수그리스도를 그들의 중심으로 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믿음 위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성경에 비추어 현대를 살아가는 것은 선교 그 자체이다. 성경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현대의 삶의 정황에서도 동일하게 일하시며 그의 선교를 이루어가신다. 이 
일에 동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동참하도록 부르심을 받는다. 따라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선교에 
동참한다는 의미이다. 이런 면에서, 성서와 선교는 복음 커뮤니케이션으로 연결되어 있다. 
성서는 선교의 방법이고 선교는 성서가 전달되어지는 커뮤니케이션 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들이 옹호하는 선교 방법은 결코 복음을 대체하지 못하고 또한 대체할 수도 
없다”(McGavran 2002:126). 이에 성서신학은 선교와 긴밀하다. 성서신학은 오직 성경으로 
시작하고 성경으로 끝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근본주의자들 이라는 
말을 듣기도 한다. 성서는 선교의 활동을 통해서 변질없이 전해져야 된다.  
“마틴 루터가 비덴베르그 성 교회 문 앞에 95개조로 된 반박문을 갖다 붙인 사건 
이후 수세기 동안 개신교회는 종교개혁의 유산인 ‘오직 믿음’ ‘오직 성경’ 그리고 
‘만인제사장’ 의 주장들을 강조하고 소중히 여겨왔다”(Ogden 2000:12). 종교개혁의 유산은 
‘오직 믿음’ ‘오직 성경’ ‘만인제사장’이다. 이것은 성서신학의 기초가 된다. 만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만인이 하나님의 뜻을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그렇다면 성서신학적 커뮤니케이션이란 누가? (만인이) 무엇을? (오직 성경을) 어떻게? 
(오직 믿음으로) 커뮤니케이션 한다 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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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 대한 카톨릭 정의들이 외적이고, 합법적이고, 제도적인 것을 강조한데 
반해, 개신교에서는 가르침과 참된 성례에 집중했다… (중략) 카톨릭은 그들 교회의 
통일성과 가견성을 자랑했고, 개신교도들은 그들의 교리적인 순수성을 자랑했다”(Bosch 
2006:385). 이에 참된 성서적 가르침은 성서신학적 커뮤니케이션이다. 순수한 복음을 
전파하는 것, 또 복음을 순수하게 전파하는 것은 성서신학적인 커뮤니케이션이다 라고 할 
수 있다.  
Groeme Goldsworthy 은 “‘복음주의자’라는 이름은 복음의 사람이라는 
뜻이다”(Goldsworthy 2006:38)고 말하면서 복음주의자는 복음에 참여 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복음에 참여되는 커뮤니케이션은 성서신학 관점의 
커뮤니케이션이다 고 할 수 있다.   
복음에 참여되는 커뮤니케이션이란 어떤 것일까? 대학을 다닐 때 묘지에 가서 
묘비문을 적어오는 과제를 했다. 이 과제를 하는 동안 많은 감동적인 묘비문을 읽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복음에 참여되는 삶을 살았다” 라는 묘비문은 없었다. 그만큼 복음에 
참여되는 삶을 살기는 어려운 것일 게다. 그렇다면 복음에 참여되는 커뮤니케이션도 
어려운 것일 것이다. 복음에 참여되는 커뮤니케이션은 송신자의 인격과 삶, 
커뮤니케이션의 여정이 고스란히 복음에 담기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성서신학관점의 커뮤니케이션은 예수님이 하신 커뮤니케이션이다. 예수님의 
커뮤니케이션의 여정과 삶과 인격은 모두 복음에 담긴 것이다. 이에 복음에 참여되는 
커뮤니케이션은 예수님이 하신 커뮤니케이션의 모범을 따라가는 것이다 고 말할 수 있다.  
선교가 빠진 신학은 성경적인 신학이 아니다. 이에 성서신학은 선교하기 위한 
신학이다 고 말할 수 있다. “성경, 신학, 교회, 심지어 그리스도인조차도 선교가 없다면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선교가 빠진 신학은 성경적인 신학이라고 할 수 없고 
선교를 하지 않는 교회는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없다”(Johnstone 2004:38). 이에 성서신학 
관점의 커뮤니케이션은 선교를 위한 언어로 표현되는 방식이다. 만인이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한 언어의 체계이다 고 말할 수 있다. 이에 성서신학과 선교는 긴밀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 “신학의 선교적 차원은 신학 발전의 핵심임을 강조하게 되었다. 선교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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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신학의 긴밀성은 “선교학은 전통적으로 세가지 범주로 구분이 된다. 선교에 대한 
성경신학적이고 응용 신학적인 분야가 있고, 선교를 중심으로 하는 역사와, 타문화권 
하에서의 교회 설립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 나라 확장의 분야가 있다”(김성태 2006:6). 
이에 선교학은 성경신학적인 성서신학과 연관되어 활동 되어져야 한다. 
성서 즉 하나님이 계시하신 진리는 선포되어야 한다. 이것은 성서신학 관점의  
커뮤니케이션이다. 성서신학은 성서를 선포하기 위한 신학이다. 이에 성서신학은 선교와 
긴밀한 관계 속에서 선포하는 활동을 한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진리에 대해 신실한 
증인이 되지 않는 것은 죄악이다. 기독교인들은 선포해야 할 시기가 왔을 때 침묵한 채 
있을 수 없다.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기독교인들은 복음의 경이로움에 대하여 
가르치고 선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Pazmino 2003:338).       
성서신학적 복음은 용광로 안에 있는 장작과 같이 타올라 번져나가는 불꽃과 같은 
것이다.  여기에서도 성서신학은 선교적으로 활동한다. “성경적 복음은 예배의 용광로 
안에 있는 장작과 같다.  그것에 대해 이해하고 믿고 의지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 더욱 찬양하게 
된다”(Gilbert 2010:28-29). 이에 성서신학적 커뮤니케이션은 수신자가 성서를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다. 이로써 수신자는 성경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이 
현재 자신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깨닫고 찬양하게 하는 것이다 고 할 수 있다.  
“설교단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성서의 가르침을 단순히 해설하는 
것뿐이다”(Halley 1988:26). 이 짧은 말은 성서신학을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성서 신학은 거룩한 성경의 단순한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성서신학은 
선포와 선교의 언어적 활동이다.   
요약 
구교의 복잡한 제도와 교리에 반대되는 성서신학은 만인 제사장, 오직 믿음, 오직 
성경에 근거한 신학이다. 이 커뮤니케이션은 누가(만인이) 어떻게(오직 믿음으로) 
무엇을(성경)의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다. 성서신학적 커뮤니케이션은 성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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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질없이 거룩한 성경의 단순한 의미를 선포하는 언어적 활동이다. 이 언어적 활동은 
선교와 가르치는 사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에 성서신학은 선교와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선교의 사명으로 선교적 동기에 의해서 성경으로 선교한다. 선교적 동기 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로서 선교한다는 것이다. 선교는 거리에서 행해지는 
빈자를 섬기는 것이다. 예수님은 거리에서 빈자들을 섬기는 선교를 하셨다. 이에 우리의 
선교도 세상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세상 속에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절박한 
문제들이 있다.    
오늘날 변화하고 있는 선교의 커뮤니케이션은 장기선교에서 단기 선교로 바뀌어 
가고 있다. 과거의 선교가 가는 선교 라고 하면 현대는 맞이 하는 선교로 전환되는 
과정이다. 이제 우리는 선교지로 가지 않아도 미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선교할 수 있다. 
이것은 전세계적인 현상이다. 이민, 결혼, 직업, 학업에 따라 세계의 인구는 이동되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잘 맞이하는 선교의 기회로 사용해야 한다.   
이제 복음은 ESL 클래스 영어공부를 이용한 선교로 바뀌어 가고있다. 또한 선교 
음악과 영화 녹음 파일 등을 커뮤니케이션의 매개체로 사용한다. 이것은 현대적인 선교의 
커뮤니케이션이 된다. 이와 같이 현대사회의 선교적 관점의 커뮤니케이션은 다양한 
매체와 다양한 방법으로 가는 선교가 아닌 바로 이곳의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다양한 방법이란? 무한한 발전을 할 수 있는 영역이다. 예수님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이 적용되는 현대사회에서 발전된 대중의 언어와 문화를 파악하여서 
그것을 이용하는 방법을 연구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현대 미디어나 대중이 매일 
접하고 사용해야 하는 매체를 이용하여서 선교 커뮤니케이션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다. 
이 방법을 우리는 먼데서 어려운 것으로 부터 찾을 필요는 없다. 가능한 쉬운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부터 공략을 하는 것이 현대 선교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이 될 것이다. 
 
 42 
제 4 장 
 
커뮤니케이션의 이론적 배경
이 장은 WFYL 1180AM 한국어 프로그램을 편성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의 이론 
연구이다. 이 장의 구성은 Roberta King의 이론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은 3단계로서 전달과 대화 
그리고 응답이 일어나는 과정이다 에 근거하였다. “1. 전달: 수신자가 메시지를 이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귀나 눈을 통해 명확하게 전달 되어야 한다. 2. 대화: 수신자는 전달자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이해해야 한다. 3. 응답: 전달된 메시지에 수신자가 적합한 응답을 한다. 
거부하든지 수락하든지 아니면 무반응이든지 어떤 형식이든지 응답을 취하게 된다”(King 
2008:25). 커뮤니케이션은 수신자가 메시지를 이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과정이 있고, 
수신자가 이해하도록 대화하여야 하는 과정이 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수신자가 응답하는 
과정이 진행된다. 
보편적으로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을 이 3 단계로 정의하는데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는 수신자이다. 이에 이 장에서는 선교적 관점으로 수신자를 
이해한다. 또한 수신자가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을 찾는다.  
전달 
전달이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무엇을 주고 받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편지를 주고 받거나 물건을 주고 받는다. 그러면 언어를 주고 받는 일은 무엇일까? 
이것 또한 말해야 하는 내용들을 전달하는 것이다. 생각하는 것을 함께 나누는 전달도 될 
것이다. 이 언어와 생각의 전달은 Paul G. Hiebert의 말에 의하면 우선 의사전달이라 칭한다. 
“의사전달은 정보를 ‘발신자’로부터 ‘수신자’에게 이전하는 것이다… (중략) 의사전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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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바로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일반적인 의미의 의사전달이 아니라 인격적 의사전달 즉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다른 인간 
사이에 일어난 의사전달이다”(Hiebert 2007a:200-201). Hiebert 는 의사전달의 목표가 
변화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것을 기독교 커뮤니케이션으로 조명한다. 기독교 
커뮤니케이션은 일반적인 의미의 의사전달이 아니다. 인격적 의사전달로서 하나님과 
인간과 다른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의사 전달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기독교 전달이란 
하나님과 인간을 인격적으로 연결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전달은 언어적 기능에 속한다. “언어는 흔히 5 가지 용법을 가지는데, 즉 
정보적(informative). 인식적(cognitive). 지령적(performative). 표현적(expressive). 
친교적(conhesive) 기능을 가진다. 언어의 이런 다양한 용법은 각기 개별적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주로 다른 용법과 연계되어 사용된다”(김지찬 2006:16). 김지찬이 말하는 언어는 
말과 기호만을 퍼뜨리는전달의 기능(Smith 2018:35) 만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언어는 
5가지로 기능한다. 그가 말하는 언어의 기능은 첫째 인식된 것을 알리는 정보적 용법과 
둘째 인식을 하게 하거나 인식된 것을 표현하는 인식적 용법으로 사용된다. 셋째 명령을 
하는 지령적 용법과 넷째 표현을 하게 하는 표현적 용법으로 사용된다. 다섯째 친밀성을 
유지하려거나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언어인 친교적 용법으로 사용된다. 이 자체의 
언어적 기능만 본다면 가장 가까운 기독교의 언어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이 친교적 용법이다. 
기독교 커뮤니케이션은 하나님과 인간의 친교를 위한 것이다 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람직한 기독교 커뮤니케이션은 이 언어들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선포한다는 표현을 쓴다.    
김지찬이 말하는 5 가지 용법의 언어를 복합적으로 잘 사용하는 것은 효과적인 
복음 전달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언어를 전달수단으로써 어떻게 복합적으로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메시지의 전달이 향상되기도 하고 방해를 받기도 한다. “전달 수단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전달하는 것이다. 커뮤니케이션의 전달 수단은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전달 수단이 자기 역할을 잘 할 때, 눈에 띄지 않고 메시지를 향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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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부적절한 또는 어색하게 적용된 전달 수단은 메시지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어지럽히거나, 왜곡하거나, 또는 방해한다”(Kraft 2007:195).       
이에 커뮤니케이션의 전달은 언어와 함께 모든 신호체계가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달의 신호 체계인 Donald K. Smith 의 12 개의 신호체계는 “언어-말하기 
문자-말하는 것을 대신하는 상징 숫자-숫자와 숫자 체계들 그림-이차원 표상 인공-삼차원 
표상과 물체, 살아가는데 사용되는 “것들” 소리-비언어적 소리의 사용, 그리고 침묵 운동- 
신체 동작, 얼굴 표정, 자세 시각-빛과 색깔 촉각-접촉, “느끼는” 감각 공간-공간의 활용 
시간-시간의 활용 후각-맛과 냄새”(Smith 2018:212)이다. 언어적 전달은 구체적인 언어의 
표현양식을 갖춰지는 것과 별개로 인간의 오감에 의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Hiebert 에 따르면, “생각과 감정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직접 전달될 수는 
없다…(중략) 생각은 구체적인 형식에 담겨 표현되어야만 전달된다”(Hiebert 2007a:201). 
Hiebert 가 말한 구체적인 형식에 의한 메시지 전달은 수신자에게서 통용되는 형식에 
담겨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Hiebertt의 구체적인 형식은 수신자의 전달방식 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상징은 복합적이다. 상징은 특정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의미와 표현 형식들을 
연결 지어 주는 것이다. 이 사람들은 정해진 상황 속에서 일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 
상징을 사용한다. 즉 상징은 (1) 의미, (2) 형식, (3) 인간, (4) 기능, (5) 상황을 함께 연결시켜 
주는 것이다”(2007a:201). 다음은 히버트의 상징체계 표이다.  
<표 3> 
 
상징의 체계는 다양하다. 
(2007a:204) 
 
언어적 상징들 의미들 
1구어(spoken Language) 말, 라디오 방송 
2 유사언어(paralanguage) 말의 리듬, 고저, 공명, 발음의 명확성, 억양, 속도, 휴지(休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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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조 
3 문자화된 언어     글 , 비명, 광고판 
4 그림표시          도로 표지판, 지도, 주술적 그림, 도표, 그래프, 계급장, 로고 
5 동작(kinesics)      몸 동작, 손과 발의 움직임, 얼굴 표정, 눈 맞춤, 자세 
6 소리          음악(록, 재즈, 왈츠 등), 종, 징, 북, 폭죽, 예포 
7 공간        상호간의 거리, 붐비는 상황, 밀착 상태, 연사와 청중간의 
거리, 계급순         자리 배열 
8 시간       지각, 시간의 중요도, 새해 축제, 의사소통에 참여한 사람들의 
나이, 의식의 순서 
9 접촉          포옹, 악수, 맹인 안내, 다른 사람의 발을 건드리는 것, 머리에 
손을 얹는 것, 육체적 고문, 종교적 속죄를 위한 매질 
10 맛     축하 케이크나 떡, 특권을 가진 사람에게만 주는 음식, 민속 
음식, 동남아에서의 “더운” 음식과 “찬” 음식, 채식주의, 
성찬식의 떡과 포도주 
11 냄새           
 
향수, 향, 무당의 연기 가득찬 오두막, 몸에서 나는 냄새, 꽃 
향기 
12   생태적인 것들            거룩한 산, 거룩한 나무, 금기 지역, 거룩한 강, 유적 
13 침묵       문장사이의 휴지(休止), 빈(空)페이지, 법정이나 사원에서의 
침묵, 그림에서의 빈 공간, 무반응 
14의식       의식을 행할 때 위의 체계를 많이 사용하지만 의식은 상징의 
다른 면을 보여준다. 그러한 것을 상징적 공연이라고 하기도 
한다: 결혼식, 장례식, 제사, 예배, 성만찬 
15 인공적 가공품 건축, 가구, 훈장, 복장, 화장품, 부를 나타내는 것들(시계, 
자동차, 집, 모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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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징을 이용한 언어전달의 예를 들면 현대사회의 이모티콘의 언어 전달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현대의 언어로 부상하고 있다. 과거에는 집에 전화기를 두고 다녔지만 
현대에는 손에 들고 다니면서 대화를 한다. 이 휴대 전화기의 발달로 인해 전달 메시지의 
양식은 구어적 표현이 아닌 읽을 수 있는 문자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문자 
전달 방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것이 상징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이모티콘의 
사용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자문자를 사용하여서 문자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면서, 
전자문자에서의 이모티콘을 통해 의사 소통을 하고 있다.   
시청각적인 말과 의미로서의 말에 상상력이 더하여져서 각자가 생각하는 엇비슷한 
의미로 전달을 용이하게 한다. 스마일 이모티콘 하나로 수많은 의미의 전달을 주고 받고 
엄지척으로 “당신이 최고입니다”, I give you five, 이모티콘으로 “용기내” 와 같이 수신자의 
상상력을 동원한 의미로 전달 된다. “내가 응원할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니가 
최고야”, “넌 잘 할 수 있어” 등등의 표현들을 사용하여, 송신자는 수신자가 어떻게 받아 
드릴지를 고려하여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그러나 언어의 전달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송신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때때로 수신자에 의해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로버르타 킹의 전달-수신자가 메시지를 이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귀나 눈을 통해 명확하게 전달되어야 한다(King 2008:25)는 점이 
커뮤니케이션에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점이다. 이런 측면에서, 현대사회의 문화적 
관점에서 성경의 메시지를 어떻게 수신자들로 하여금 사실로 받아드리게 할 것인가는 
커뮤니케이션에서 중요한 도전이 되고 있다.      
분명 “3. 교사와 학생 사이에 매개체로 사용되는 언어는 양자에게 모두 이해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4. 확실히 알기 원하는 교훈은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 진리 위에 
전달되어야 한다. 즉 모르는 것은 아는 것을 토대로 전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중략) °교훈이나 주제를 전달할 때 단순한 것으로부터 복잡한 것으로 자연스럽게 
진행한다”(Wilkonson 1994:63-64). Wilkonson 은 전달에 있어서 수신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사용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현대 문화의 상징적 언어의 사용을 근거하여 성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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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를 현대적 상징 기호들과 표현들을 이용할 수 있다면, 보다 효과적인 수신자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비언어적 상징체계에서 음률과 대조 언어를 사용하여 그의 
수신자들로 하여금 그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받아 드리도록 하셨다. 이러한 음악과 
소리의 어조를 사용하여서 그의 청중들로 하여금 상징적 의미 전달을 그의 의도에 따라 
수용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도우셨다. “소리 체계는 종종 언어 체계와 중복된다. 소리 
커뮤니케이션이 잘 발달한 형태는 음악인데, 그것은 종종 노래의 가사와 결합된다. 말을 할 
때, 어조는 종종 정보를 전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Smith 2018:220). Smith 가 말하는 
음악, 노래 가사는 훌륭한 전달 매체가 된다. 리듬을 사용하는 것 또한 기억을 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처럼 현대 세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언어의 전달 즉 비언어적 양식과 언어적 
양식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수신자들이 듣고 이해하는 것을 돕는 것은 송신자의 의미가 
일치할 수 있도록 하여 성경을 사실로 받아 드리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대화 
커뮤니케이션으로서 대화는 현대인들에게 필수적이다. 현대인들은 하루도 말을 
하지 않고서는 지낼 수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커뮤니케이션은 항상 사람들이 있는 
시간에 그리고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 진행된다. 산다는 것은 곧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다”(Kraft 2007:4). 그러므로 대화는 사람들 사이에 삶과 가치관과 신앙을 공유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    
현대의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은 단순히 사람 사이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는 
직접적인 대화를 뛰어넘어 다양한 테크날러지를 이용하는 것이다. 소셜 네트워크와 
전화기를 통해 거리의 제한 없이 지역의 경계를 넘어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 먼지역에 
있는 사람과 인터넷을 통해서 대화의 대상 지역이 좁아지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국제전화를 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이제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인터넷을 통해서 대화 할 
수 있다. 이에 대화는 과거보다 더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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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대화를 할 수 있는 거리와 경계가 다양하고, 넓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화란 
둘 이상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이다. “커뮤니케이션 과정은 예상 
수신자가 전송된 메시지에 반응했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 커뮤니케이션은 둘 이상의 
당사자들을 포함한 이해를 조성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해가 발달되었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Smith 2018:504). 또 Smith 는 대화는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라고 
했다.“커뮤니케이션은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며, 그것은 변화를 뜻한다”(2018:460). 
그렇다면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는 것은 대화가 아니다. 또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대화가 아니다 고 할 수 있다. 이에 우리의 대화는 더욱 지금 대중에게 통용되고 있는 것을 
선교의 방법으로 채택해야 할 것이다. 대중이 원하는 것 대중이 필요한 것 대중의 방법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새롭고 광범위하게 파격적인 영향력을 대중의 문화에 
맞는 그래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하겠다.  
우리는 가끔 거부감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데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이 거부감을 
느끼게 되면 의사소통은 일어나지 않는다. 아무리 말을 잘 해도 그것이 재간이 되면 
수신자는 듣지 않는다. 특히 강단에서 우리는 많은 자기중심적인 방법을 갖게 된다. 
목회자로서의 경건 이라는 것들이 우리의 대화를 방해하기도 한다. “자기 중심이란 교만의 
충동적 표현 중 하나이다. 그것은 자기의 재간과 중요함을 나타내고자 자신을 과대하게 
생각하고 말하는 습관이다”(Sanders 2000:219). 이에 자기 중심적인 방법을 배제하여야 
하는 것은 대화자의 바람직한 태도가 되겠다. 
자기 중심적인 입장에서 대화를 시도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진실한 
대화를 하는 것과 동일하다. 그것은 “진실된 커뮤니케이션은 참여이며, 양-방향의 
도움이다. 선생님은 학생의 특별한 기술과 통찰을 배우기 때문에, 학습은 상호적 가르침이 
된다. 커뮤니케이션의 양쪽 중 한 쪽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만, 다른 쪽은 
해결할 수 있다.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관계에서 격려 또는 경고는 적절하다면 
양쪽에 의해주고 또한 받을 수 있다”(Smith 2018:42). Smith 는 진실된 커뮤니케이션은 
양방향의 도움이며 참여라고 말한다. 이것은 양방향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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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진정한 대화는 양방향의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긍정적인 참여와  도움이 
진행되는 대화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어떻게 진실된 대화를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이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의사소통의 대가인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가면 된다. 예수님의 대화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 Zuck에 따르면 예수님의 대화는 수신자들이 집중할 수 있는 대화였다. 왜 예수님의 
대화는 수신자들이 집중할 수 밖에 없었을까? 예수님의 대화는 흥미가 있었다. 매혹될 
만한 창의적인 방법이 있었다. 그 시대의 다른 송신자들과는 판이하게 구별되는 탁월한 
것이었다. “예수님의 교수 방법에는 유머, 수수께끼, 격언 또는 경구, 반복, 논리적 추론, 
대조, 실례와 설명, 및 운율 등을 포함한 수사학적 방법들과 같은 탁월한 다양성이 
발견된다”(Zuck 2004:313). 여기에서 탁월한 다양성이 발견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상상을 초월하게 일반적이지 않은 대화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신선한 
것이었을 것이다. 예수님처럼, 정확하고 설득력이 있는 대화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듣는 
사람들을 집중시킬 수 있는 방식을 개발해 가야 한다.     
Kenneth E. Bailey 는 그의 저서에서 Jones 의 말을 소개하는데 다음과 같다. 
“요약하자면, 존스는 비유를 시간과 관계없는 의의를 지닌 예술 작품으로 이해한다. 이 
비유들의 예술적인 특성 때문에 비유는 역사적인 상황을 넘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Bailey 1998:28 재인용). 그래서 Bailey 는 Jones의 말을 들어 예수님이 사용하신 
언어인 비유는 시간과 관계없는 예술 작품이다라고 표현한다. 예수님의 비유는 역사적인 
상황을 넘어서 적용이 되어진다. 여기에서 역사적인 상황을 넘어서 라는 말은 그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라는 말로서 현재에도 적용이 되는 예수님의 대화를 말한다. 예수님의 
대화법에 관하여, Zuck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예수님의 많은 경구들은 매우 독창적이고 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수세기에 걸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문학적 속담’은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마 10:24)’ 라는 경구에서 보듯이 ‘대부분 2행 연구의 대구 
형태로 표현되는 간결한 원리다.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하셨다. (Zuck 
200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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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의 경구의 힘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의 대화가 수신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것은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Smith가 말한 변화가 
나타나는 대화이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경구 즉 격언의 사전의 뜻은 “속담 등과 같이 사리에 
꼭 들어맞아 교훈이 될 만한 짧은 말”(이희승 1991:118)이다. 예수님은 이같이 잊으려 해도 
잊혀지지 않는 수신자들의 사리에 꼭 들어맞는 대화를 하셨다.  
예수님이 많이 사용한 2 행 연구의 대구 형태로 표현되는 간결한 경구는 리듬으로 
생각하면 2 행 박자 딴~딴~이다. 예수님이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신 이유는 수신자의 
마음에 반복되게 진리를 심어주기 위해서 였다. “단계 이론은 항목이 되뇌기될수록 장기 
기억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커진다고 주장한다”(Gleitman 1999:165). Gleitman 는 이러한 
되뇌기 방법은 수신자가 기억을 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이것은 일종의 음악 
리듬 과 같은 대화법이기 때문에 기억하는데 도움을 주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고대인들은 
언어 자료가 체제 화 되어 있으면 기억해내기가 훨씬 쉽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특히 운문(verse) 또는 고정된 장단과 운률을 유지하는 언어자료의 체제화를 
선호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문자가 없었던 선사시대 사회가 세대를 
이어가면서 그들의 전통을 구전시키기는 어려웠을 것이다”(1999:169). 한국의 시조는 
운율이 있다. 시도 마찬가지이다. 시조와는 다르지만 시도 운율이 있다. 이 운율을 사용하는 
것은 이해와 기억을 돕는다.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은 수신자들을 파악하였고 그들에게 맞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커뮤니케이션을 사용하려 힘썼다는 점을 이해하게 된다. “전달이 효과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듣는 자의 배경과 필요에 맞게 적응시켜야만 한다. 예수는 이 일에 
대가이셨다”(Seamands 2004:12).  
둘째, 예수님의 대화는 짧고 간결하며 쉬웠다. Bruce Wilkonson은 이해가 일어나기 
위해서 집중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라. 교사와 학생이 똑같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라. 선명하고 생생한 표현들을 사용하라. 학생들의 언어 수준과 지식을 
연구하라. 어떤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 최소한의 단어를 사용하라. 짧은 문장을 사용하고 
의사전달의 명료성을 추구하라(Wilkonson 1994:65-66) 고 했다. 그도 역시 가르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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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사용에 주의를 준다. 이 대화의 방법을 볼 때 쉽고 간단한 것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다. 선명하고 생생한 표현의 언어 또한 중요하다. 학생들은 이 선명하고 생생한 
표현으로 인해서 분명한 상상을 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메시지를 
이해하게 하는데도 중요하지만 흥미를 자극하고 기억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기억이 
되어야 적용이 된다. 상황에 따라서 배운 것이 기억이 나야지만 적용이 된다. 우리가 1+1=2 
이다 를 배웠지만 기억할 수 없다면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예수님의 메시지는 짧고 
선명하게 구성되어 기억하기에 쉽도록 하는 커뮤니케이션 방법의 모범이 된다. J. Robert 
Clinton은 “배운 것은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Clinton 2008:93)고 했다. 교육의 목적은 삶에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배우고 사용할 수 없다면 그 교육은 무효한 것이다. 이에 기독교 
교육은 세상의 어떤 교육보다도 중요하며 그 교육과정이 학습자가 수용할 수 있는 
의사소통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 대중들이 사용하는 이모티콘과 초인종은 예수님의 짧고 간단한 메시지와 
그것에 반응할 수 밖에 없게 하였던 예수님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초인종과 같이 누르면 상대방이 누구세요? 라고 반응 할 수 밖에 없는 언어로의 변형 
그리고 짧고 간단한 이모티콘 같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의 변용이 현대 대중에게 
적중되는 언어가 아닐까? 라는 과제를 갖게 된다. 예수님의 방법, 변질 없는 메시지와 현대 
대중의 문화를 비교하여 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 그리고 대화의 방법이 기독교 
대화에 적용 되어야 한다. Pazmino 는 이를 위해서 기독교 교육의 새로운 부대의 필요성을 
말한다. “기독교 교육자들은 연속성(continuity)과 변화(change),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할 필요성을 느껴왔다... (중략) 기독교 교육을 위한 ‘새로운 부대(new wineskins, 
새로운 형식)’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Pazmino 2003:7). 이 새로운 부대 새로운 
형식은 예수님이 하신 방법을 따라가면서 현대적인 방법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예수님의 방법은 역사의 경계를 넘어 지금도 가장 위대한 대화의 대가이다. 기독교 교육의 
연속성과 변화를 추구한다면 예수님의 방법으로 현대의 대중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변형이 
되어야 한다. 교육은 곧 대화이다(이정근). 교육을 대화라는 관점으로 볼 때 교육은 
예수님의 대화법을 따라 새부대에 담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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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예수님의 대화는 수신자의 내면을 터치하는 목회상담의 방법이셨다. “상담은 
입을 열기 전에 귀를 열고, 말하기 전에 들으려고 애쓴다.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귀에 
들려오는 것을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기울려 듣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경청은 
내담자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말을 통하여 전달하고자 애쓰는 마음과 감정과 
아픔을 함께 듣는 것이다”(오성춘 2002:64). 상담을 대화의 관점에서 보면 내담자의 마음과 
감정과 아픔을 듣는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다. 예수님은 치유하실 때 그들의 
말만 들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고통을 들으셨다. 이 점에서 목회 상담은 예수님이 
하신 대화를 쫓아가는 것이다 고 말할 수 있다.      
오성춘은 이 과정에 상담자는 내담자를 위해서 객관적인 태도와 주관적인 태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내담자의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 상담자는 이 두 가지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고 말한다. “상담자와 내담자간에는 객관적이면서도 주관성을 유지해야 
하는 독특한 상담관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친밀한 상담관계 가운데서 대화하는 가운데 
치유(therapy)가 일어난다. 즉 치유의 대화가 일어나는 맥락이 곧 상담관계라고 할 것이다. 
상담자는 이 상담관계에서 내담자의 필요에 초점을 맞춘다”(2002:367). 그는 상담자의 
객관적인 입장은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내담자에게 자신의 상황을 사실 그대로 보고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주관적인 태도는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했다.   
상담의 사전적 뜻은 “대상과의 대화(담제)”(이희승 1992:1154)이다. 일반 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대화를 전제로 한다. 여기에 반해 목회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 
그리고 하나님과의 3자 대화이다. 목회상담은 교회 사역의 일부분으로서 상담자와 내담자 
그리고 하나님과의 3 자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으로 내담자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는 
과정이다. “목회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대화의 방법을 사용하여 정신적인 결함이나 
장애로 인하여 고통 당하는 대담자를 도와 그 문제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중에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여 역사한다는 데에 그 첫 번째 특수성이 있다”(오성춘 2002:375). 목회상담에 
있어서 상담자와 하나님의 초점은 내담자이다. 이에 목회상담은 하나님과 상담자가 
수신자를 중심으로 하는 대화와 치유의 과정이다 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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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상담이 치유가 일어나는 대화의 과정이라는 것에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모범이 된다. “사실 주님은 공생애를 통해 세 가지 사역에 집중하셨는데, 그것들은 
선포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치유하는 사역이었다”(Zuck 2004:138). 그러므로 목회상담도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신 예수님의 치유 방법을 따라 파즈미노가 말하는 새로운 부대에 
담겨야 한다.   
수신자의 이해  
어떻게 수신자를 이해 시킬 수 있을까? 가 이 단원의 과제이다. 수신의 사전의 뜻은 
“1.우편, 전보 따위의 통신을 받음 2. 유무선 통신에서 그 신호를 받음”(이희승 
1991:1307)이다. 송신은 “통신을 보내는 일”(1991:1285)이다. 이것으로 볼 때 수신자와 
송신자의 관계는 송신자는 보내고, 수신자가 받는 것이다.  
수신자를 선교적 관점으로 볼 때 어떤 대상일까? “커뮤니케이션의 대상으로서의 
피조물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이다. 피조물은 하나님에 의하여 보존되며,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성육신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에게 커뮤니케이션하시는 것을 나타낸다”(Kraft 2007:15). 
선교적 관점으로 볼 때 수신자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의 
커뮤니케이션 대상이다. 그가 보존하는 존재이다.          
수신자를 커뮤니케이션 이론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이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이론은 수신자에게 초점을 맞춘 보고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King은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청중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청중에 초점을 
맞추는 보고서가 되도록 한다”(King 2008:14)라고 주장한다. 수신자가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메시지의 의미가 수신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이다(2008:29). 
송신자는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송신자는 다만 메시지의 내용이 이해되도록 
역할을 하는 자일 뿐이다. Smith는 “이해는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이다… (중략)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해를 하도록 고군분투 하는 것이다. 메시지를 들을 때 분명히 전달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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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 우리는 어떤 이가 메시지를 이해하도록 도왔을 때, 성령님은 
신비로운 내부 링크를 만드신다. 그 사람의 영혼은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구애에 반응한다”(Smith 2018:26-27). 송신자가 수신자에게 할 수 있는 일은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후의 일인 영적인 단계는 하나님과 수신자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진다.   
선교적 관점에서 기독교 송신자는 수신자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을 해야하는 
선교사의 태도를 지녀야 한다. 선교사로서 수신자에게 메시지를 이해시키는 방법 또한 
예수님의 방법에서 찾을 수 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에서 말한바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세계로 뚫고 들어오신 송신자이다. 그는 메시지가 수신자에게 
이해 되게 하였다. 이것을 Hiebert 의 말을 인용하여 표현하면 선교의 방법은 예수님의 
방법에 담겨 표현되어야만 전달된다 고 말 할 수 있다. “생각은 구체적인 형식에 담겨 
표현되어야만 전달된다”(Hiebert 2007a:201). 히버트가 말한 구체적인 형식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 된다. 예수님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은 Hiebert가 선교와 문화인류학 
에서 말한 “상징의 체계는 다양하다”는 표현방법을 모두 사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했던 교사이신 예수님은 또한 가장 인기 있는 교사이셨다!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 주님이 성숙함과 내용 이해도, 확실함, 겸손, 지속력, 자연스러움, 
명확성, 절박감, 다양함, 충분한 내용, 공감성, 친밀감, 민감함, 그리고 연관성을 갖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Zuck 2004:135). Zuck 의 말은 예수님이 어떤 송신자였는지 를 
보여준다. 예수님은 자신의 수신자를 위해서 겸비해야 할 모든 조건을 갖춘 송신자였으며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의  방법을 알고 자유자재로 사용하신 송신자였다. 
“예수님의 교수 역량은 동기 부여자로서의 놀라운 능력과, 가르치는 방법의 창조적 
변화, 또한 배우는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기술, 그리고 호소력 있는 시청각 교육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2004:273). 그렇다면 수신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첫째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 동기부여를 주어야 한다. 둘째 변화 있는 창조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셋째 
배우는 사람들을 참여 시켜야 한다. 넷째 수신자의 흥미와 이해를 증진 시킬 수 있는 
시각화를 사용해야 한다 고 말할 수 있다. 수신자가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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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것은 커뮤니케이터에게 중요한 요구 사항이다. 송신자가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은 수신자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수신자의 이해를 
일으키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이다(Smith)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흠 없고 
옳은 예수님의 방법을 따르게 되면 수신자와 교통하게 된다 고 말할 수 있다. 그의 
가르침은 쉽고 간단하여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의사 전달에서 수용자 중심적이었다. 의사전달 과정에는 세가지 
기본적인 요소가 있다. 전달자와 메시지 그리고 수용자가 그것이다. 수용자 중심이란 
수용자에게 초점을 맞춤으로 자신에 대한 관심과 메시지에서 청중과 상관이 없는 요소는 
배제 시키는 경우를 말한다”(Kraft 1991:23). 수신자 중심적인 예수님은 수신자에 관한 것은 
놓치는 것이 없었고 청중과 상관이 없는 내용들은 단호히 배제하였다. 우리는 수용자를 
파악한 상태에서 메시지를 전달 하여야 한다. 메시지는 성경이고 전달하는 방법은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이해시킬 수 있는 에수님의 방법이 사용되어져야 한다.  
예수님은 수신자들의 준거의 틀을 생각하시고 그 틀을 넘는 대화를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대화하실 때에는 수신자의 준거의 틀(frame of reference)을 먼저 생각하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수신자 중심적(receptor-oriented), 성육신적 대화(incarnational 
communication)이다…(중략) 하나님은 상투적이거나 고정관념에 메이는 일이 
없으시다”(King 2008:20). 다시 말하자면, 수신자 중심의 대화는 그들의 준거의 틀을 
뛰어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투적이며 고정관념에 메이지 않은 창의적인 메시지 전달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는 수신자로 하여금 전달받는 메시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Kraft 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만일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상황 
속으로 들어 간다면, 우리는 수용자 중심적 사고에 근거하여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조사 해 
보아야 한다. 곧 “그들의 관심은 무엇인가?” 그들은 어떤 필요들을 인지하고 있는가?” 
“우리의 메시지의 어떤 부분이 그들의 마음을 가장 끌 것인가?”와 같은 질문들의 답을 
구해야 한다”(Kraft 1991:46). 수신자들에게 메시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우선 수신자를 
파악해야 한다. 그들의 관심과 필요를 파악하고 그들이 어떤 필요를 인지하는 지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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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그들의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예수님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이다.  
Kraft는 “복음을 이해되도록 하는 것, 그리고 복음에 반응해야 하는 사람들 앞에 
쓸데없이 장애물들을 놓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중략) 민감한 타문화 
복음 전도자는 미리 포장된 메시지를 가지고 사역지에 가지 않는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적극적이고 애정이 깃든 참여, °그들의 사고 
유형에 따라 생각함, °그들의 질문을 들음”(Winter & Hawthorne 2008:328). 예수님의 
가르침은 수신자들이 이해하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놓지 않는 것이었다. 그리고 
수신자들에게 애정이 있었다. 예수님은 수신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긍휼이 여기신 
자비한 송신자이다. 수신자들의 유형에 따라 메시지를 변형시키셨고 그들과 토론하며 
대화하고 그들의 질문에 답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신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상호교통하는 수신자였다. 공감의 중요성을 Kraft 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마음과 마음이 
만나서 함께 그 느낌의 공감을 나누기 위해 상호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바르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다”(Kraft 2007:13). 이에 공감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전달되어지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공감이 이루어지는 수신자들에게 필요한 접근법은 마음 대 마음의 접근법이다. 
“마음대 마음의 접근법은 우리 모두의 전도와 설교에 기초가 되어야 할 일반적 접근법이다. 
그것은 영적인 혼합된 공허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혼합된 종교적 배경을 갖고 있는 
청중들에게 특히 효과적이다”(Seamands 2004:112). 이 마음과 마음이 교통하는 접근과 또 
공감을 느끼게 되는 방법은 수신자의 이해를 돕는다. 특히 말씀을 전달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선교적 맥락 아래에서 일하신다. 그는 성령을 보내사 송신자와 수신자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에 개입하신다. 곧, “하나님의 성령이 길을 예비하고 마음을 열며 
메시지와 듣는 자를 하나로 만드신다.”(Clowney 2006:209). 그래서 두 대화자들 사이에 
마음이 연결되도록 하신다. 이것은 마음의 언어를 통해 소통하는 방식이며, 예수님께서 
행하신 커뮤니케이션 방법이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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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에게 공통적으로 통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의 언어인 친절 과 사랑, 우정이다. 
“세계에는 모든 나라가 공통적으로 중요시하는 보편적인 가치관이 있고 각 문화에 따라 
다른 특수한 가치관이 있다. 친절, 사랑, 우정 같은 것은 보편적 가치관이다”(김숙현. 
2001:66). 친절과 사랑 우정은 모든 세계의 공통된 가치관이며 필요한 마음의 언어로서의 
커뮤니케이션이다. 친절한 태도와 진심 어린 사랑 그리고 수신자와의 우정을 쌓아가는 
것은 수신자가 메시지를 이해하고 나아가 수용하게까지 할 것이다. 
이에 수신자의 이해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신 방법을 따라 쉽고 
간략하게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방법에만 
머문 것일까? 아니다 그는 분명히 이해되기를 원하셨고 수신자들이 의미를 깨닫기 
원하셨다.  “분명히 예수님은 듣는 자들이 자신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를 원하셨다. 바로 그것이 주님이 가르치실 때 항상 생각하셨던 교수 목표들 
가운데 하나다”(Zuck 2004:163). 예수님은 당신의 메시지가 분명히 이해되기를 원하셨다. 
예수님은 이해되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 하였다. 이에 예수님이 하신 커뮤니케이션의 
모범을 따라 수신자를 파악하고 수신자의 준거의 틀 안에서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은 
수신자의 이해가 일어나게 한다. 성육신의 커뮤니케이션과 같이 수신자의 입장과 상황에 
동등 시 되는 커뮤니케이션은 수신자의 이해가 일어나게 한다. 수신자의 필요와 욕구를 
채워주는 것은 수신자의 이해를 일어나게 한다. 수신자와 공감하며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를 느끼는 것은 수신자의 이해를 일어나게 한다. 수신자의 이해를 일어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가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응답  
응답이란 무엇인가? 응답의 사전의 뜻은 명사로서 “물음에 응하여 대답함”(이희승 
1992:1711)이다. 선교적 관점에서 응답은 그리스도의 물음에 응하는 것이다. 그것은 그의 
명령과 요구가 연결되어 있다.  
선교적 관점의 응답은 깊은 수준의 변화이다. 우리는 이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대화하고 이해가 일어나게 하며 응답이 있게 한다. 이 변화를 
 58 
예수그리스도는 거듭남이라고 하였다(Kraft 2007:275-276). “예수께서는 이를 ‘거듭남’ 
이라고 칭하셨다(요 3:3)”(2007:276).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에 관하여 요한복음 3 장 
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다. 
예수님은 수신자에게서 그들의 응답으로서 변화 곧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선교적 관점의 응답은 수신자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다. 수신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는 것이다. 수신자의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하는 것이다. 수신자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게 하는 변화가 있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볼 때의 응답은 무엇인가? 전달과 대화 그리고 이해의 
단계를 이행한 후에 일어나는 응답 역시 수신자에게 달려 있다. 수신자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든지 부정적인 응답을 하든지 의 여부는 수신자의 판단에 속해 있다. “커뮤니케이션 
되는 내용에 대한 판단은 수령자에게 맡겨지며, 메시지를 받는 사람은 제시되는 내용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으며, 커뮤니케이터가 일단 메시지를 말하든지 또는 
다른 방법으로 제시할 때, 그 메시지는 그의 통제를 떠나 돌이킬 수 없으며, 수령자의 
해석이 최종적인 말이 된다는 사실들이다”(2007:180)고 하였다. 송신자는 수신자가 
응답하는 결과에 아무런 권한이 없다. 다음은 커뮤니케이션의 응답에 있어서 주체가 
수신자에게 제한된다는 사실에 관한 케이스이다.  
건강이 좋지 않은 여주인과 A 가사 도우미 사이의 대화이다. 이 여주인의 집에는 
호흡하는 기계있고, 정기적으로 버틀물을 담아 사용해야 만 했다. 이 물은 또 다른 B 가사 
도우미의 도움으로 한달에 한 번씩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여주인은 평소 마실 물을 
위해 보리차를 끓여 사용했다. 어느날 A 가사 도우미가 기침을 하면서 물을 마시고 
싶어했다. 그녀는 여주인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버틀물을 마시겠다고 청했다. 여주인은 
비록 버틀물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그 가사 도우미에게 허락해 주었다. “당연히 
마셔도 되죠” 그리고 부탁하길, “그런데 다음부터는 버틀물을 드시려면 한 병씩 가지고 
오셔요 저는 물이 무거워서 살 수가 없는데 물을 사 오시는 분한테 미안하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데 가사 도우미는 이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내가 물도 하나 
 59 
못사 먹는 사람으로 보이냐” 며 큰소리를 지르신다. 여주인은 너무 당황해서 “그게 
아니고요” 라고 말을 하는데 그냥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이후에 가사 도우미와 
가족들은 이 여주인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이 둘의 대화 속에서 나타난 갈등은 송신자의 의도와 수신자의 이해 사이의 
차이로부터 발생한 것이다. 분명 송신자는 B 란 가사 도우미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한 
배려에서 나온 이야기였으나 A 란 가사 도우미는 자신에게 관대함을 보여 주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 대화에서 주체자는 여주인이 아니라 이야기를 수신하는 A 가사 
도우미였다. 만약 그녀가 여주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했다면 갈등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반대로 여주인은 그녀가 몸이 좋지 못한 상태에서 물을 달라고 한 것과 버틀물을 
마시겠다고 한 감정적 이유에 공감했었다면 전달하는 메시지에서 가사 도우미가 수용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부연 설명을 추가했을 것이다. 결국 이 대화는 화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청자가 임의로 판단하고 문을 박차고 나가버린 후 여주인을 비난하게 되는 결말을 맺게 
되었다.  
따라서 대화의 주체는 화자보다 청자 곧 수신자가 될 수 밖에 없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래서 대화는 수신자 중심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욱이 
수신자 중심적으로 대화 하고 긍정적인 응답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수신자를 여러 
방향에서 이해 하여야 한다. 
요약  
선교에 있어서 다양하고 독창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예수님의 방법이다.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 전달하고 대화하고 이해하게 하며 메시지에 대한 
응답을 하게 하는 것이다. 현대 커뮤니케이션은 변화하고 있다. 전달에 있어서도 전자 
문자나 이모티콘이 등장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이모티콘을 사용하여서 전달을 한다. 이에 
우리도 이러한 이모티콘을 선교적 전략으로 사용하여 대중의 문화에 참여 되는 전달을 
시도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것이다. 대화에 있어서도 가장 쉽고 간단하지만 대중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선교적 방법을 연구 할 때 초인종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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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커뮤니케이션에서 교육과 상담도 결국은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커뮤니케이션의 대가이며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수신자의 이해가 
일어나게 하였다. 우리의 커뮤니케이션은 결국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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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라디오선교방송의 주요 요소들
라디오선교방송은 라디오선교 목회이다. 그것은 영적 요소들과 사역적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본 장은 라디오선교방송국이 갖추어야 할 주요 영적 요소들과 사역의 
요소들로 구성된다.      
라디오선교방송국이 갖추어야 할 주요 영적 요소들 
라디오선교방송국의 영적 요소들은 무엇일까? 라디오선교방송국을 언론사 라는 
관점으로 보면 라디오와 방송국이라는 말이 먼저 떠오른다. 그러나 라디오선교방송국을 
선교적 관점으로 보면 선교의 활동이 먼저 떠오른다. 라디오선교방송국은 당연히 
방송국이 아닌 선교하는 패러처치(Para-church) 인것이다. 이것을 라디오라는 미디어에 
적용할 때 미디어로 선교하는 패러처치라 칭하게 된다. 라디오선교방송국은 방송국이 
아닌 미디어 패러처치라고 할 수 있다. 
이 미디어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전통적으로 개신 교회는 교회의 네 가지 속성을 
믿는다. 그것은 교회의 연합을 의미하는 하나됨(oneness)과 거룩성(holiness)이요 
보편성(catholicity)과 사도성(apostolicity)이다. 신학자들은 이 네가지 속성이 교회의 참된 
표적이요 교회는 언제든지 이 속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확신한다”(김성태 2006:346). 
교회의 속성에 근거하여, 라디오선교방송국은 참된 미디어 패러처치로서 첫째 
하나됨(oneness)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이다. 둘째 거룩성(holiness)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이다. 셋째 보편성(catholicity)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이다. 넷째 
사도성(apostolicity)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이다 라고 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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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라디오선교방송국이 미디어 패러처치로서 갖추어야 할 주요 영적 
요소들은 무엇일까? 이것은 참된 미디어 교회의 속성인 하나됨과 거룩함 그리고 보편성과 
사도성이 될 것이다. 첫째 하나됨 이란 연합을 의미한다. “교회의 연합을 의미하는 하나 
됨이란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연합이요 각양의 은사를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연합이다(엡 1:9-10, 4:11-13; 요 17장)”(김성태 2006:346).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하나됨과 같이 인간이 삼위일체의 하나님과 하나되는 것이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요 17:22, 23). 예수그리스도는 하나됨의 
영광을 인간에게 주고자 했고 자신이 받은 사랑을 인간들도 받게 하기를 간구하셨다.   
이같이 하나됨의 사역은 삼위일체의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다. 이 사역은 
그리스도가 인간을 위해 간구하심 같이 미디어 패러처치가 수신자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다. 그들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선택 받은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구원과 선택은 하나님께 있으니 그 구원과 선택을 알려서 수신자들도 
하나님과 하나되게 하는 것이다. 또한 다른 선교방송국과의 연합을 의미하기도 한다. 서로 
협력하여 하나되는 미디어 패러처치가 되는 것이다. 이 하나됨의 사역은 같은 동료간에 
서로 사역하는 연합을 의미하기도 한다. 참된 미디어 패러처치의 속성으로서 성도와 
성도가 서로 협력하고 교제하는 것과 같이 서로 협력하여 수신자를 섬기는 것이다.   
더불어 수신자와 하나되는 것이다. 수신자와 하나되기 위해서는 참된 미디어 
패러처치는 수신자들과 예수님이 인간과 연합 하셨던 것처럼 연합하는 것이다. 그들의 
필요와 욕구를 채워주어서 그들과 연합하기위해 King의 이론에 따라 수신자의 말을 듣는 
것이다. 이 방법에는 인터뷰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이것은 각각의 미디어 교회의 
과제이다. 
Edmund P. Clowney 의 말에 따르면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소유요 아끼는 
대상이다.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정의된다… (중략) 신약 성경에서 교회는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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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떼요, 참 포도나무의 가지요, 그의 신부요, 그의 몸이요, 그의 성전이요, 성령의 거하는 
전이요, 하나님의 집이다”(Clowney 2006:30). 라디오선교방송국은 방송국이 아닌 미디어 
패러처치로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된다. 
라디오선교방송국은 하나님과 하나된 참포도 나무의 가지요 그의 신부이며 그의 몸이 
된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방송국도 패러처치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요 아끼는 대상이 된다. 하나됨 이란 
라디오선교방송국이 참된 미디어 패러처치가 됨으로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다.   
그에게 속한 건강한 교회는 성장한다. C. Peter Wagner 는 신약성경에서 건강한 
교회의 본보기는 오순절 이후의 예루살렘 교회다라고 제시해 주고 있다. 곧 예루살렘 
교회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건강의 표적이다(행 2:47) (Wagner 2007:170). 수신자를 날마다 더해 가는 것은 참된 
미디어 패러처치가 시행해야 할 사역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리스도인들과의 연합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날마다 더해 가는 것은 세상을 우리 쪽으로 연합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이루는 생명의 연합은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을 
요구한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요 17:21). 
예수님은 신자들의 연합-신자들끼리만의 연합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함께하는 연합-이 
세상을 설득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이다. 바울은 한 성부와 한 성자에 한 성령을 
덧붙인다(엡 4:4) (Clowney 2006:92). 신자와 신자가 하나되는 것은 물론 세상을 설득하여 
하나되는 것이다.  
Clowney는 에베소서 4장 3-6절을 들어서 하나됨의 사역을 설명한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는 이 성경 본문을 들어서 바울이 사용한 단어를 
이렇게 설명한다. “바울이 여기서 사용하는 단어는 ‘힘써 지키라’는 번역이 주는 느낌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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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 단어가 실제로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하나됨에 대한 
우리의 전적인 헌신이다. 우리는 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참되신 한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은 또한 한 가족의 하늘 아버지시다(엡 3:14)” (Clowney 
2006:90). 그러면서 형제를 사랑할 것과(요일 4:20), 형제와 화목할 것(마 5:24)을 말한다. 
하나됨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수신자 곧 우리의 
형제를 사랑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것으로 볼 때 참된 미디어 패러처치의 하나됨 이란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수신자에게 전적인 헌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거룩성이다. 이것의 의미는 정립이다. “교회의 거룩성이란 성도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서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하는 것이요, 죄책과 죄의 오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지며 세상 속에서 빛이 되는 것이며 소금의 역할 을 하는 
것이다(마 5:13-16; 요 12:35-36; 엡 5:8)”(김성태 2006:347). 정립이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립이다. 이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연속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이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는 
것이다. 이것으로 볼 때 참된 미디어 패러처치란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죄의 오염을 막고 
죄책감을 밝은 빛으로 바꾸는 미디어 패러처치가 되는 것이다.   
“거룩해진다는 것은 진정한 인간이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거룩성은 하나님을 
닮는 것이며(godliness), 하나님이 없는 삶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Clowney 2006:95)라고 
했다. 이것은 참된 미디어 패러처치가 진정으로 참된 하나님을 닮는 교회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없으면 존재의 가치도 없고 존재할 이유도 없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다.   
라디오선교방송국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미디어란 도구이며 이사야 43장 1절과 
같이 하나님 앞에 불려진 하나님의 참된 교회이다. 이사야 43 장 1 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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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의 말씀 같이 하나님의 소속이며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참된 패러처치이다. 
참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뜻만으로 방송을 하는 곳이다.  
선교 신학자 랄프 윈터는 별세하기 직전에 한국교회에 “복음으로 돌아가라.”는 
조언을 하였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복음으로 돌아가라는 당부는 라디오선교방송국에 
적용된다. 말씀으로 돌아가 바르게 정립되어 있는 것이 참된 미디어 패러처치가 마땅히 
갖추어야 하는 영적 요소이다.      
셋째, 참된 교회의 보편성을 라디오선교방송국에 적용하면 하나님의 뜻이 문화와 
인종 그리고 지역적 장벽을 뛰어넘어 인류의 문화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라디오 란 대중의 
미디어 매개체로 모든 인류의 문화를 성경으로 교체하는 것이다. 즉 인류의 문화를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는 미디어 패러처치 사역을 하는 것이다. 
“교회의 보편성이라는 말 속에는 강력한 선교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복음이 모든 인류를 향해 반드시 선포되어져야 하는 우주적인 보편적 기쁜 
소리라는 의미가 있다… (중략) 문화, 인종, 지역적 장벽을 뛰어넘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책임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고 돌보아야 한다는 뜻이다”(김성태 2006:348). 
문화와 인종 그리고 지역적 장벽을 뛰어넘어 미디어 패러처치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보편성이란 하나님 나라의 책임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고 돌보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것은 문화와 인종 그리고 지역적 장벽을 뛰어넘어 그 나라의 문화를 복음으로 
변화시켜 가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인종과 나라를 그의 백성들에게 
맡기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문화적 사명을 맡기셨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지닌 
사람들에게 문화적 사명을 부여하셨다… (중략) 하나님의 명령은 에덴을 ‘경작’ 하는 
것이다. 역사는 천체의 지배 아래 있는 눈먼 운명이 아니며 진화의 과정도 아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 앞에 제시된 인간 역사의 목표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다… (중략) 먼저 그 
나라를 구하면 문화적 유익이 따라오게 된다”(Clowney 2006:194).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문화를 맡기셨고 먼저 그 나라를 구하면 문화적 유익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은 미디어 
패러처치에게 좋은 소식이다. 성경을 통해 인류의 문화를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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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하다. 먼저 그 나라를 구하면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를 할 수 있게 문화를 다스리는 그의 백성들에게 맡겨진 일을 하면 된다.     
이 보편성은 수세기 동안 문제가 되어왔던 성경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전달 즉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한 보편성이다. 이 보편성은 세상 것과 혼합되는 보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한 보편성이다.(김성태) 하나님의 뜻을 변질이 없이 그러나 
다각적으로 대중의 것이 되도록 대중의 틀에 넣어 방송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중들이 잘 
들을 수 있는 방송을 한다는 의미의 보편성이다. “바울의 선교 방법 중에 지혜로웠던 
처신은 언제든 피선교지의 입장에서 볼 때 급격한 이질감이나 거부감 혹은 과격함으로 
그들과 대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오늘날의 선교대상의 사람이나 지역에 무리하지 
않는 방법과 지혜를 바울에게서 배워야 하겠다”(김학인 1992:24). 이 보편성에서 우리가 
행할 것은 2장 성경적 근거에서 분석된 수신자 중심 커뮤니케이션에 기초한 고린도전서 
9장 22절의 사도바울의 전도방법이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고전 9:22). 사도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단호히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수신자의 모양이 되는 보편적인 선교사가 되었다. 이 보편적인 
선교사가 되는 것은 미디어 패러처치가 마땅히 따라야 하는 보편성이다. 
라디오선교방송국은 수신자의 인종과 문화 그리고 지역의 장벽을 뛰어넘어, 라디오로 
사역하는 패러처치답게 대중과의 상충을 피하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 모양으로 바꾸어 
대중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대중의 문화를 조금씩 흔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문화가 되게 하는 것이다.  
미디어 패러처치가 선교적 임무를 대중 중심적으로 수행 할 때 온 지구는 지역적인 
거리의 장벽을 뛰어넘어 하나님과 하나되는 연합으로 거듭 날 수 있다. 미디어 패러처치가 
이 보편성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Kraft가 말한 것과 같이 그동안 옳다고 생각하고 진행해 
왔던  방법들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 혹은 현재의 문화에 맞추어져 변화하려는 결단을 
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결단과 포기는 온전히 수신자의 문화에 맞추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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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 방송을 너무 형식적이 되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도움이 될 것이다. 
때로 미디어 사역은 너무 형식적이거나 융통성이 없는 경우들이 있다. 하지만 김학인이 
말하는 선교 대상의 사람이나 지역에 맞는 방법으로, 그러나 본질의 변질 됨이 없이 
융통성이 있게 수신자의 것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미디어 패러처치의 보편성사역의 
사명은 수신자의 필요를 복음으로 채워주어서 그들의 문화가 성경으로 교체되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이것 또한 각각의 미디어 패러처치의 과업이다. 어떻게 이 사역을 할 것인가? 
는 각 프로그램의 관계자들이 먼저 그 나라를 구하며 실행해 나가야 한다.  
넷째, 교회의 사도성이며 그것은 선교을 지칭한다. “사도들의 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의 활동은 이미 암시한 대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요 15:27; 행 1:8; 
13:31). 사도들은 그리스도에 의해 친히 권위와 능력을 받아 언약사의 성취인 부활을 
증거했다(눅 24:48; 행 1:22; 2:32;4:33; 10:39-41)”(Gaffin Jr. 1999:111). 사도성 사역은 
예수그리스도를 모든 족속에게 증거하는 것이다. 이것은 전달이나 전파와는 다른 
의미이다. 예수그리스도가 체험된 사도로서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교회의 사도성이라는 
의미에는 교회가 선지자와 사도로부터 받은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신앙 
고백하고 보존한다는 뜻이 있다. 또 그 말씀을 사도들처럼 세상을 향해 주의 재림의 날까지 
선포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모든 피조물에게 
증거해야 할 사도적인 사명이 있다”(김성태 2006:348). 
사도성 사역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이다.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연민으로 가득 찬 한편의 삶의 드라마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다”(Shaw & Van Engen 2007:62). 이것은 미디어 패러처치가 
한편의 연민으로 가득 찬 프로그램을 지향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암시해 주고 있다. 그것은 
사도성사역에 의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 시키는 프로그램을 만드데 집중해야 
한다. 수신자와 호흡할 수 있는 하나님과 수신자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수신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Johnstone의 “성경, 
신학, 교회, 심지어 그리스도인조차도 선교가 없다면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Johnstone 2004:38) 말처럼 선교하지 않는다면 미디어 패러처치는 존재할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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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다시 말하자면, 미디어 패러처치가 사도성이 없다면 참된 하나님의 선교적 도구가 
아니다.  
이 단원의 처음에서 언급했듯이, 라디오선교방송국은 교회의 속성을 지녀야 하는 
미디어 패러처치이다. “우리는 신약성경 교회이고, 또 그 교회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 
우리는 동일한 교회이고, 우리는 동일한 복음-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과제는 변하지 않았고, 그 긴급성을 전혀 상실하지 않았다”(Bright 2003:305). 미디어 
패러처치의 사역은 변하지 않는 교회의 사역과 동일해야 한다. 이에 라디오선교방송국이 
갖추어야 하는 영적 주요 요소들은 변하지 않는 교회의 사역인 하나됨과 거룩성 그리고 
보편성과 사도성을 갖추어야 한다.    
Paul Hiebert는 “우선적으로 선교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것이다. 그분은 우리가 선교를 할 때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시다”(Hiebert 2007a:8)고 말했다. 이처럼 라디오선교방송은 하나님의 선교에 미디어 
패러처치로서 동참해야 한다.  
라디오선교방송 사역의 주요 요소들 
라디오선교방송국은 참된 미디어 패러처치로서 어떤 사역을 해야 하는가? 사역의 
주요 요소는 무엇인가? 라디오선교방송 사역의 주요 요소는 ‘성경’과 ‘의사소통’이다. 
온전한 복음과 전파(Bosch)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성경과 의사소통이다. 하여 
라디오선교방송은 성경으로 의사소통을 하여야 한다는 중요한 사역의 요소가 있다.     
사역의 주요 요소인 ‘성경’으로 해야 하는 사역은 첫째, 성경을 사실로 믿게 하는 
것이다. 어떻게 성경을 사실로 믿게 할 것인가? 는 우리에게 많은 과제를 준다. 어린 
아이들이 산수공부를 할 때 1+1=2 라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학습 한다. 그리고 학습된 
결과가 일상생활에서 맞는 답으로 경험될 때 그것을 사실로 믿는다. 즉 무엇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학습된 것이 맞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험을 통해서 사실로 믿는다. 이것으로 
볼 때 성경을 굿뉴스로 반복 들려주고 들려진 굿뉴스가 사실로 경험되는 일을 해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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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까? 그러면 수신자들은 그 경험을 통해서 성경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즉 
학습-경험-사실로 인정 되는 단계가 일어나야 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성경이 일상생활에서 경험되는 메시지가 되게 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 경험된 메시지가 사실로 생각되게 하는 것은 중요하다. 생각이란 어떤 
것일까? 생각은 심령의 변화를 향한 첫 동작이 일어나는 곳이다. 생각은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할 수 있고 마땅히 그래야 하는 곳이다. “인간이 생각으로 하나님을 처음 등진 것처럼, 
심령의 변화를 향한 첫 동작이 일어나는 곳도 생각이다. 생각이야말로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할 수 있고 마땅히 그래야 하는 곳이다. 거기서 하나님의 빛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처음 다가오기 시작한다. 거기서 성령은 특정 생각 쪽으로 우리 의지의 방향을 
점점 잡아가기 시작한다”(Willard 2003:161). 이 말에 미디어 사역의 과제는 조금 줄어든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일하시기 때문이다. 미디어 패러처치가 할 수 있는 일은 청중의 생각에 
성경이 사실인 것으로 다가가게 하는 것이다. 성경을 사실로 믿게 하는 사역은 
라디오선교방송 사역현장의 과제로 남는다. 라디오선교방송은 성경을 수신자가 사실로 
믿을 수 있는 의사소통을 계속적으로 실행한다. 이것은 사역의 현장에서 변함없이 
실행되어야 하며 연구되어야 한다.       
둘째, 수신자가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다. 막연한 성경보다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성경이 더 중요하다. 열심히 성경의 하나님을 설명하여도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게 느껴진다면 성경이 수신자들의 생각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그러면 수신자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못할 것이다.  
밀림 속의 십자가 의 작가인 부루스 올슨도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자신의 
영혼 구원과는 먼 하나님과 교제하였다. 필자 또한 주일학교에서 배우는 하나님은 
믿었지만 필자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아무도 하나님이 필자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주지는 않았고 필자는 하나님을 주일학교의 하나님으로 믿었다. 이후 필자는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 ‘나의 하나님’을 만났고 구원을 받았다. 필자는 특별한 개인적이 
경험을 통해서 영생을 얻었으므로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임을 
안다. 브루스 역시 나와 같았다. 그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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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성경을 읽다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 이 때 성경 
외에 부르스에게 도움을 주었던 것은 없다. 그는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고자 성경을 
갈급함과 열망으로 읽다가 자신의 하나님을 만났다. 성경은 이렇게 개개인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있다. 브루스는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도움을 청했다. “지난 일요일에는 용기를 내서 주일 성경학교 교사에게 이 
질문을 했었다. 그러자 그는 앙상한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아, 너는 세례문답을 받지 
않았구나?”라고 말했다. 나는 세례문답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다. 그것을 공부하는 동안 
나는 신학을 배웠다. 그러나 나는 나의 하나님을 알고 싶었던 것이다”(Olson 2006:23). 
브루스는 세례문답 교육을 통해 신학을 배웠지만,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이 
사례는 방송이 신학을 설명하는 것 보다 수신자 개개인이 자신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성경 전파에 주력해야 하는 것을 알게한다. 청중이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게 하는 방법 또한 방송 사역 현장의 과제로 남는다. 
셋째, 우선적으로 라디오선교방송은 수신자들이 성경을 경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들의 필요를 성경에서 찾을 수 있도록 들려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성경은 듣도록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성경 본문은 원래 눈으로 보도록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귀로 듣도록 
기록된 것이다. 고대 이스라엘은 현대처럼 활자 시대가 아니었기에, 성경 본문은 회당이나 
그 밖의 공공 예배 장소에서 읽혀지도록 의도된 것이다. 따라서 귀로 인식할 수 있는 
소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김지찬 2006:38).   
성경이 듣도록 기록된 것이라는 것은 라디오선교방송이 성경을 들려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한다. 필자는 수신자를 관찰하는 동안 라디오 사역을 포기 했었다. 왜냐하면 
아무도 듣지 않는 방송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성경이 읽혀 지기 위한 
기록이 아니라 듣도록 기록 되었다는 것이 필자에게 라디오방송 사역의 동기 부여를 다시 
주었다.    
필자는 대학에서 타종교를 공부하는 동안 성경을 귀로 듣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했다. 어느날 교수님과 함께 유대인 교회의 예배에 참석을 
하였다. 그들의 예배가 30분 동안 손을 잡고 둥그렇게 원을 그리는 춤을 추면서 자유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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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양을 드린다. 누구든지 힘들면 들어오고 찬양을 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나가서 
합류를 한다. 둥그런 원을 흐트러트리지 않고 계속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한다. 그 원은 
사람의 숫자에 따라서 작아지기도 하고 커지기도 하였다. 그리고 1 시간을 성경 본문을 
계속해서 읽는다. 30 분은 예배의 시작과 끝에 사용된다. 교회의 모든 아이들도 함께 
성경을 1시간을 듣는데 아무도 시끄러운 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들의 
예배 시간은 총 2 시간이었다. 예배가 끝난 후에는 어른들은 친교와 식사시간을 갖고 
아이들은 모두 자신의 그룹으로 가서 친교 시간과 식사시간 그리고 주일학교 예배를 
드린다. 그들은 주일 하루를 이렇게 교회에서 지낸다. 이 경험은 생소한 것이었는데 성경을 
1 시간 듣는 것이 전혀 지루하지 않았다. 오히려 성경말씀이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며 
마음에 와 닿았다. 
넷째, 라디오선교방송은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 “그리스도는 
성서의 중심이다. 구약성서는 한 민족에 대한 기록이다. 신약성서는 한 사람에 대한 
기록이다. 그 민족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상에 보내기 위하여 예비한 것이다”(Halley 
1988:23). 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구속 그리고 
부활과 재림의 성경을 전해야 한다. 인간은 십자가의 구속사건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대신 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예수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성경으로 수신자들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소식인 성경을 수신자가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성경은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게 좋은 소식이다. 따라서 라디오선교방송의 
사명은 좋은 소식을 온 민족이 듣게 하는 것이다. 예수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한번에 모두 
속량 하였다는 좋은 소식을 들려주어야 한다. 이 성경을 경청하게 하는 방법은 역시 사역의 
현장에서의 과제이다. 우선 생각되어야 하는 것은 경청은 곧 흥미와 관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다섯째, 성경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수신자들을 초청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 누구든지 예수님께 오면 쉼을 받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초청장을 발송하셨다는 말씀에 근거가 되는 말씀 중의 하나입니다”(La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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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60). 성경은 모든 수신자를 부르는 하나님의 초청장 임을 알게 한다. 초청의 목적은 
쉼을 주려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주려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 주는 것이다. 또한 
성경으로 수신자가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이다. “기독교 교육은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가르침-배움으로 특징지어 질 수 있다. 예수님은 이 주장을 요한복음에서 확언해주신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 8:31 하-32)”(Pazmino 
2003:29). 수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진리 안에서의 자유 함을 누리게 하여야 
한다. 이 진리안에서의 자유로 수신자들을 초청하는 것이 라디오선교방송이 성경으로 
해야하는 임무이다.   
수신자들을 관찰하는 동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자유 함과 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필요는 오직 성경의 진리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들은 그것을 모른다. 세상 물질이 해결해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질만능주의 
사상으로 모든 것을 물질로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한다. 그리고 성경의 자유 함도 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본인들의 문제를 세상 속에서 해결하려 한다. 이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이에 라디오선교는 방송을 통해서 수신자에게 초청장을 발송하는 
좋은소식을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한다. 
여섯째, 성경으로 이단을 경계하게 하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는 이주와 교육, 
결혼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그들의 종교들도 역시 들어오고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한지역에서 여러 다른 문화와 인종의 접촉이 쉽게 가능하다. “진정한 
복음을 아는 것, 가짜를 구별하는 것 복음 중심의 그리스도인 세대를 세상에 풀어놓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대다”(Gilbert 2010:6). 라디오선교방송은 이단을 분별 할 수 있도록 
성경을 바르게 세상에 풀어놓아야 한다. 이 분별력으로 다른 의견을 가진 기독교 내에 있는 
이단 역시 받아들이지 않게 하여야 한다. 웹스터 사전에서는 이단을 “보편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원리에 대항하고 분열과 분쟁을 야기하는 성향이 있는 의견”이라고 말하고 있다. 
“기독교에는 항상 적이 있었으나, 기독교의 토대가 되는 진리에 상충되는 다른 의견을 
가진 내부의 적보다 더 위험한 적은 없었다”(Ridenour 1999:14). 기독교라 하면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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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을 전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분별하게 하는 것이다. “최선의 방어는 좋은 공격이다.” 
우리는 전투 중이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전쟁이 진행 중인 것이다(엡 
6:12)” (Kraft 2008:32). 라디오선교방송은 현대 사회에 날이 갈수록 기승하고 있는 이단을 
상대하여 성경으로 그들의 활동을 제제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참된 복음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방어를 하는 좋은 공격을 하여야 한다.             
라디오선교방송 사명은 수신자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독교의 가르침은 다른 어떤 종교와도 거리가 멀다. 신약 성경에도 기록되었듯이, 
그리스도께서는 유일한 존재이시며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자체도 유일하고 그 업적을 
기록한 성경도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정통 기독교는 유일하다”(Ridenour 1999:6). 오직 
성경의 가르침에 서 있는 건전한 교리와 신앙의 기독교 만이 유일한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다. 성경이 아닌 어떤 것도 기독교인의 믿음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는 것이다.  
일곱째, 성경을 잣대로 삶의 기준을 “아니요”와 “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명료하고 확실하게 성경의 주제를 수신자들이 알게 해주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쾌락에 
빠져 있는 문화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 명료하게 “아니요” 라고 말해야 한다. 마차를 몰고 
동부 펜실베니아의 고속도로를 달리는 아미시…(중략) 신도는 그 “아니오”의 범위를 매우 
넓게 잡은 것이다”(Clowney 2006:188). 쾌락에 빠져 있는 문화에 대한 “아니요” 는 
바람직하나 “아니요” 의 범위를 크게 잡는 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들을 
성경으로 분리되게 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서로 연합하여 
사랑을 실천하기 원하신다. 기독교 신앙은 생활 속에서 성경을 잣대로 이루어진다. 이 
기준이 모든 수신자에게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성경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성경으로 죄에 대한 경계를 해주어야 한다. “죄란 적극적으로나 소극적으로 
교만하게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태도다”(Ridenour 1999:25). 하나님을 거역하는 
태도는 모두 죄다. 라디오선교방송은 성경을 잣대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태도가 죄라는 
것을 세상이 알게하여야 한다. 성경으로 죄를 분별하게 하는 것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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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사역의 주요 요소인 의사소통의 첫번째 사역은, 대중의 문화를 성경으로 
교체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지배하는 것은, 개념이며 개념의 결과는 어쨌거나 
나타난다. “개념에 절은” 상태의 또 한 가지 예는, 대다수 사람들이 인생 성공을 승진과 
소유의 관점에서 본다는 것이다. 문화란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 즉 설명이나 
생각조차 불필요하게 여기는 것을 통해 가장 극명히 드러난다”(Willard 2003:164-165). 
이것은 현대사회가 물질 문명시대라는 것을 자명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시대에 
라디오선교방송은 대중의 개념을, 성경적인 개념으로 바꾸는 사역을 한다. 성경적인 삶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도록 그들의 문화를 성경으로 교체한다. 대중이 설명이나 
권고함 없이도 성경을 실천하는 삶이 가장 훌륭한 삶임을 당연시 여기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임무가 있다.  
이교도의 숫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 현대사회의 물질주의와 개인주의가 
지배하는 대중 문화가 성경이 가르치는 가치와 삶의 방식과 대치하고 있다. 하여 
라디오선교방송의 우선적 과제는 성경을 통해 이와 같은 문화와 환경을 다시금 성경으로 
조성해가는 의사소통이다. 현대 물질 문명은 이제 사람들의 삶을 흔들고 있다. 오랜 전통을 
갖은 미국 교회가 문을 닫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Donald Mcgavran은 미션퍼스펙티브 
에서 “종교의 변화는 공동체의 변화를 수반하는데, 그 구성원들이 함께 움직일 때에만 그 
변화는 건강하고 건설적인 것이 된다”(Winter & Hawthorne 2008:237) 고 하였다. 이에 
개인의 변화를 위해서 그 구성원들의 문화가 기독교화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개인의 
변화가 지속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이에 대중의 문화를 성경으로 흔들어 성경으로 
교체하는 것이 라디오선교방송국의 사역이어야 한다.   
어떻게 이 일을 할 것인가? 무엇으로 할 것인가? 무엇으로의 대답은 역시 성경이다. 
하나님이 교회의 무기로 사랑을 주신 것 같이(Halley) 의사소통의 무기로 당신의 말씀을 
주셨다.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에 무엇으로 라는 대답은 되었다. 그럼 
어떻게 의사소통 할 것인가? 의 답만 찾으면 된다. “성전에 있던 큰 무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매우 즐겁게 들었다(막 12:37). 사람들은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었다’(눅 19:48).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고 있던 대제사장들조차도 빌라도에게 ‘온 유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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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치고’ 백성을 소동케 한다(눅 23:5)고 말할 정도였다”(Zuck 2004:183). 예수님의 
커뮤니케이션은 모든 사람들이 귀 기울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라디오선교방송은 예수님이 하신 의사소통의 방법을 따라서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구성하고 진행하면 된다.  예수님이 하신 방법을 따라 모든 사람이 귀 기울일 수 밖에 
없도록 의사소통을 하면 된다. Clinton 이 “사역은 존재로부터 흘러나온다”고 한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고 닮는 참된 미디어 패러처치로서의 존재로부터 흘러나오는 의사소통을 
하면 된다.    
의사소통의 두번째 사역은 수신자중심적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수신자 중심의 
사고를 해야 한다. 의사소통은 전적으로 발신자인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좋은 
방식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살펴보고 평가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것을 듣지 않거나 
오해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전달 방법을 바꾸어야 한다”(Hiebert 2007a:241-242). 이에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수신자를 파악하는 것이다. 수신자 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전적으로 수신자가 원하는 방식, 현재 그들에게 통용되고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을까? 그것은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다. 그것은 값비싼 
진주와 같다. 그것은 겨자씨와 같다”(Bright 2003:15). 그러면 의사소통의 직분은 무엇일까?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이 수신자의 방식에 맞추어서 수신자 중심적으로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이다. 그 씨가 겨자씨와 같을 지라도 뿌리깊은 나무로 자라기까지 수신자의 
방식으로 그 씨를 계속 뿌리는 것이다. 의사소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에 
성경을 대중에게 씨 뿌리는 농부로서 그 씨가 맺을 수학을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참된 미디어 패러처치의 의사소통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설혹 눈으로 
보여지는 결과가 없을 지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다. 라디오선교방송은 변화에 대한 욕구를 
불러일으키는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믿는다. “인식과 관심: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뿐만 아니라 모임, 집회, 퍼레이드 같은 공공 미디어 사용은 변화에 대한 욕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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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러일으키는데 매우 효과적이다”(Smith 2018:478). 라디오선교방송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라디오라는 매개체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성경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다. 
Shelly Trebesch는 “존재로부터 사역하는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하기 
원하시는 것과 원치 않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조용히 자신의 일과를 수행할 자유를 갖게 
되는 것이다.  존재로부터 사역하는 지도자들은 자유롭다”(Trebesch 2008:156)고 하였다. 
라디오선교방송국의 존재는 참된 미디어 패러처치 이다. 이에 존재로부터 조용히 
자유롭게 사역을 수행하면 된다. 어느 것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이 
수신자중심적인 의사소통을 한다.  
효과적인 방송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방법들 
필자는 효과적인 방송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방법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번 째, ‘깨끗한 음질을 확보하는 것이다:’ 라디오선교방송은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삶의 메시지를 편성 제작 송출하는 음성과 음향의 방송이다. 이에 최고의 음성과 
음향을 유지하여야 한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음질이 깨끗하지 않으면 
수신자가 경청할 수 없다. 이에 깨끗한 음질을 유지하는 것이 라디오선교방송에 우선적인 
과제이다. 이 음질은 두가지로서 첫째, 라디오주파수 잡음이 없는 깨끗한 음질이다. 둘째, 
프로그램의 간격이나 소리의 높낮이가 일정한 깨끗한 음질이다.   
두번 째, ‘대중의 문화를 성경으로 교체하는 것이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Kraft가 말하는 대중의 실제상황을 파악하고 그들의 필요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그들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커뮤니케이션을 하여야 한다. 이에 원리 2 는 다음과 같은 
7가지의 커뮤니케이션이 포함된다.     
1. ‘들으라(Listen)가 아닌 말해주세요(Tell Me)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다.’ 이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파악된 대중의 커뮤니케이션 문화는 들으라(Listen)이다. 파악된 
대중은 남의 말을 듣는 것보다 먼저 자신의 말을 하고자 한다. 그리고 자신이 말한 것을 
상대방에게서 인정받기 원한다. 이에 성경으로 그들을 인정해주는 커뮤니케이션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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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나님이 하시는 그때 거기서의 일을 현재의 상황 지금 여기로 가지고 오는 
것이다(Childs).’ 이것은 수신자들이 방송되어지는 성경의 내용으로 절박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게 하는 커뮤니케이션이다. 예를들면 파악된 현대 대중의 경제적 상황은 
불경기이다. 이에 경제적인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이는 
것이다. 성경은 현실에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게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수신자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에 “하나님이 하신다”(‘God over come!’)에 의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일상의 문제를 성경으로 재 해석 하게 하는 것이다. 이 방법의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 6장의 굿 뉴스는 “하나님이 하신다”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수신자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굿 뉴스로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수신자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일하시는 것을 조명해 주는 것이다. 
3. ‘과잉교육으로 시달리는 학생들을 성경의 캐릭터로 초대한다.’ 현대사회에는 
과잉교육으로 시달리는 학생들이 많다. 이에 라디오선교방송은 이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그들 자신의 캐릭터를 성경으로 초대한다. 이것은 그들에게 자기자신의 자긍심을 갖게 
하는 방법이다. 성경에는 모든 직업과 모든 인생이 있다.  
4. ‘수신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다.’ 파악된 현대 대중의 문화는 
외로움이다. 이것은 FBI가 우려하는 것이기도 하다. FBI는 이런 외로움에 의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외로운 늑대라고 말한다. 최근에 일어난 라스베가스 총기 사건도 이 
외로운 늑대의 소행이다. 이에 라디오선교방송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외로운 대중과 
함께하는 사람, 함께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를 성경으로 
조명하고 보여주는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나도 혼자가 아닙니다.” 이다. 이런 
대화가 효과가 있을 것인가? 실로 그렇다 필자도 이 짧은 문장으로 매번 새 힘을 얻는다.  
5. ‘“I will do for you”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다.’ 대중의 현대 문화는 
이기적이다. 남을 섬기는 것 보다 섬김을 받기 원한다. 이에 대중을 섬기는 방법 “내가 
해줄게”(“I will do for you”)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Gary Chapman 이 
말하는 사랑의 언어중 봉사(Service)에 해당한다. 수신자에게 무엇을 요구하기 보다 
 78 
“우리가 당신을 섬깁니다”를 보여주는 방법이다. 예수님이 인간을 섬기셨던 방법과 
하나님이 하시는 섬김을 성경으로 보이는 커뮤니케이션이다.   
6. ‘수신자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일부 라디오선교방송은 
수신자들로부터 기부금을 받으려는 실수를 하기도 한다. 이것은 선교적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선교를 수입의 일환으로 생각하는 것은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다. 어떤 
이유에서도 선교는 이문을 남기는 것이 아니다.   
7. ‘성경이 보여지고 만져지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복음이 
만져지고 보여지고 느껴지게 하셨다. 이와 같이 라디오 방송으로 소리가 만져지고 
보여지고 느껴지게 하는 것이다. 소리 만으로도 보여지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방송을 할 
수가 있다. 이 방법은 라디오 드라마를 통해서 증명된다. 파악된 대중은 라디오를 청취하는 
시간보다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시간이 더 많다고 하였다. 이에 라디오는 듣지만 보여지는 
텔레비전보다 더 흥미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 라디오 드라마는 보여지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언어이다. 
현대에 느껴지고 보여지고 만져지는 언어로 대중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모티콘 
커뮤니케이션의 예를 든다. 현대 대중들은 이 짧은 이모티콘 대화로 교감을 한다. 이에 
언어를 이모티콘화 하여 보여지고 만져지고 교감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 라디오로 어떻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간단하다. 우리가 편지나 글을 이모티콘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것처럼 하면 된다. 이미 대중에게 익숙해진 이모티콘을 언어로 표현하면 된다. 
만약 당신이 최고입니다 를 말하기 위해서 엄지 척 이모티콘을 사용했다면 그것을 말로 
하면 된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를 표현하기 위해서 하트를 
사용했다면 그것을 말로 하면 된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현대 대중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모티콘은 이미 그들의 상상속에 언어화 되어있다. 이에 수신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모티콘을 파악하여서 그 모양을 언어화 하면 된다. 이것은 현대 대중이 익숙해져 있는 
대화법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모티콘을 보내듯이 라디오 드라마에서 보여지기 
위해 사용되는 약간의 억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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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선교 방송의 프로그램의 로고들도 이렇게 이모티콘화 시킨다면 
라디오선교방송이 좀더 대중적인 방송으로 서의 역할을 하게 할 것이다. 로고도 일종의 
보여지는 언어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대중의 문화를 성경으로 교체하기 위한 이 7가지의 언어사용은 Chapman 의 5가지 
사랑의 언어와 연구된 수신자들의 상황으로 분석되었다. 이 언어는 ‘용기를 주는 말’ 
‘인정하는 말’ ‘격려하는 말(칭찬)’ ‘봉사(섬김)’ ‘선물(돈)’ ‘스킨십(터치)’ ‘함께하는 
시간’이다 Chapman은 과거에는 이 언어를 7가지로 분류했으나 현대에는 ‘용기를 주는 말’ 
‘격려와 칭찬하는 말’을 ‘인정하는 말’에 포함시켜 5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Chapman 
2015:7-8). 본 연구에서 파악된 대중은 이 7가지 사랑의 언어가필요하다.                       
세번 째, ‘좋은 이야기를 나누며 성경을 정립하는 것이다.’ “좋은 이야기란 서로 
나누어 갖는게 좋지 않습니까!”(Hall 2008:24)로 접근을 하고 좋은 이야기를 통해 성경 
전체를 정립하는 것이다. “우리는 복음의 약속에 의해 변형되기 위하여 성경을 읽고 
그것에 귀를 기울인다. 복음을 율법으로 바꾸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일종의 인간적인 
이념으로 다루거나, 또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신의 속성에 대해 논의 하는 등 그것을 
잘못 이해할 위험성은 언제나 존재한다”(Childs 2001:867). 좋은 소식을 나누는 접근을 
시도하고 성경에 의해서 정립되는 변형을 갖게 하는 것이다. 복음을 율법으로 만들거나 
인간적인 이념 혹은 신학으로 만들지 않는 것이다.   
네번 째, ‘주관적, 객관적인 태도의 치유사역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자기중심적인 
방법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목회상담의 치유 사역을 의미한다. 목회상담은 
하나님과 내담자 그리고 상담자의 3자 대화이다(오성춘). 선교 방송을 모니터링 하다 보면 
과도한 감정표현이 되는 주관적인 진행을 경험한다. 주관적으로 과하게 권위적이거나, 
우울하거나 과하게 안정감 있는 소리는 라디오선교방송이 대중에게 로의 접근을 방해한다. 
적당한 긴장감과 박진감, 명랑함 은 프로그램을 신선하게 할 뿐더러 일상에 지친 
수신자들을 치유하기도 한다. 라디오선교방송은 예수님이 하신 치유 사역을 간과하지 
않고,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목회상담의 치유 사역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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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번 째, ‘용건만 간단히, 거룩한 성경의 단순한 의미를 충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루터가 말한 “거룩한 성경의 단순한 의미”를 충격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우리가 
할일은 거룩한 성경의 단순한 의미로 수신자의 가슴을 움직이는 것이다. 하나님은 
성육신으로 이 충격적인 복음전파를 하셨다.  
여섯번 째, ‘성경을 사실로 믿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Willard 가 말한 심령의 
변화를 향한 첫 동작이 일어나는, 생각을 공략하는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다. 생각은 
수신자들의 삶이 하나님께 재조정 되게 하는 가장 기초적인 곳이다. 성경을 사실로 믿게 
하는데 죄론과 같은 신학을 동원하지 않는다. 신학은 성경을 사실로 믿게 하기 위해서 
교실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나 라디오로 대중을 상대로는 가능하지 않다. 만약 라디오를 
통해서 신학을 논하려 한다면 대중은 채널을 돌려버릴 것이다. 성경의 단순한 사실을 
반복교육 역설한다. 불복종은 “안돼, 안돼, 안돼”(“No, No, No”), 복종은 “네,네,네.”(“Yes, 
Yes, Yes”)의 단순한 방법을 시도한다. 이 단순한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2018 년 
8월 26일 굿모닝 굿뉴스 의 레위기 10장을 참조하기 바란다. 
일곱 번째, ‘수신자가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언어를 초인종 화 한다.’ 초인종은 
누군가 누르면 집안에 있는 사람이 즉각적으로 “누구세요?” 라는 반응을 하게 된다. 
이와같이 언어를 초인종 화 한다는 것은 라디오의 소리에 수신자가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응” “아니요” 라는 반응이든지, 경청하게 하는 반응이든지 
어떤 반응이라도 하게 하는 것이다. 굿모닝 굿뉴스 레위기 10장 8월 26일 2018년 방송 중 
이디엄 코너의 Hit the Book의 예를 든다. “열~심히 열심히 공부한다” 는 뜻입니다. “열심히 
공부해! 너는 했니?”(“Hit the Book!  Did you?”)라는 아주 간단한 질문을 던진다. 이것은 
순간적으로 “아니” “응” 또는 “어? 공부해야 하는데”라는 반응을 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들리는 초인종 소리에 반응하는 것처럼 자동적으로 반응하게 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언어를 초인종 화 하는 것이다.   
여덟 번째, ‘근접한 상상을 하게 하는 것이다.’ 이 근접한 상상이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보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로 더 가까이 느껴지는 언어를 구사하는 
것이다. “가고 있습니다” 보다는 “갑니다” 를 사용하는 것이다. “전하고자 합니다”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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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합니다” 를 사용하는 것이다. 하나님도 그냥 하나님이 아닌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근접한 상상을 하게 하는 것이다. 라디오 란 청취권의 거리가 넓으므로 
근접한 상상을 통해 방송과의 거리도 근접하게 느껴지게 한다. 이 근접한 상상을 하게 하는 
언어사용의 가장 큰 목적은 성경을 근접하게 하는 효과를 주기 위한 것이다.   
아홉 번째, ‘2 단 논법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것을 리듬으로 말하면 
딴~딴~의 2 단 논법이다. 이 2 단 논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수신자의 사고가 들은 것을 
논리적으로 변형하려 하기 때문이다(Gleitman). 라디오는 빠른 소리로 지나가는 소리이다. 
때문에 전해진 메시지가 수신자들이 바로 기억하게 하여야 한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를 듣고 이것을 뒤집어서 대칭적 변형으로 “사랑은 하나님이다” 라는 해석이 되게 하는 
것이다. 한 번 말하지만 듣고 복습하고 기억까지 되고 그래서 적용까지 일어나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열 번째, ‘유일한 방송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만약 목사가 유일하게 강단에 
설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 그는 말씀을 절대로 소홀히 준비할 수 없을 것이다. 유일한 
설교의 기회를 잘 쓰려고 최선을 다하여 설교를 준비할 것이다. 이와같이 딱 한번밖에 가질 
수 없는 방송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준비부터 진행 그리고 편집에까지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다.   
열한 번째, ‘자신의 무기를 찾는 것이다.’ 미국은 영어, 한국은 한국어가 자신의 
무기가 될 수 있다. 영어는 성경을 통한 ESL 클래스를 할 수 있다. 굿모닝 굿뉴스 도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교육열을 무기로 사용하였다. 라디오는 직접 가지 않아도 어디라도 전파를 
타고 갈 수 있다. 이에 자신만이 할 수 있는 무기를 찾아서 선교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만약 어떤 라디오는 보여지기 로 인터넷 방송을 한다면 그것을 무기로 사용한다. 
이렇게 각자가 소유한 각기 다를 수 있는 자신의 무기를 찾는 것이다.   
열두 번째, ‘신빙성, 겸손, 성실, 민감성의 대화를 하는 것이다(Stott).’ 이것은 
목소리의 좋고 나쁨 보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대화이다. 이 예로 굿모닝 굿뉴스 
레위기의 파트너 드로레스 니블을 소개한다. 레위기는 제사 법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수신자가 지루해 할 수 있다. 하지만 드로레스는 독특한 발음을 가지고 있으며, 삶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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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하고 겸손하게 수신자들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할 줄 아는 진행자이다. 그녀는 성경을 
읽을 때 정성을 들여 발음 하나 하나를 바르고 일정한 속도로 발음한다. 호흡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나는 드로레스와 녹음을 할 때 이 분이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한다. 이것이 필자에게 커다란 감명을 주고 있다.   
열세 번째, ‘음악 가사를 언어로 사용한다.’ 이것은 대중의 정서적인 면을 음악의 
가사로 터치하는 것이다. 음악은 사랑의 언어처럼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정서적 언어가 
된다(Smith).      
열네 번째, ‘성경적인 뉴스를 진행한다.’ 이것은 사회적 이슈를 선교와 전도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뉴스란 현재의 사건들을 사실에 입각하여 보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선교 방송의 뉴스는 현재의 사건들을 선교적 관점에 입각하여 보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911 과 같은 사태가 벌어졌을 때 이것을 선교와 전도의 기회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을 신비적인 면으로 바라보게 하여도 안되고 
변질도 있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Kraft). 
열다섯 번째, ‘하나님과 사람에게 정직한 방송을 한다.’ 이것은 방송의 편성을 
방송법에 의거하여 정직하게 운영하는 것이다. 필요에 의해서 타 방송사 프로그램을 
연결할 때에도 꼭 그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타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송출하면서 
전혀 안내를 하지 않는 것은 방송법에 위배된다. 부득이 하게 남이 제작한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에는 꼭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위와 같이 필자는 열 다섯 가지의 방법들을 이론과 현장연구를 통해 정리하였다.  
요약 
라디오선교방송은 언론사가 아닌 참된 미디어 패러처치이다. 이에 주요 영적 
요소는 하나됨(oneness)과 거룩성(holiness), 보편성(catholicity)과 사도성(apostolicity) 
이다(김성태).   
라디오선교방송 사역의 주요 요소는 성경으로 대중과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는 
것이다. 첫째 주요 요소인 성경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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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있다. 두 번째 주요 요소인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은 대중의 문화를 성경으로 
교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라디오선교방송은 대중이 경청할 수 밖에 없는 
프로그램으로 대중과 의사소통을 시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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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사역의 현장
이 장은 연구의 결론을 제외한 마지막 장으로서 필자의 사역 현장이 소개된다. 첫째 
실제 수신자들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필자에게 경험 되었던 일부 수신자들의 상황을 
소개한다. 둘째 WFYL 1180AM 라디오 선교방송국에 한국어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과정으로 구성한다.   
수신자 파악 Listen 과 Tell Me 
WFYL 1180AM 라디오선교방송국에 한국어 프로그램을 편성하기 위해 
우선순위로 생각한 것은 수신자들의 필요이다. 수신자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할까? 
어떻게 하면 수신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낼 수 있을까? 를 고민하였다. 이에 먼저 
이곳 한인타운 지역에서 무슬림 선교를 할 때 파악 되었던, 필라델피아의 수신자들을 
분석하였다.    
두 번째는 필자의 사역의 현장에서 직간접으로 경험되었던 수신자들의 상황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이유는 수신자들이 경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고자 함이다. 
아무리 구성이 잘 된 프로그램일지라도 수신자들이 듣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이에 
수신자들을 파악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수신자들을 분석하였다.  
“나는 커뮤니케이션을 받는 사람들을 수령자로 칭한다. 간혹 respondents(응답자), 
interactants(상호활동자), participants(참여자), audience(청중), receivers(수령자), 또는 
hearers(청취자)를 사용하기도 한다”(Kraft 2007:7). 수신자는 사실상 이 모든 의미를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의사소통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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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델피아 5 가에 위치한 휴대폰 상점에서 2010 년부터 2012 년까지 약 2 년에 
걸쳐서 사람들이 대화를 하는 방법을 관찰하였다. 관찰의 목표는 라디오선교방송국을 
수신자의 필요에 따라 운영하기 위함이다. 관찰을 하는 동안 필자는 흥미 있는 
커뮤니케이션 문화를 발견할 수 있었다. 손님들의 대화의 시도가 Listen 과 Tell me 로 
나뉘었다. 그들이 대화를 시도할 때 Listen 하고 시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Tell me로 시작하였다. 이 조사는 휴대폰 상점의 손님들을 상대로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수신자의 숫자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없었다. 이곳은 손님들이 많고 바쁘게 움직이는 
상점 이라서 정확한 숫자를 계산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필자가 말하는 퍼센티지는 거의 
정확한 것이라 말 할 수 있다.     
필자가 겪은 수신자들의 약 80퍼센트가 대화를 시작할 때 Listen으로 자기 주장과 
자신의 필요를 말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수신자들의 약 20 퍼센트는 대화를 Tell me 로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으로 시작했다. 필자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현대 커뮤니케이션 
문화는 Tell me 가 아닌 Listen 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파악된 이 두 커뮤니케이션 문화를 굳이 분류하면 20 퍼센트에 속하는 고학력, 
그리고 상류층에 속할수록 커뮤니케이션 문화가 Tell Me 였고,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 하는 
것으로 대화를 시작했다. 상대적으로 학력과 삶의 수준이 낮아질수록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Listen 이었고, 자신이 먼저 말하는 것으로 대화를 시작했다. 필자는 이 관찰을 
통해서 수신자들의 80 퍼센트가 자기 주장이 강하고 남의 말을 들어주기 보다는 자신의 
말만 하고 상대방의 말은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현대인들 중 대다수가 
상대방의 말을 들어줄 여유가 없이 살아가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필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상점을 찾는 수신자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었다. 이 때에 적용한 것은 “커뮤니케이션은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을 포함한다”(King 
2008:30)였다. King이 제시한 이론들 중 네 번째 이론에는 듣는 태도에 관한 것이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대방과 이야기 할 때는 시선을 그에게 고정시키라. (2)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 동시에 다른 일을 하지 말라. (3) 상대방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라. (4) 몸짓으로 표현하는 것을 주의 깊게 보도록 하라. (5) 상대방의 이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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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막지 말라”(King 2008:33). 필자는 King이 말한 듣는 태도를 실천하며 그들의 문제를 
정직하게 진심으로 해결해 주었다.   
그 결과 이곳에 필자가 있는 동안 영업실적이 약 10 배가 뛰었다고 한다. 그리고 
손님들은 필자를 Mom 이라고 불렀다. 또한 필자가 하는 말을 전적으로 믿었다. 이것은 
그들의 커뮤니케이션 문화에 맞도록 영업을 하였던 결과라고 생각한다. 수신자들의 말을 
경청하려는 전략이 성공한 것이다. 그런데 필자는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했고, 신체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후 필자는 더이상 사람들의 말을 들어줄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 
듣는 것에 지쳤고, 진심으로 손님들을 대하지 못했다. 그 때부터 필자는 Listen 하고 내 말을 
먼저 하려했다. 그러자 손님들은 필자를 더이상 신뢰하지 않았다. 그리고 영업실적은 하향 
길로 들어섰고 폐업을 하게 되었다. 커뮤니케이션은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익과 불이익 
그리고 빈부의 격차를 가져다 주기도 한다.  
이런 경험은 현재 필자의 라디오선교방송사역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라디오는 진행되는 언어를 듣게 하는 목적이 있다. 방송되는 내용을 수신자가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이곳의 커뮤니케이션 문화가 Tell me 가 아니라 Listen 이다. 
이것은 라디오를 청취하려는 사람들이 소수에 불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기도 한다. 
실제로 조사 결과 집에서 라디오를 청취하는 수신자는 2명에 불과했다. 한명은 항상 다른 
한명은 가끔 라디오를 청취한다고 했다. 그리고 일부는 운전을 하면서 음악 방송을 
청취한다고 했다. 선교 방송은 아예 아무도 듣지 않는다고 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집에 
라디오가 없고, 텔레비전을 시청한다고 했다. 이 조사 결과는 필자로 하여금 한동안 깊은 
슬럼프에 빠지게 했다. 그리고 라디오선교방송사역의 현장을 떠나게 했다.   
필자는 라디오선교 사역을 포기하고 난 후 심한 내적 고통을 겪었다. 이 시기는 
필자에게 암흑과 같은 것이었으나 선교가 세상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깨우치는 
기간이 되었다. 필자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절박한 문제들을 알게 되었고, 관점이 거리에 
있는 빈자들에게 옮겨졌다.  더불어 이 기간은 많은 내적 갈등을 겪으며 영적 훈련을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의 은혜로 미국 방송사에는 전무후무한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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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러선교대학원의 학생으로서 하게 되었다. 필자는 지금 미국 주류 공중파 라디오에 
유일한 한국어 프로그램을 편성하게 되었다.           
지금 필자는 세상 속에서 실제의 수신자들을 파악한 상태로 WFYL 1180AM 에 
한국어 방송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에 더 특별히 수신자의 입장에서 생각하여야 한다. 
필자가 다시 방송사역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고, 암담한 현실의 
수신자들을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이 단원에서 필자가 경험한 일부 수신자들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 사례를 소개하는 목적은 성경을 수신자들의 삶의 메시지로 
전환하기 위함이다. 필자는 이 사례를 통해서 수신자들의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편성하고자 한다.   
보편적으로 필라델피아의 한인들의 상황은 매우 각박하다. 우선 첼튼햄 이라는 
한인 타운 자체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지역이다. 이곳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한인들은 
권총강도를 당하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다. 필자는 이곳 한인사회의 실상을 
보면서 그들의 삶이 녹녹치 않음을 보고 충격에 빠졌다. 수신자들의 삶은 자신들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생계를 이어가야 하기에 그곳에서 살아내야만 하는 
현실에 처해있었다. 이것은 필라 지역의 모든 수신자들의 상황 이라고 말 할 수는 없지만 
필자가 만난 한인 타운에서 자영업을 하는 수신자들의 상황이다. 
사례 1: 필라델피아 한인타운 지역에서 스포츠 상점을 하고 있는 한인의 경우이다. 
그는 국민학교 때에 미국에 와서 명문대학을 졸업한 50 대의 엘리트이다. 이 지역에서 
영업을 한지 16년이 되었다고 한다. 그는 항상 상점 전면에 있지 않고 멕시칸 직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을 상대하도록 했다. 그는 상점 뒤에 있는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상점 안을 
관찰하며 돈도 뒤에다 놓아두고 손님들과의 실랑이가 생기면 무조건 손님들에게 져준다고 
한다.   
과거에는 그가 운영하는 운동화 상점이 호황이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한다. 
그래서 큰 집도 사고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빌딩과 또 다른 빌딩 하나를 샀다고 한다. 
그러나 요즘 들어서 장사가 안되어 상점 문을 닫아야 할 정도라는 걱정을 하고 있다. 
종교는 기독교이며 장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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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이분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Listen이 아닌 Tell me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손님들과 충돌을 피하고 져주는 모습은 그의 커뮤니케이션 
태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듣는 입장에 성실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 
아니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들어주는 것이라 상대방의 마음은 얻지 못한다. 이 결과 
영업은 점점 하향 길로 들어서는 것 같았다. 
필자는 이 사례를 보면서 King의 이론인 듣는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을 생각하였다. 
만약 이 커뮤니케이터가 King의 잘 듣는 방법을 시행한다면 영업실적이 올라갈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커뮤니케이션 문화에 맞는 필요를 주었을 때 그들의 
욕구가 충족되기 때문이다. 손님들은 욕구가 채워지는 집에 단골이 될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사례 2: 필라델피아 5 가 한인타운 지역에서 목사님 내외가 세탁소를 운영했다. 
그런데 목사님이 퇴근을 하다가 7 발의 총탄을 맞고 소천 하셨다. 이유는 그 세탁소의 
손님이 자신의 옷을 자신이 아닌 영수증을 가지고 온 친구에게 내어주었다는 것이었다. 
당시 그 목사님은 당연히 영수증을 가지고 온 사람에게 옷을 내어주는 것이니 잘못이 없다 
했고, 그 손님은 자신의 옷을 남에게 주었으니 변상을 하라는 것이었다. 다툼이 시작이 
되었고 목사님은 끝내 변상을 하지 않았다. 이에 앙심을 품은 그 손님이 목사님이 퇴근을 
할 때까지 잠복하고 있다가 집앞 골목을 들어선 순간 총을 쏘았다. 세탁소와 집의 거리는 
걸어서 2분 정도 되는 거리였고 시간은 불과 저녁 6시였다.   
이곳은 필자가 3-4 번 여행가방 수리를 부탁하러 갔던 세탁소이다. 목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매우 원칙적인 분이심을 감지하였다.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면 꺾을 
줄 모르는 곧은 성품이셨다. 그리고 자기 주장이 매우 강하셨다. 당신이 하고 있는 사역의 
소명감도 뚜렷하였다. 이분은 이곳에서 아프리칸 아메리칸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다. 
필자가 목사님과 대화를 마치고 돌아서는데, 마음 한편에 걱정이 되었다. 이곳에서 
저렇게 혼자 장사하시기는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목사님은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양보가 없으시다. 원리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으신다. 그러니 남의 
말을 들으실 리가 없었다. 그런데 이곳의 커뮤니케이션 문화는 Tell me 가 아닌 Lis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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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그런데 목사님은 손님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자기 주장이 강한 것이 걱정되었다. 
그리고 약 6개월 후 이 참극을 듣게 되었다.   
이것은 같은 커뮤니케이션 문화가 부른 참극이라 생각이 된다. 한사람이 말할 때는 
한 사람은 들어주고 한 사람이 들을 때는 한 사람이 말해야 했다. 둘다 서로 들으라고 하니 
언쟁이 높아지고 감정이 상하고 끝내는 이런 참극을 빗어냈다. 많은 사람들은 애통 했지만 
말이 사람을 살리고 죽인다는 것이 현실이 되었다. 만약 말이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일이 
우리의 선교 사역에서도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의 말 때문에 사람의 영혼이 죽고 
사는 일이 생기는 것이다. 즉 커뮤니케이션과 선교는 뗄래야 뗄 수가 없으며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한다는 주의를 준다. 경우에 합당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만이 아니라 수신자들 
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물론 수신자의 필요와 욕구에 합당한 것이어야 
한다.   
사례 3: 50대 여성분은 남편과 둘이 살고 딸들은 대학에 다니고 있어서 집을 떠나 
있다고 한다. 이분은 직장에 나가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휴대전화만 들고 있다. 
7 시간 근무시간 중 3 시간은 전화만 보고 있다.  그리고 3 시간은 앉아서 말만 한다. 
1시간은 일을 하신다. 그래서 이분은 가는 곳마다 2주만에 퇴직을 당한다고 한다. 직장에 
나가서 앉아 있기만 하니 이 분을 채용해 주는 곳이 없다. 이분은 종교가 없다.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말은 잘하는데 생활은 모범적이지 않다고 싫어한다.      
이분의 커뮤니케이션 문화는 휴대폰이다. 사람들은 말이 많아서 싫고 휴대폰은 
말이 없어서 좋아하는 것 같다.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하고 게임을 하는 것이 이분의 대화 
방식이다. 관찰된 이분의 커뮤니케이션 문화는 Listen 이다. 이에 사람들과 교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커뮤니케이션은 화자와 청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소통이다. 
근본적인 면에서 이분은 소통의 부재를 격고 있다.  
사례 4: 아이비리그 의과 대학에 취직한 정형외과 의사 학생 케이스이다. 
레지던트이기에 학교에서 월급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생활하기에 모자라서 
한국에서 경제적인 도움을 받고 있다. 슬하에 딸이 둘이 있고 부인까지 함께 와 있는 
상황이어서 공부와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에 삶이 고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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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레지던트로서 공부하면서 병원에 근무하는 것이 몹시 힘들다고 한다. 특히 
환자 치료가 어렵고 힘들다고 했다. 학교이기에 교수나 선배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독립적인 성격 탓에 뭐든지 혼자 해결하려 한다. 그래서 환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했고 매우 자존심이 강한 명석한 레지던트 의사이다. 
이분과의 대화를 통해 관찰한 결과는 그가 Tell me 중심의 문화를 소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사례 1 과 같이 성의 없는 듣기를 하고 있었다. 병원의 의료 팀 속에서 
듣기를 실행하기는 하지만 경청하지 않는 자세는 대인관계의 소원함으로 나타났다. 결국 
팀원들과 공조하지 않고 홀로 어떤 일이든 처리하려는 자세 때문에 팀 워크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쳤다. 만약 그가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환자들을 위해서 동료 또는 
선배의사들과 의논을 하여서 환자를 돌본다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영향력을 환자들이나 
동료들에게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Listen 과 Tell Me 의 커뮤니케이션 문화를 분석하는 동안 필자의 지난 방송 
사역은 Tell Me 가 아니었다는 것을 반성하게 되었다. 그 때 필자는 수신자들의 Listen 과 
Tell Me의 문화를 알지 못했다. 만약 필자가 이 Listen 과 Tell me의 커뮤니케이션 문화를 
알았다면 나의 방송 편성은 달라졌을 것이다.   
이렇게 남의 말을 듣지 않고 들을 수가 없어하는 커뮤니케이션의 문화 속에서 
들으라는 방송만 했다. 필자는 수신자를 몰라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들을 낭비 했다. 
방송을 하면 수신자는 듣는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분석된 수신자들은 라디오를 청취하지 
않고 텔레비전만 본다. 그들이 라디오를 듣는 시간은 운전하는 시간인데 그것도 음악방송 
만 청취한다고 한다. 만약에 그들이 운전을 하면서도 텔레비전을 볼 수 있다면 아마도 음악 
라디오 방송도 청취를 안할 것이라 생각 되었다. 그렇다면 현대 커뮤니케이션은 보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한다. 휴대폰도 보고 텔레비전도 보여지고 화상 통화도 보여진다. 
사람들은 보는 것을 말만 하는 것 보다 선호한다. 이러한 상황은 라디오 방송이 듣는 것을 
넘어 보여지는 것에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는 라디오 사역에 
있어서 새로운 도전이며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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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파악(외로움)  
사례 5: 필라델피아는 교육의 도시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한인 유학생들이 많다. 
그런데 이 많은 유학생들이 외로움과 학업의 과중함 그리고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내적 갈등을 겪고 있었다. 
이들 유학생들 중에는 바람직한 유학 생활을 하는 학생들도 있다. 그들은 
다운타운에서 유학생 사역을 하는 한국 교회에 출석을 하고 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유학생들 중에는 영어라는 벽에 막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 그들 
중에는 ESL 클래스에 다니고 있으나 한국의 부모님들께는 본과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리는 경우가 있다. 그들은 부모님께 대한 죄책감과 외로움에 녹녹치 않은 삶을 살고 있다. 
공통적으로 유학생들이 경험하는 것은 외로움이다. 타국에서 유학을 하는 동안 
갖게 되는 감정적 고립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체 혹은 개개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 특히 복음에 기초한 소통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다 친밀하고 신실하게 할 것이다.  
사례 6: 엘에이 라디오 서울 1650AM 에서 근무하는 동안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필요를 파악하기 위해서 거리 인터뷰를 시도하였다. 수신자의 참여도는 높았으며 
연령층은 국민학교부터 대학생이었다.   
쇼핑센터에서 국민학교 1 학년 예쁜 여학생을 만났다. 어머니와 같이 장을 보러 
나왔는데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유해 보였다. 필자는 그 1학년 여학생과 인터뷰를 하면서 
어떨 때가 가장 행복한지 물었다. 그랬더니 그 학생은 친구들이 나와 함께 놀아줄 때와 
친구들이 나를 좋아해줄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했다.   
아마도 가족과의 문제는 없어 보였다. 필자는 언제가 가장 힘든지 물었다. 그 
학생은 “친구들이 나와 놀아주지 않을 때 나를 싫어할 때 죽고 싶어요” 라고 대답을 하였다. 
“친구들이 잘 안 놀아 주나요 이렇게 예쁘고 귀여운데?” 했더니 “네, 친구들이 날 싫어해서 
난 슬프고 외로워요” 라고 대답을 하였다.   
도서관에서 건장한 20대 청년을 만났다. 필자는 그에게 미국생활 중에서 어떨 때가 
가장 행복한지 물었다. 그는 서슴없이 “좋은 사람들을 만날 때 가장 행복하고 용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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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니다” 고 대답했다. “그럼 어떨 때 가장 힘이 듭니까?” 그는 “나쁜 사람들을 만날 때 가장 
힘들고 죽고 싶습니다”고 말했다. 
쇼핑센터에서 중학생을 만났다. 그의 대답 역시 친구들이 자신과 놀아줄 때 가장 
행복하고 친구들이 자신을 왕따 시킬 때가 가장 힘들고 죽고 싶다는 말을 하였다.   
다른 중학생 역시 같은 대답이다. 필자는 그들에게 “교회에 가면 친구가 있을 
텐데요” 라고 말했고 그는 “그런 교회가 있을까요?” 라고 반문했다. 외로움을 벗어나고 
싶어서 교회에 출석을 하였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그 외로움이 해결이 되지를 않았다고 
한다. 그 학생에게는 교회가 학교에서 당하는 외로움을 주는 똑같은 장소였다.    
다른 고등학생도 역시 같은 대답이다. 이들은 모두 외로울 때를 가장 힘들 때라고 
말했고 죽고싶다고 표현 하였다. 이 학생은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만 외롭고 힘든 것은 
해결이 되지를 않는다고 했다.  
필자는 이날 인터뷰에 대한 소감을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제 답은 음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코리아나의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우리사는 세상 살기 
좋도록” 노래를 틀었다. 방송을 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편집하는 동안 필자는 인터뷰에서 
만난 학생들의 손을 잡고 있었다.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편집을 
하였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방송을 청취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최고의 음질로 송출하였다. 이 순간 필자가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은 방송을 
최고의 음질로 그들에게 선물하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었다. 미안하게도 필자는 
그들에게 이날 이 일 밖에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선교학을 공부하고 본 연구를 하는 동안 필자가 알게된 선교란 적극적인 섬김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 오신 것처럼 선교의 대상자인 
수신자들을 적극적으로 섬겨야 했다. 이날 필자가 많은 노력을 들여서 편집을 하고 최고의 
음질로 그들에게 선물한 방송은 그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섬김의 방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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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파악(교육열)  
사례 7: 지역 중형 교회 교육 사례이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한국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 한국말을 못하고 쓰지도 읽지도 못해서 부모와의 문제가 생긴 
경우이다. 한국말을 못하는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EM 파트로 나뉘어 진다. 그리고 
한국교회에서 EM 교회가 자연스럽게 생긴다.   
중학생인 아이가 부모와 심하게 다툰다. 이유는 한국학교에서 공부하기 싫다는 
것이다. 이 아이는 일주일 내내 미국 학교에 다니고 또 과제도 해야한다. 그런데 주말이 
되면 한국학교에 가야하고 또 그 과제물도 하고 시험도 치러야 한다. 아이가 짜증이 났다. 
자기는 한국학교에도 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아이는 교회도 가기 싫어했다. 왜냐하면 주일학교도 성경을 공부하는 학교이기 
때문이다. 아이에게는 교회가 학교인 것이다. 그러나 부모님은 계속해서 한국학교에 나갈 
것과 주일학교에 나갈 것을 강요한다.  
이 학생과의 대화에서 느낀 것은 필요는 채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은 
부모님에게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성격이 난폭해져 간다. 그래서 이제는 
부모와 물건까지 던지면서 싸움을 한다. 
사례 8: 필자의 사역에서 경험된 것은 어린이들이 당하는 지나친 기대와 강요이다. 
가장 높은 사례가 공부를 해야 한다는 강요이다. 강요에 의해서 공부를 했던 6학년 여자 
아이를 소개 한다. 이 아이는 학원가는 것을 무척 싫어했다.  
아이는 “너는 아빠같이 안 되려면 공부를 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엄마에 의해서 
1학년부터 학원에서 학교 숙제를 하고 돌아오는 생활을 했는데 엄마는 아이의 학원비와 
피아노 레슨비를 벌기 위해 슈퍼에서 막노동을 했다. 딸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 
학군이 좋은 동네에 방 한 칸짜리 아파트를 얻어서 4 식구가 살았다. 아이는 얼른 커서 
비좁은 집을 나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집을 지옥처럼 생각했다.  
미국의 유명한 작곡가 랜디 뉴면의 노래를 소개하고자 한다.  
‘문제아를 둔 부모들은 한인 부모들을 고용하면 된다 정말 한국 학생들이 
당신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나/ 그들은 죽어 라고 공부할 뿐/ 그들(부모)이 
그렇게 만드니까’라고 비꼬았다. 또한 노래 중간에서는 한국 여성의 
 94 
목소리로 들리는 음성을 넣어 “바이올린 배우러 가야지, 숙제 할 시간이네” 
라고 했다. (9-4-08 미주 중앙일보 사회면 기사) 
한국인은 똑똑하다. 그러나 한국 부모들의 과잉 교육의 병폐는 한국 어린이들이 
자라지도 빛을 보게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 노래의 중심 내용이다.  이 노래는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 박혀있는 교육의 병폐를 반성하는 데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엘에이에 있는 학부모들은 이 노래가 인종 차별적인 것이라고 반발을 했고 한국의 
네티즌들은 당연히 들을 만한 지적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미국측 반응은 어떤가? 랜디 
뉴면을 옹호 했다. 필자는 랜디 뉴면이 이 노래를 통해서 지적한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한국 부모들은 자식을 만들려고는 하지만 자식들의 필요와 욕구를 들어주지 못한다. 
상당히 많은 한국 부모들은 자식을 잘 키운다는 것은 잘 가르친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매사에 가르치려 한다. 식사예절, 대화 예절, 어른들께 공손 해야 하는 것도 
최선을 다해서 가르친다. 또한 좋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쓴다. 좋은 학교를 
나오면 자식들의 삶이 성공 할 수 있고 그러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그래서 
그들은 좋은 교육의 기회를 주고자 헌신한다.   
과거에 필자 역시 ‘자식 사랑은=공부시켜서 성공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자식에게 최고의 유치원, 최고의 국민학교, 최고의 대학교 이렇게 좋은 교육의 
기회를 주고자 노력했다. 이것은 필자의 잘못된 생각이었다. 필자는 이러한 최선의 노력이 
아이들에게는 과중한 학업이 되었을까 봐 미안해 하고 있다. 미숙한 엄마였던 것을 이제 
알았으니까 사역에서는 미숙한 엄마가 되고 싶지 않다. 
필자가 샌디에고 한국학교에서 1학년 담임을 하였을 때였다. 첫날 아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울면서 학교에 온다. 엄마를 떨어지지 않으려 엄마 치마폭을 잡고 목놓아 우는 
아이들을 껴안아주면서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엄마야” 라는 이야기를 하니 아이는 나를 
쳐다 보고 내 손을 잡고 교실로 들어왔다. 나는 첫 수업에 학생들에게 학교에 있는 
엄마라고 나 자신을 소개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엄마야 그러니까 엄마가 도와줄게 
함께 공부하고 함께 신나게 놀자 그리고 함께 밥도 맛있게 먹고” 라고 얘기하니 교실은 
안정감으로 꽉 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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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놀이가 필요하고 감정적으로 외롭지 않은 안정감이 필요했고 편안한 
휴식이 필요했다. 사랑하면 많이 웃을 수 있게 해 주어야 했다. 부모들은 자식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헌신한다. 많이 웃는게 필요한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만 한다. 그래서 
아이들은 웃고 행복할 수가 없다. 이 사례를 통해서 내가 느낀 것은 수신자가 많이 웃고 
행복해지는 방송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도 역시 현장에서의 과제로 남는다.   
수신자 파악(다르다는 것) 
사례 9: 라디오 서울 행복의 다이얼 방송을 운용하고 있을 때였다. 방송 중에 
청취자들의 전화를 연결하는 코너가 있었는데 어떤 애청자가 전화를 했다. 자신은 운전을 
하다가 전화상담을 하기위해 차를 갓길에 세우고 전화를 걸었다고 했다.   
이분은 집에서 자기 딸들로부터 쫓겨나서 집에 못 들어가고 거리를 방황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이유인즉 자신은 한국인으로서 국제 결혼을 하여 남편과 함께 미국으로 
왔는데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서 딸 셋을 키웠다고 한다. 그런데 딸들이 어릴 때는 
괜찮았는데 커가면서 점점 한국인 엄마를 부끄러워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춘기가 
되어서는 걷잡을 수 없이 엄마를 무시하고 반항하더니 끝내는 한국인 엄마가 창피하고 
싫다고 집에서 나가라고 해서 쫓겨났다고 한다.      
사례 10: 필자의 동료의 친구가 미국 캘리포니아의 산타모니카에 살고 있는 한인 
부호였다. 그의 외 아들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를 같이 다녔던 절친 여자친구에게 
대학생이 되어서 사랑을 고백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그 후부터 이 여자 아이가 그 
남학생을 피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남학생은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를 물었고 그 
여자아이는 “집에 가서 거울을 봐, 너하고 나하고는 달라 그래서 안돼” 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 후 집에 돌아온 남학생은 목숨을 끊었고 그의 가족은 충격에 빠졌다.  
현대 사회는 세계적으로 다른 인종이 함께 살고 있고 또 국제 결혼으로 인하여 
2세가 탄생한다. 그래서 자신의 자식이 어느날 갑자기, 나는 남과 다르다는 현실을 느낄 수 
있는 상황에 처해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사회에도 외국인 엄마들이 많다.  
그들은 다른 아이와 다른 외모를 가진 자식들이 당할 고통과 당하는 고통을 걱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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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1: 필자는 친한 학생들이 유씨엘에이에 있어서 학교를 잘 방문했다. 그런데 
1 학년에 입학한 학생이 고등학교를 다닐 때 까지는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았다고 한다. 그런데 대학을 입학 하고 나니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데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것을 받아 들이기가 
힘들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한국학생과도 미국학생과도 거리감을 느낀다는 고민을 
털어놓았다.  
수신자 파악(인정, 용기, 연결) 
사례 12: 미국 크리스천 학교의 선생이 35 년 동안 자신과 함께 했던 학생들에게 
편지를 써서 화제가 되고있다 란 제목의 인디아나 폴리스 아이 위트네스 뉴스 기사를 소개 
한다. Local teacher sends annual greetings to every former student 단 스트럽은 1 년에 
2500 통의 편지를 쓴다. 이 편지는 2500 명에게 용기를 준다.3 이분은 하루에 6-7 통의 
편지를 쓴다. 이것은 자신들의 학생들에게 배달이 되는데 한 학생이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죽기로 결심을 하였을 때, 마침 이 선생님의 편지가 도착을 했다고 한다. 이 청년은 누군가 
나를 기억한다는 것이 힘이 되었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내고 살 수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분의 편지는 기사화 되었다. 이 선생님의 편지는 일년에 2500명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일을 하고 있다.   
사례 13: 사회 사업의 예이다. KBS1 TV에서 방영되는 세상 사는 이야기 36회 10월 
7일 2011년 방송을 소개한다. 제주 올레 마을에 제주 모모를 운영하고 있는 오인한씨는 
무료 숙박을 제공하면서 그 댓가로 어머니에게 편지 한통을 쓰게 한다. 이 편지는 제주 
올레에서 쓰는 편지라는 우체통에 넣게 되고 오인한씨는 이것을 집으로 발송해준다.   
하루 저녁 자연과 함께 하면서 어머니에게 하고 싶은 말을 편지로 쓴 이들은 효자 
효녀가 되어 집으로 돌아간다. 집에서 이 편지를 받은 어머니는 그간의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자식을 이해하게 된다. 편지를 쓰는 사람도 편지를 받는 사람도 눈시울이 젖어 
                                                     
3  http://www.wthr.com/Global/story.asp?S=1144398 Posted: Nov 04, 2009 3:35 PM 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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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고 서로에게 받은 마음의 상처가 아물고 서로에게 새로운 기대를 하게 된다는 
내용이었다(KBS TV 의 KBS 스페셜 36 회 10-7-11 방송 분). 이 사회사업을 하는 
오인한씨는 주변을 따뜻하게 하는 사람이다. 그는 이 사역을 함으로 부모와 자식간에 
끊어진 관계를 연결해 준다.   
사례 14: 필자가 풀러 선교 대학원에 입학하여 첫 번째 상담을 하고 나서 몹시 
당황했던 기억이 난다. 상담을 다 마치고 나서 교수님은 필자에게 상담한 소감을 물으셨다. 
필자는 순간 당황했지만 느낀 감정을 말했다. “사역 자와 학생으로서 인정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기쁩니다.” 이것이 상담을 받고 난 필자의 소감이었다. 누군가에게 
인정 받고 있다는 것은 자신을 건강하게 보게 한다. 이것은 학생이나 또한 교수까지도 동일 
하게 적용 되리라 생각된다.   
인정 받는다는 것은 자신의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해 가게 했다. 풀러 선교 대학원의 
특징이 100 명이 넘는 학생들이 있는 클래스 일지라도 수업 후 학생들에게 소감을 
이야기할 기회를 준다. 그리고 교수님들은 그것을 노트하시고 연구 하시는데 사용하신다.   
인정, 이것이 풀러 선교 대학원이 학생들에게 주는 영향력이다. 학생들은 사역 
자로서 인정 받는다. 이런 교수님들의 배려로 학생들은 서로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것을 
배운다. 풀러에서 받은 이 인정이라는 영향력은 필자가 건강한 사역자가 되게 하였고,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수신자를 인정하는 방송을 하게한다.  
사례 15: 장학금은 우수한 학생들의 몫이다. 우수하지 않으면 칭찬과 격려를 위한 
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 이것은 세상적인 고정관념이다. 그러나 풀러 선교 대학원이 
필자에게 일깨워 준 사실은 모든 사람은 격려 받아야 하며,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어느 학생이 필자의 손을 잡으면서 “전도사님 나 해결 됐어요 하고 말한다. 제가 
등록금이 없어서 학교를 그만 두어야 하는 형편이었는데 어제 전액 장학금 받았어요.” 
흥분되어 말하는 그 학생은 필자의 팔을 낀 채 너무 기뻐서 펄쩍 펄쩍 뛰었다. 이 학생이 
우수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풀러는 모든 학생들에게 
크리스천의 정신을 따라 공평한 기회를 주고 격려와 칭찬을 한다. 학생들로 하여금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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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공평한 사랑과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준다. 학생들의 필요를 이해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진심어린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다. 
필자는 이런 격려를 받으면서 공부를 하였고 건강한 사역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건강한 커뮤니케이션은 수신자가 사랑받고 인정받는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라디오선교방송도 수신자가 사랑받고 인정받는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야 한다. 필자는 이런 격려를 줄 수 있는 방송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더 많이 고민하고 방법을 연구하여서 현장에 적용을 하여야 한다. 어떻게? 이 
역시 현장에서 풀어나가야 하는 과제이다.   
수신자 파악(현대 상황) 
사례 16: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11 년 12 월 10 일 미국 CBS 방송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경제 회복은 장기적 과제라고 말했다. 현대의 경제 상황을 거센 폭풍을 
만난 어려움으로 표현하고 자기 자신을 거센 폭풍을 지나가는 배의 선장이라고 표현했다.4 
현재 물가 상승률과 일자리 부족은 심각한 미국의 현실이며 전 세계적인 상황이다.  
이런 상태에서 경제적인 압박을 받는 가정들이 생겨나고 있다. 경제는 심각한 
불경기이다. 그래서 기업도 개인도 형편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   
필자는 기도 망을 가지고 있는데 부쩍 경제적 도움을 요청해 오는 기도 부탁이 많이 
들어온다. 남편이 갑자기 직장을 그만 두어야 해서 7달째 수입이 없이 살고있다고 긴급 
요청이 들어오고 차나 집이 없어서 곤란을 겪고 있다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사례 17: 대형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는 필자의 직장상사의 구역 식구 중에 한 
사람이 가족과 동반 자살을 하였다. 이유는 경제적인 어려움이었다. 이분은 피자 집을 
운영하고 있었고 아주 부유하게 사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고 한다. 교회에서도 이분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구역모임에서 조차도 
                                                     
4 http://www.voanews.com/korean/news/OBAMA_ECONOMY_12_11_1113540245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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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몰랐다고 한다. 차도 좋은 차고 집도 좋은 집이어서 아무도 이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 교회의 목사님과 필자의 직장상사는 이 사건으로 충격에 빠졌다. 더군다나 
필자의 직장상사는 자신이 이 사실을 뉴스로 방송을 해야했기 때문에 뉴스 진행 후 자신의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다. 이 분은 매우 이성적이며 냉철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충격에서 오래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위의 사례는 현대 교회가 자기 자신을 개방하기 어려운 환경임을 반증해 주고 있다. 
이는 곧 진실한 커뮤니케이션을 교회 안에서 하기에 제한적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  
사례 18: 현대의 인간 상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면이 강하다. 그래서 남을 
포용하기가 쉽지않다. 자신에 집중되어 있는 마음을 타인을 위해서 열기 란 매우 어렵다. 
인터넷에서 “차 없는 남자랑 어떻게 데이트를 하나요?” 라는 광고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이 광고는 현대 사회가 물질 문명과 과학은 고도로 발달해 있는 반면에 인간의 
정체성과 역할 그리고 기능은 파괴된 상태라는 것을 느끼게 한다. 
필자가 어린 시절 가정과 학교에서 여인으로서의 지키고 행동해야 할 희생과 
헌신을 교육 받았다. 한 예를 들자면 “여자가 결혼을 하면 3 년 벙어리, 3 년 장님, 3 년 
귀머거리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자는 여자답게 남자는 남자답게 라는 교육을 
받았다. 여성에게 특별히 강조되는 것은 현모양처 였다. 그러나 현대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없고 더욱이 여성 상위 시대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남성은 남성답게 여성은 
여성 답게 헌신과 희생적인 역할을 하기 바라신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고전 14:34). 
주일학교를 담당하고 있을 때 필자는 여자와 남자의 본분을 지킬 수 있도록 교육을 
하였다. 그런데 딸만 3을 가진 엄마가 “전도사님 요새 남자 여자가 어디 있어요? 그건 옛날 
사고방식 이예요” 하고 말한다. 그런데 세월이 변했음에도 남자와 여자의 직분이 있고 이 
일이 지켜져야 사회가 건강해 진다.   
사례 19: 현대사회는 축복 추구의 사회이다. 현대 사회는 노동과 노력의 
대가보다는 더 많은 일확천금을 기대한다. 복권은 이러한 문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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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이다. 현대 교회 역시 축복 추구의 신앙 생활을 한다. 이것 또한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성으로서 시작이 된다. 현대 사회적 상황은 축복 추구로써 주기보다는 
받으려 하고 조절 부족으로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행동을 한다.   
축복이라는 영향력은 욕심을 만들고 그 욕심은 날마다 커진다. 축복을 받지 못하면 
실망, 절망, 원망을 하며 교회를 떠난다. 축복 추구의 신앙 생활은 객관적인 축복을 받지 
못하는 목회자들을 위축시키는 결과도 낳는다. 가정적으로 건강적으로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목회자들은 위축이 되어 스스로 강단에서 물러나기도 한다. 
축복의 영향력은 욕심, 맹종, Brainwashing (세뇌)이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보다는 축복이 
먼저가 된다. 그러나 기독교의 축복이란 믿음이다.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자, 믿음을 매일의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가 가장 축복받은 자다. 우리는 매일의 
생활에서 대화를 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처럼 돈을 쓰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  그런데 이 
돈을 쓰듯 믿음을 쓰며 사는 사람이 있다. 이 두 경우에 누가 더 축복을 받은 자인가?  
기독교의 가장 큰 축복은 믿음의 소유이다.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 중에도 참된 복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이기적 행복을 추구하는 것만으로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는 기복적 
신앙자가 많은 것은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영락영복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락을 누리는 
것만이 그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그 본질인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박영지 1990:41). 가장 큰 축복인 믿음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가 누리는 참된 축복이다.  
WFYL 1180AM 라디오선교방송국에 한국어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사역의 현장 
이 단원은 한국어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과정이다. 먼저 프로그램이 편성될 
방송국을 소개한다. WFYL 의 주파수는 1180AM 이며, 미국 주류 공중파 라디오 
방송국이다. 이 방송국은 24시간 뉴스전문 라디오 방송국이다.   
방송국의 대표가 기독교인이므로 현재는 선교 방송에 주력하고 있다. 웹사이트는 
http://www.1180wfyl.com 이다. 주파수 청취 권은 매일 아침 6 시부터 저녁 6 시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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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델피아 지역이다. 저녁 6 시부터 아침 6 시까지는 주파수 청취 권이 뉴욕이다. 
연락처와 주소는 1180AM WFYL. 2400 W. MAIN STREET JEFFERSONVILLE, PA 19403. 
U.S.A. 전화번호:(610) 539-1783, 팩스번호:(610) 539-1799, 스튜디오:(610) 539-TALK (8255), 
이메일: info@1180wfyl.com 이다. 방송국의 대표는 Alan Loch 이며, 방송국 책임자는 Susan 
Loch 이다.   
방송국의 모든 프로그램은 영어 방송이며, 청취자는 모두 영어권이다. 이 단원은 
방송국의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단원이 아니므로 모든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것은 생략한다. 
이 단원에서 다루는 것은 이곳에 유일하게 편성되는 한국어프로그램 이다. 
WFYL 1180AM 에 한국어 프로그램을 편성하기 위해 협력한 인원은 7 명이다.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대중이 경청하는 그리고 경청할 수 밖에 없는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이다. 우리의 파트너십은  Bilezikian 이 말한 신약 성경이 정의하는 리더십을 공유하는 
파트너십과 Hall 의 계급이 없는 사회라는 것에 기초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가 높고 
낮음이 없이 똑같은 동료라는 위치에서 시작되었다.      
우리는 서로 섬기는 공동체로 출발 하였다. 서로가 다른 사람들끼리 모였지만 서로 
다른 주장을 하지 않았다. 서로 섬기고 세우고 존중하면서 서로 닮아가는 커뮤니케이션을 
하였다. 우리는 Van Engen 이 말하는 “믿음, 사랑, 그리고 소망: 미래의 선교신학”(Van 
Engen 2006:374)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시작하여 사랑으로 교제하며 영혼구원을 소망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하시는 영혼구원 이다. 수신자의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며 
하신다는 믿음으로 서로 신뢰하면서 일을 진척하였다.   
우리의 첫 번째 과제는 수신자였다. 어떤 수신자를 목표할 것인가? 를 결정해야 
했다. 모두의 마음속에 첫 번째로 자리하는 수신자는 북한동포였다. 진심으로 원하는 
청중은 북한동포이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문이기에 우리는 고통 당하는 북한 
동포의 손을 복음으로 잡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에 방송을 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WFYL 1180AM 은 미국의 공중파 라디오이고 인공위성 라디오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에 방송 송출이 안된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이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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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이라도 그들이 방송을 듣는다면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Hiebert 2007b:136)는 
것을 생각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       
우리가 목표한 프로그램의 실제 수신자는 영어권과 한국어 권의 서로 다른 
모국어를 사용하는 수신자이다. 우리가 두 수신자를 예상 하는 것은 WFYL 1180AM 의  
실제의 청취자는 모두 영어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유일한 한국어 
프로그램을 편성해야 한다. 이에 우리가 예상해야 하는 수신자는 영어권과 한국어 권의 두 
수신자이다. 수신자의 연령층은 국민학교 4 학년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장년층까지 이다. 
우리가 예상하는 보이지 않는 수신자는 물론 북한동포를 목표했다. 우리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에 북한의 동포는 Smith 가 말한 2차 수신자가 되었다. 우리는 실제 
수신자인 WFYL 청취 권 안에 있는 수신자에 맞추어서 방송을 하되 북한 동포를 항상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는 속도를 느리게 정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영어를 접촉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것 같아서 가능한 한 천천히, 발음과 발음 사이를 정확하게 띄어 읽기로 
결정하였다. 이것은 그들이 성경을 영어로 듣는 것을 돕고자 함이다. 
우리의 보이지 않는 수신자는 북한 동포이고 실제 수신자는 미국 펜실베니아 주의 
필라델피아 지역주민이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실로 많은 예측 가능한 수신자가 있다.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탈북민들이다. 그리고 전 세계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다. 이제는 인터넷과 휴대폰으로 라디오방송을 듣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전 세계에 모든 민족 중에 사는 영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한국인들은 모두 우리의 
수신자이다. 또한 한국말을 배우고 싶어하는,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가 우리의 
수신자가 된다. 우리는 이것에 착안하여서 방송국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더 많은 수신자를 
확보할 것을 소망하였다.   
방송국 웹사이트의 활용은 더 많은 사람에게 성경을 송신할 수 있게 한다. 다음은 
방송국의 웹사이트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우선 방송국의 웹사이트 
http://www.1180wfyl.com로 들어오면 방송시간대에 전세계 어디서나 생방송(Click Here To 
Listen Live)을 찾아서 누르면 생방송을 청취할 수 있다. 방송의 시간대가 지나고 난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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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취하기 원할 시는 팟캐스트 (PODCASTS)를 누르고 화면이 나온 후에 밑으로 계속해서 
내려가면 노란 스마일 페이스(라디오 잉글리쉬 로고)를 누르면 지난 방송이 모두 올라와 
있다. 그 다음은 듣고 싶은 것을 누르고 청취하면 된다. 웹사이트는 컴퓨터 용과 휴대폰 
용이 다르다. 그러나 컴퓨터와 휴대폰에서 위에 설명한 생방송과 스마일 페이스를 모두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인터넷을 사용하여서 방송 청취가 가능함으로 우리의 예상 수신자는 우선 
사는 지역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연령층도 다르다 라고 예측하였다. 이에 우리가 
적용한 것은 예수님이 하신 방법을 따라서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그리고 지식인부터 
무교육자까지 모두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가능한 한 쉽게 전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언어도  가급적이면 어려운 
단어를 배제하고 쉬운 단어를 채택하였다. 
WFYL 1180AM이 뉴스 채널이고 주류 라디오 방송국이어서 수신자 연령층의 폭이 
넓고 영어권과 한국어 권의 수신자를 모두 수용하여야 한다. 이에 성경적 관점의 
커뮤니케이션으로서 고린도전서 9 장 22 절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찬양을 언어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음악은 세계의 공통언어이어서 영어권 수신자와 한국어 권 수신자 모두에게 
이롭기 때문이다. 우리는 찬양의 가사를 이용하여서 성경의 내용을 더 확실하게 
조명하고자 한다. WFYL 1180AM 라디오방송국은 모든 음악을 1 분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음악을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프로그램의 제목은 라디오 잉글리쉬로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교육열을 이용하였다. 
우리의 목표는 교육열을 이용하여서 성경을 송신하는 것이다. 이후 이 제목에 수신자들의 
상황과 필요가 더해져서 라디오 잉글리쉬 굿모닝 굿뉴스 가 되었다. 우리가 파악한 
수신자들은 굿 모닝 굿 뉴스 가 필요했다. 수신자들의 상황은 성경으로 누릴 수 있는 기쁨, 
행복, 안식, 위로, 사랑이 필요했다. 그들은 굿 뉴스가 필요했고 굿모닝으로 시작하는 
교제가 필요했다. 제목이 정해진 후에 우리는 시그널 음악을 제작하였다. 시그널은 세 
가지로 굿 모닝 굿 뉴스 시그널과 라디오잉글리쉬 시그널 그리고 이디엄 시그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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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 시간대는 프로그램의 제목이 라디오 잉글리쉬 굿 모닝 굿 뉴스 이므로 주일 
아침 9시 30분부터 10시까지로 정했다. 이 시간은 수신자들이 집에서 라디오를 듣지 않고 
운전을 하면서 듣는다는 것을 감안하여 결정하였다. 파악된 수신자들은 집에서 라디오를 
듣지 않고 텔레비전을 시청한다고 했다. 이에 방송의 시간대는 한인교회가 1 부 예배를 
8시에 시작한다는 것을 감안하여 예배 후 운전을 하는 시간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교회에 
가는 중에 운전을 하는 시간대를 고려 하여서 결정하였다.     
프로그램의 로고 제작의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이 굿 뉴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상쾌하고 밝은 모양을 구상했고, 나비 넥타이를 맨 스마일 페이스로 
결정하였다. 이 로고의 의미는 좋은 소식으로 서로가 기뻐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나비 
넥타이 한쪽 면에 라디오 다른 쪽 면에는 잉글리쉬 라고 썼다. 그리고 웃는 입은 굿 모닝 굿 
뉴스라는 글자로 만들었다. 이 의미는 굿 뉴스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의 
말씀으로 인하여 세상이 밝아진다는 것이다. 
이 로고는 굿 모닝 굿 뉴스의 로고이기도 하지만 현대 이모티콘의 역할을 해주기 
바라는 마음이 들어가 있는 로고이다. 그래서 이 방송이 보내지는 곳마다 우리는 이 로고를 
글자 대신 사용한다. 이것은 전달에서 말한 이모티콘을 적용한 것이다.   
프로그램의 구성 
프로그램의 구성은 선교적 사명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굿 모닝 굿 뉴스의 목적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교와 전도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수신자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것이다. Winter 와 Hawthorne 이 말한 “사랑의 
다리”가 된다.---수신자는 이 다리를 건너서---하나님을 만난다. 여기까지가 프로그램의 
목표이다.   
이것은 Smith의 말이 적용된 라디오선교방송 사역의 주요 요소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어떤 기독교인 커뮤니케이터도 감히 의지에 접근해서 그것을 조종해서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시도하지 않는다. 그러한 영적 반응은 오직 하나님의 영의 영역 안에 
있다”(Smith2018:27). 우리는 영적인 측면은 모두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믿는다. 영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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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은 하나님의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수신자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변화가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선교적 사명이다.     
이 사명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대중이 프로그램을 경청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중의 문화가 성경으로 변화되면 수신자 개인의 변화도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청취가 아닌 경청하는 프로그램을 운용해야 한다. 이것은 Smith 가 말한 
개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가 속한 집단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적용되었다. 이에 
우리의 선교적 사명은 대중의 문화를 성경으로 교체하는 것이다.     
우리의 선교적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프로그램의 내용을 성경으로 정했다. 성경은 
라디오선교방송 사역의 가장 중요한 주요 요소이다. 선교적 사명에 의해서 적용된 
커뮤니케이션은 Ladd가 말한 메시지와 선교의 사명, 선교의 동기이다. 우리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프로그램으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수신자들이 
속해 있는 집단에 심는 것을 목표하였다. 첫째, 창세기 1장을 강조한다.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 하신다. 둘째,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으나(창 1 장) 선악과를 따멱는 불복종으로 인해 죄를 지음으로 타락했다. 모든 
인간은 이 원죄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사역이 필요하다(창 3장). 셋째 하나님의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 예수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누구든지 예수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것은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 믿음은 사람들이 행위로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은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이다(요 14:6; 엡 2:8,9). 넷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의 백성은 두려워 할 것이 없다(수 1:9). 다섯째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신다(계  22:12)는 성경전체에 나타나있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구원은 믿는자에게만 
허락되는 것임을 강조한다. 
대중에게로의 접근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신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그리고 무교육자부터 지성인까지 모두 흥미있게 듣게 하신 예수님의 커뮤니케이션을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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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흥미있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변질없이 라는 선교신학이 적용된다. 즉 
흥미와 변질없는 성경을 방송한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오직 신구약 성경에 근거한다. 성경의 순서는 신약을 조명하기 
위한 구약을 방송한다. 구약을 통해 더욱 뚜렷하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나타낸다. 
예수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시청각적인 커뮤니케이션인 십자가의 구속 사건이 현대의 
수신자 에게도 고스란히 느껴지게 한다. 성경의 번역본은 수신자의 의견에 따라서 
여러가지로 바꾸어 사용한다. 
영어로 성경을 읽으면서 한국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고 영어공부를 하자는 
방향으로 수신자를 유도한다. 성경의 절마다 최대한 짧게 나누어서 성경으로 영어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번역된 성경의 내용을 바꾸지 않고 번역되어 있는 데로 전한다.  
영어공부의 느낌이 들도록 단어 공부나 이디엄 공부시간을 짧게나마 삽입한다. 
성경의 내용을 강조해 줄 수 있는 찬양을 사용한다. 수신자의 참여와 수신자를 초청하는 
코너가 있다. 그날의 굿 뉴스를 압축시켜서 전달하고 기억을 돕기 위한 반복과 복습을 한다. 
매회 라디오 잉글리쉬 시그널을 두 번 사용함으로 영어공부의 느낌을 강조한다. 이것은 
선교적 관점의 ESL Class 를 이용하는 선교의 방법을 적용한 것이다.       
수신자의 참여를 위해서는 유어 굿 뉴스 라는 코너를 만들어서 수신자들이 자신의 
굿 뉴스를 나누게 한다. 이 코너는 성경이 단순히 책이 아니라 삶이라는 것을 조명하기 
위한 것이다. 유어 굿 뉴스 는 자신이 평소에 의지하고 사는 성경을 왜 그것이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굿 뉴스가 되었는지를 나누는 코너이다. 이는 다른 사람의 삶에 적용이 되는 
성경이 수신자 자신에게도 굿 뉴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 Kraft 의 말처럼 
“기독교의 메시지가 단순히 말의 메시지가 아니라 삶의 메시지라는 것이다”(Kraft 2007:88) 
성경은 곧 삶이라는 것을 조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최종적으로 결정된 구성은 다음과 같다. 진행자는 영어와 한국어 진행자 두 
명이다. 1. 굿모닝 굿 뉴스 시그널, 2. 첫인사, 3. 찬양, 4. 성경봉독, 5. 투데이스 굿 뉴스, 6.  
찬양, 7. 라디오잉글리쉬 시그널, 8. 유어굿뉴스, 9. 찬양, 10. 하나님은 누구인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 9. 찬양, 10. 요한복음 3장 16절, 11. 찬양, 12 이디엄 시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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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이디엄, 14. 찬양, 15. 수신자 초청, 16. 끝인사와 투데이스 굿 뉴스 복습, 17. 라디오 
잉글리쉬 시그널 이다. 이 구성은 방송 시간에 따라서 가감 된다. 
첫 인사는 그날 읽을 성경을 어떤 번역, 무슨 책, 몇 장인지를 소개한다. 그리고 
‘지금부터 영어공부와 한국어 공부를 한다는 소개’를 한다. --- 첫 찬양은 가급적이면 밝고 
명랑한 찬양을 사용한다. 그날의 성경 내용을 드러낼 수 있는 가사가 우선시 된다. ---  성경 
봉독은 영어로 먼저 읽고, 한국어로 읽는다. --- 투데이스 굿 뉴스는 쉽고 간략하게 만든다. 
--- 찬양은 투데이스 굿 뉴스에 해당하는 가사를 언어로 사용하여서 반복 학습의 효과를 
준다. --- 라디오잉글리쉬 시그널. --- 유어굿뉴스 1 명의 수신자가 참여한다. 이 사람은 
자신의 삶 속에서의 굿 뉴스가 되는 성경을 소개한다 --- 하나님은 누구인가? 수신자들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단을 경계하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은 100 퍼센트 
신이시고 100 퍼센트 인간이심을 말한다. 하나님이 사랑 이심을 강조한다. --- 요한복음 
3장 16절은 모든 자에게 허락된 복음과 예수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 찬양 예수그리스를 강조하는 내용의 가사로 반복과 복습의 
효과를 기대한다. --- 이디엄 일반 내용의 이디엄으로 영어공부를 한다는 느낌을 갖도록 
유도하는 코너이다. --- 찬양. --- 수신자 초청, 이 코너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방송 팀이 함께 한다는 내용이다. 
이것은 수신자들에게 용기와 응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기인한 것이다. --- 끝 인사에는 
투데이스 굿 뉴스를 복습한다. --- 라디오잉글리쉬 시그널.  
이 구성은 김성태가 말한 참된 미디어 패러처치의 사역을 실행하기 위한 것이다. 
라디오선교방송의 주요 영적 요소인 하나됨(oneness)과 거룩성(holiness), 
보편성(catholicity),  사도성(apostolicity)의  사역을 하기 위한 것이다.  
첫째 하나됨 사역을 위해서 수신자들에게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것을 위해서 우선 크래프트가 말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자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무력하게 만드는 전통들의 포로가 되지 말아야 한다”(Kraft 2007:298) 
를 적용하였다. 우리는 수신자에게 주어야 하는 메시지를 방해하는 전통들의 포로가 되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리고 스미스가 말한 “미디어의 효과는 미디어 자체가 아닌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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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에 의해서 결정된다”(Smith 2018:286) 는 것에 동의 하였다. 그래서 다른 많고 많을 수 
있는 요소들에 주의를 기울였다.  
라디오방송으로 수신자와 하나되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수신자의 참여가 있게  
하여야 하는데 이 사역은 King 의 수신자들의 소리를 경청하는 커뮤니케이션이론이 
적용이 되었다. 수신자들의 참여를 위해서 프로그램의 문을 수신자들 쪽으로 열어두고, 
그들이 프로그램으로 들어오도록 하였다. 이 참여를 통해서 수신자와 방송은 하나가 된다. 
이 방법은 인터뷰와 수신자들이 생각으로 참여 될 수 있는 언어 사용을 채택했다.  
우리는 수신자 참여 코너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실 수신자의 
참여 코너를 준비하는 것은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야 하는 일이다. 하지만 그냥 하고 마는 
라디오선교방송이 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이 코너를 통해 ‘하나됨’을 이루는 사역을 
하기로 먼저 마음을 모았다. 종종 우리는 서로 웃으면서 무엇을 하려면 무엇에 미쳐야 
한다는 말을 한다. 영어표현에서 crazy 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 이것은 긍정적인 
표현일 때도 많이 쓰인다. 우리는 간혹 우리가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 가지 
일에 crazy 할 때 전문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일어나고 긍정적인 공헌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됨의 사역을 긍정적인 의미에서, 수신자에게 crazy 
한 라디오 선교 방송이라고 한다.  
둘째 거룩성의 사역을 위해서는 방송의 내용을 성경을 채택하였다. 성경을 통해 
세상의 어떤 아름다운 말보다 수신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쉽고 명료하게 전달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기록하는 방법을 택하셔서 당신의 말씀을 영구케 하시고 또 불멸하게 
하셨다. 이 방법은 전에 사용한 다른 어떤 매채체보다도 더 정확하며 오래 지속되고 
객관적일 뿐만 아니라 보다 쉽게 보급될 수 있는 것이었다”(Geisler & Nix 1997:147).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정확한 사실이며 보다 쉽게 송신될 수 있다.    
성경 안에는 세계가 있으며 이 세계의 모든 삶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 그 안에는 
수신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의 모든 역경과 행복이 존재하며 무엇보다 어떠한 
시간에도 어떠한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가장 강력한 사실이 있다. 인간과 인간의 
삶 속에서 성경보다 거룩한 것은 없다. 그래서 이 거룩성의 사역에서는 방송의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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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성경’을 채택하였다. 성서 해석학적 관점에서 성경을 역사적으로 경험하는 방법을 
택하여 성경이 수신자들의 삶 속에서 자신들의 삶과 결부되는 경험을 하게 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거룩성의 사역의 목표는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성경 안에 
그 때에도 계셨던 하나님이 지금 수신자들의 삶에도 계셔서 자신들의 삶 속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수신자들이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성경이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한 사실이다”(Jensen 1989:67). 
성경에는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있다. 이것을 발전시켜 말하면 오늘날의 
수신자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성경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성경은 인간들의 일상생활의 모든 문제를 개인적인 관계와 집단적인 관계에서 
해결해 가시는 하나님의 활동이기 때문에 거룩한 굿 뉴스 이며 수신자들의 삶을 Good 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단순한 굿 뉴스 이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들 각 개인을 사랑하시는 
거룩하고 단순한 러브스토리이다. 이에 우리의 거룩성의 사역은 거룩한 성경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을 부르는 초청장’(Ladd 1999:160) 
이라는 것을 수신자들이 개인적으로 느끼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당신의 백성을 거룩 하라 거룩 하라 부르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다(레 11:44, 45). 우리는 하나님의 초청장을 방송을 통해서 발송하는 성경으로의 
거룩한 사역을 하기로 하였다.  
방송의 내용으로서 성경을 채택한 이후에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고민하였다. 
신.구약의 성경에서 신약만 채택 할 것인가? 성경 중에 몇 구절씩 만 채택할 것인가? 를 
심사숙고 하였다. 예를 들면 한 회 방송에 요한복음 3장 16절, 다음은 마태복음 22장 37절, 
다음은 신명기 6장 4-8절 이렇게 몇 구절만 빼내서 방송을 할 것인지 아니면 본문 전체 한 
장씩 할 것인지에 대해 토론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세상 말이나 설교를 넣지 
않고 본문이 강조되게 찬양만을 언어로 사용하여서 샘플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았다. 
경청의 결과 프로그램이 너무 단순하고 복음을 전하는 효과가 떨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신 
구약 전체를 방송의 내용으로 결정 하였다. 그리고 8월 14일 2016년에 창세기 1장으로 
방송을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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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모두 택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그리스도를 더 
극명하게 수신자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수신자들이 구약을 통해서 역사적인 사실인 
천지창조와 인간의 원죄에 대한 이해와 인간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으며 인간은 
자신들의 죄와 타락을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간들을 자유롭게 해 
주시기 위한 방법(예, 레위기)을 주셨고 인간들의 죄를 사해 주시려 자세하고 친절하게 
죄사함의 방법을 다시 그리고 또 다시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고자 한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활동하신 방법에 대한 기록이며, 그가 요구한 것에 대한 
요약이며, 그가 그리스도의 도래를 준비한 것에 대한 기록이며, 하나님께서 오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인간들을 어떻게 다루어 왔는지에 대한 그림을 포착하는 데에 가장 좋은 
화폭이다. 간단히 말해서 그것은 신약의 바탕으로서, 신약은 그것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다”(LaSor & Hubbard. Bush 2003:22)를 적용하였다. “사실 구약은 하나님의 강력하신 
행위에 대한 이야기(rehearsal) 라고 묘사되어 왔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그들에게 계속 깨우쳐 주시기 때문이다”(2003:26). 구약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신 강력한 행위의 성경이므로 수신자들에게 
필요하다.   
수신자들은 구약을 통해서 성경의 전체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인간의 
행위는 어떠했으며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했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까지 구약의 사실을 통해서 알리려 하는 것이 우리가 택한 방송의 
내용이다. 수신자들이 성서를 일부분이 아닌 전체를 볼 수 있게 해주고 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더 많이 해석이 되게 해주고자 한다. 구약의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무서운 책이야 라는 생각을 구약 전체를 
보여줌으로서 버리게 하고 구약을 통해서 인간이 어쩔 수 없이 예수그리스도가 필요했던 
이유를 알아가고 하나님은 이 메시아를 나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신약에서 그 구원 사역을 나를 위해서 이루셨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거룩한 사역의 목표이다.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구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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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을 세우시고 메시아를 준비시키신 언약의 하나님이셨다. 신약의 하나님은 구약의 
언약을 실현하시어 메시아로 하여금 속죄의 과업을 이루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구약의 
하나님이 대체로 민족적이었다면, 신약의 하나님은 대체로 개인적이라고 볼 수 
있다”(박영지 1998:278). 성경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거룩한 사실인 
것을 수신자가 알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 거룩성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방송 진행자가 자기 욕망을 절제하여 
지나친 의견이나 설교를 하지 않는 것이 성경을 더 나타낼 수 있다는 것에 동의했다. 오직 
성경이 잣대이며 성경이 방송하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뜻이 수신자들에게 부각되게 하여야 
한다. 라디오선교방송이란 하나님이 기독교 커뮤니케이터들에게 주신 특별한 효과적인 
전달 매체이다. 우리는 이 효과적인 전달 매체를 라디오의 방송인이 되고자 하는 욕구보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셋째 보편성 사역은 커뮤니케이션이론과 선교신학이 적용이 되었는데 방송을 함에 
있어서 모든 주권은 수신자에게 있다라는 것(Kraft)에 주의하였다. 모든 주권을 
수신자에게 주고 그들에게 맞는 방송을 하고자 과거에 해 오던 방식대로가 아니라 현재 
대중이 원하는 것으로 그들의 욕구와 필요를 채워주는 그리고 그들이 잘 들을 수 있는 방송, 
잘 들을 수 밖에 없는 방송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다. 라디오는 대중의 미디어 
매개체이므로 당연히 성경이 대중에게 전해지게 하는 사역에 이용되어야 한다.   
우리는 보편성 사역이 대중의 문화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들의 문화를 
비추어 Yes 와 No가 결정되게 유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성경에 비추어 Yes와 No를 
말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다. “그리스도인은 쾌락에 빠져 있는 문화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 명료하게 “아니요” 라고 말해야 한다”(Clowney 2006:188). 그리스도인이 
성경과 반대되는 것에 명료하게 아니요 라고 말해야 하는 이유는 수신자들의 문화가 
성경은 Yes 이며 성경에 반대되는 것은 No 인 하나님의 뜻으로 교체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보편성 사역은 대중의 문화를 성경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커뮤니케이션의 모든 
주권을 대중에게 주는 것이다. 문화란 사회적으로 상징화된 사람과 사물 그리고 사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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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이 있는 상징의 체계이므로 이 상징의 체계를 성경으로 교체하는 것이다. 성경을 
상징화하여 대중들이 성경의 의미와 가치를 상호 공유하고 인식하여 삶을 영위 해 가는 
방식으로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다. “문화란 사회적으로 상징화된 사람과 사물 그리고 
사건과 관련이 있는 상징의 체계라는 것이다. 상징화는 사람과 사물 그리고 사건을 의미와 
가치(감정)로 채우고, 어떤 일정한 집단의 모든 구성원들이 의미와 가치를 상호 공유하고 
인식하며 삶을 영위해 가는 그런 방식으로 의미 있게 만든 것이다”(Malina 2004:34-35). 
라디오선교방송이 계속적으로 성경을 수신자들의 삶을 영위 해 가는 방식으로 의미있게 
전달 할 때 대중의 문화는 조금씩 성경적 문화에로 변화될 것이다.     
우리는 라디오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중의 문화를 성경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북한을 포함한 Every where and Every way 에 하여, 성경이 Every where and Every way에 
적용되는 변화를 끼쳐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선교 방송이 지나치게 거룩하거나 
차분하거나 형식적이 되는 것은 성경이 대중에게 가는 것을 방해한다. 지루한 프로그램은 
대중에게 접근하지 못한다. 지나치게 세상적이거나 흥미 위주가 되면 성경의 의미를 주지 
못할 수도 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주의하여 대중의 삶을 성경으로 교체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보편성 사역의 임무라 생각하였다.   
성경은 일부 특정인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허락된 것이다. 
요한복음 3 장 16 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디오선교방송 사역의 현장은 이 누구든지 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를 이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대중문화인 라디오를 자신의 뜻을 전하는 도구로 우리에게 주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라디오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하나님의 뜻이 대중의 것이 되도록 방송을 
송출하여야 한다.   
라디오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 “분명히 텔레비전, 라디오, 언론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Smith 2018:458). 이 영향은 Everywhere and Every way 로 
퍼져나갈 수 있다. 대중은 라디오의 소리를 청취할 수도 있고 경청하기도 하고 거부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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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라디오선교방송의 모든 주인공은 동시대의 대중이다. 성경이 대중의 삶에 
침투되려면 대중이 경청할 수 있는 방송을 하여야 한다.   
우리는 보편성 사역은 기독교 신앙을 오늘날의 대중들에게 권하여 받아들이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우리가 진실로 해야 할 일은 기독교 신앙을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권하여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이다”(Lloyd-Jone 2008:25). 라디오선교방송이 
진실로 해야 하는 보편성 사역은 오늘날의 대중의 삶을 성경으로 변화되게 하는 것이다.      
필자는 운전을 하다가 앞차의 뒤에 붙어있는 “Make Tea No War” 이라는 글을 
보았다. 잠시 그 스티커를 보면서 티 한잔으로 막을 수 있는 전쟁을 생각해 보았다. 그것은 
참으로 바람직하고 평화로운 행복한 것이었다. 수신자를 위해 한 잔의 티를 끓이고, 그 
티를 대접하는 방송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다. 전쟁도 한 잔의 티로 막을 수 있고 
성경이 대중의 삶이 되게 하는 일도 한 잔의 티로 할 수 있다 생각되었다. “때때로 몇 시간 
동안의 대중 연설들보다 함께 나누는 커피 한잔으로 더 많은 변화들이 생길 것이다”(Smith 
2018:474). 라디오로 장황한 설교를 하는 것보다 따뜻한 커피 한잔과 같은 방송을 하는 
것이 대중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 커피가 서서히 온몸으로 퍼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온몸으로 퍼져 나가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것을 우리 팀들과 이야기를 
하였고 팀원들은 티 한잔을 만드는 프로그램이 될 것을 동의 하였다.     
한사람 한사람을 변화시키면 종국에는 집단이 변화게 된다. 특히 신앙의 
소유자들이 변화되면, 그들이 속한 공동체가 바뀌고, 그들의 공동체가 변화면, 그들의 사회 
집단이 바뀌게 되는 것이다. “종교는 개인적인 것이면서 동시에 사회적인, 즉 가족적, 
부족적 또는 국가적인 경우가 많으며 대개는 집단적이다”(박영지 1990:22). 종교는 
개인으로 시작하여도 개인이 소속되어 있는 사회와 가족 그리고 부족과 국가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또 집단으로 부터 개인에게 퍼져 나가기도 한다. 
우리는 보편성의 사역을 위해서 성경 각장의 적용의 원리를 찾아내서 수신자들의 
삶 속으로 옮겨오고자 한다. 성경의 진리가 수신자 당사자들과 상관이 없게 들려진다면 
진리가 수신자들의 삶 속으로 옮겨져서 적용이 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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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역을 하나됨의 사역에서의 ‘나의 하나님’과 같이 ‘나의 교훈’으로 수신자들에게 각각의 
개인적인 의미가 되게 하고자 한다.       
넷째, 사도성 사역은 우선 라디오와 인터넷을 이용한 국경을 초월한 광범위한 
지역으로 활동하는 선교와 전도의 활동이다. 기독교 교육의 목표인 수신자가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며 이미 발생된 변화를 지속시키는데 있다. “기독교 
사역(Ministry)의 궁극적 목적은 인간에게 그리스도를 지향한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거나 
혹은 이미 발생된 변화를 지속시키려는 데 있다”(이정근 2007:31). 그래서 이 사도적 
사역에서는 신자와 불신자 모두의 지속적인 변화를 지향하였다. 이 변화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치유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다. 기독교교육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이 사도성 사역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 
방식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임팩트(impact, 충격 또는 효과)한 전달은 영어의 단어로는 
임팩트 있게 전한다는 뜻이며 예수님이 하신 원리에 의거한다. 예수님의 임팩트한 전달은 
수신자에게 입력되는 효과를 높인다. 임팩트란 단어를 설명할 때 주먹을 쥐고 손바닥을 
때리는데, 이것은 맞는 표현이다. 임팩트 적이란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는 정도의 입력을 
말한다.   
수신자가 메시지를 임팩트하게 받아서 자신의 삶에 적용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송출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수신자의 상황에 합당한 말을 
하여야 한다. 우리는 예수님은 이 일을 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하고 계신다 를 
믿는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조자로서 우리의 입을 빌려드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3자 대화에 의지하여 그의 보조자가 되고자 기도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마 28:19). 예수님은 라디오선교방송에게 수신자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되게 하는 것을 맡기셨다. 우리는 이 사명으로 모였고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방송을 한다. “선교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차원이며 가장 심오한 
수준에서 선교의 목적은 그 주변의 현실을 변화시키는 것임을 제안합니다. 선교는 이 
관점에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그것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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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신앙의 차원입니다”(Bosch 2000:10)이다. 그래서 우리는 라디오 방송으로 모든 
민족에게 로 가고자 한다. 우리가 목표하는 지역인 북한에 실제로 가지 못하지만 방송을 
타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역의 현장은 우리의 삶에 큰 의미와 가치가 있고, 선교지로 
이동하는 사도바울의 발이되게 한다. 사도바울의 발이란 전도와 선교지로 이동하는 
방송이 된다는 뜻이다. 즉 전파를 타고 국경이 폐쇄된 선교지와 전도지를 향해 걸어가는 
것이다.  
프로그램의 진행 
프로그램의 진행의 목적은 수신자가 메시지를 이해하게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다. 
이 목적은 “메시지를 이해하도록 만드는 것이 커뮤니케이터의 의무이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Smith 2018:26)가 적용된 것이다.  
진행은 성경 한 장을 영어 진행자가 먼저 영어로 성경을 읽고 한국어 진행자가 
한국어로 읽으며 진행이 된다. 진행에 있어서 우리의 기본적인 적용은 Sanders 가 말한 
“자기 중심이란 교만의 충동적 표현 중 하나이다”(Sanders 2000:219)를 적용하여서 
쓸데없는 리듬이나 재간을 부리지 않고 과대하게 꾸미지 않으며 목소리의 톤은 제목에 
맞게 뉴스 앵커와 같은 일정한 톤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자기 중심적인 목소리의 톤이나 
기술을 배제한다. 성경의 의미가 지루하지 않고 명확하게 드러나게 한다. 성경의 내용에 
수신자들이 감정을 실을 수 있도록 자기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오직 성경의 내용만을 사실 
그대로 또박또박 굿 뉴스로 전한다 에 동의하였다. 
필자의 경우는 자기중심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된다. 
방송을 자연스럽게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자기 중심적인 방법을 만들어 내었다. 방송의 
진행이 이런 방식대로 음률이나 억양을 사용하면 진행이 쉽고 편해진다. 그러나 굿 모닝 굿 
뉴스의 목적은 성경이 드러나는 것 즉 하나님을 명료하게 나타내기 위함 이어서 온전히 
이런 편안한 방법을 포기하기로 하였다. 
“자기 중심주의에서 나를 해방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전심으로 헌신하고 나의 
의지를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길밖에 없다”(Foster & Brian Smith 2003:424).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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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ster 의 말을 적용하여서 자신의 명예에 초점을 맞추는 목소리 톤과 기술을 배제하고 
초보자로 내려가 성경의 내용에 헌신된 일점일획 까지도 부각시키려는 읽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이것은 진행자의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행방식을 뜻한다.   
대학생들의 리포터 방송을 모니터링을 하면서 신선한 충격을 받는다. 이것은 
기존의 진행자들이 하지 못하는 방송의 내용이 부각되는 것이었다. 필자는 기존의 방송을 
모니터링하면서 자기중심적인 진행이 자신은 부각시킬 수 있지만 프로그램의 내용을 
가린다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였다. 대학생들은 자신들이 드러내야 하는 내용에 
충실했다. 그러나 기존의 진행자들은 프로그램의 내용 보다 자신들을 드러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배제한다.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의 내용이 모두 수신자의 몫이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내용에 수신자의 반응이 있기를 원한다.   
뉴스는 진행자의 감정을 실지 않고 사실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전하는 것이다. 
반응은 뉴스의 수신자들의 몫으로서 “아니 저럴 수가 있어” “어머나 어쩐데 큰일이군” 
등의 반응을 보인다. 굿 모닝 굿 뉴스 의 진행자는 이런 반응을 바란다(이 반응은 수신자가 
생각으로 프로그램에 이미 참여 된 반응이다). 뉴스를 전하는 객관적인 태도의 앵커가 
된다. 단 영어와 한국어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톤에 맞추어서 너무 쳐지면 
밝게 해주고 너무 뜨면 차분하게 목소리의 톤을 변형한다. 이것은 프로그램의 안정감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투데이스 굿 뉴스는 매 회 성경 한 장을 읽은 후에 영어 진행자와 한국어 진행자가 
그날의 성경에서 굿 뉴스를 찾는데 이것은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경은 매일 
읽을 때마다 느낌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날 그 시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굿 
뉴스를 채택한다. “좋은 소식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 바로 선교의 사명입니다”(Ladd 
1999:194). 우리는 방송의 매 회마다 수신자들에게 투데이스 굿 뉴스를 선사한다. 
진행자는 복잡한 성경의 진술과 신학을 다루지 않는다. 그날의 방송 분인 성경 한 
장 안에서 요점을 압축한 단순한 의미를 수신자들의 굿 뉴스로 선사한다. 우리는 이 굿 
뉴스를 채택할 때 루터가 말한 거룩한 성경의 단순한 의미의 성서신학적 관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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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을 적용하였다.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거룩한 성경의 단순한 의미이다. 
프로그램에는 복잡한 진술이 배제된다.  
투데이스 굿 뉴스는 거룩한 성경의 단순한 의미를 수신자들의 생활이 되게하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계기가 되도록 한다. 투데이스 굿 뉴스는 임팩트하게 
수신자들의 가슴을 터치해야 하는 방송의 가장 큰 핵심적인 부분이다. 그날 방송하는 성경 
한 장의 핵심을 앞 뒤가 바뀌어도 같은 내용이 되는 한 문장을 만들어 사용한다. 쉽고 짧게 
임팩트를 주어서 영어로도 한국어로도 기억되고 복습까지 되게 하는 것을 목표한다. 
거룩한 성경의 단순한 의미를 투데이스 굿 뉴스로 효과적으로 전하기로 하였다.  
김숙현은 “사람들은 외부로부터 오는 수없이 많은 자극이나 메시지 중 의미 있는 
것만 선택한다”(김숙현 2001:46)라고 했다. 수신자에게 의미가 되는 메시지만을 전하는 
것이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였다. 투데이스 굿 뉴스를 만드는 과정에 가장 큰 
영향력을 준 것은 예수님이 하신 쉽고 간단하고 명료하게 하시는 커뮤니케이션이다. 
메시지에 대한 선택은 수신자의 몫이다. 우리 제작진은 이러한 이유에서 쉽고 간단하고 
뒤집어도 뜻이 똑같은 의미 되는 문장을 채택하였다.   
방송의 진행과정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반응과 변화는 하나님과 수신자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일대일의 단어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가능한 
개인적인 용어를 사용하여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보다는 “너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라는 일대일의 표현을 쓰기로 했다. 이 
일대일의 표현으로 기대하는 것은 나와 너로 진행자와 수신자가 연결되어서 공동체 
의식이 생기는 것이기도 하다. 수신자는 너로 진행자는 나로 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개인적으로 너와 나로 묶여지는 효과가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하나님은 한 개인의 반응을 위하여 참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과 나와 너가 되는 
동격의 하나님이 되셨다. ‘너’ ‘나’ 를 사용하여 말씀하셨다. 이를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창 28:13)와 “대저 나는 여호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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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사 43:3)에서 보여진다.   
이것은 앞서 본 예수님의 대화에서도 보여진다. 예수님은 언제나 근접한 상상을 할 
수 있는 대화를 하여서 수신자들의 이해를 도우셨다.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셔야 할 
때는 언제고 수신자를 개인적으로 만나 주시고 대화하셨다. 예수님은 수신자들이 근접한 
상상을 하게 하는 커뮤니케이션의 대가이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대화를 적용하여서 
수신자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에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근접한 생각을 하기를 
기대한다.         
또한 예수님이 하신 커뮤니케이션을 따라서 요점만 간단하게 만든 문장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확실히 세부사항에 대한 사람들의 기억은 오류가 많지만, 요점만을 
회상할 때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Gleitman 1999:185). 용건만 간단히는 과거와 
현재에 모두 통용되는 말이다. 심리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용건만 간단히 라는 말은 기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 커뮤니케이션이 진행에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는 수신자들을 
파악하는 동안에 실감한 수신자들의 Listen 의 문화 때문이다.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이것이 보여지는 현대사회에서 통용되는 커뮤니케이션 문화를 예로 
든다면 140자의 전자문자이다. 트위터는 “140자”(조정민 2011:4)의 전자 문자 표현이다. 
전자 문자와 전자이모티콘은 앞서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 보았듯이 말이 줄고 내용의 
표현은 상상되는 현대사회에 통용되는 커뮤니케이션 문화이다. 이것으로 볼 때 용건만 
간단히는 현대사회 커뮤니케이션 문화에 맞는 방법이라고 말 할 수 있겠다.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서 주의를 하여야 하는 것은 긴 문장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수신자들은 긴 이야기를 들어줄 여유가 없다.  
Gleitman는 심리학적으로 요점만 간단히는 사람들이 오해 할 수 있는 소지를 적게 
한다고 하였다. 예수님의 커뮤니케이션은 핵심을 관통하는 간단하고 쉽고 명료한 
것이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처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최고의 진행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방송의 진행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성경의 핵심을 간단히 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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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료하게 표현 하고자 했다. 이에 예수님이 하신 커뮤니케이션은 흉내도 낼 수 없는 최상의 
커뮤니케이션이지만 예수님의 방법을 적용하여서 간단하고도 가급적이면 앞뒤가 
바뀌어도 내용이 똑같은 문장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거기에 자신과 근접한 상상을 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자 했다. 이것은 4 장 대화에서 집중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라, 선명하고 생생한 표현들을 사용하라, 어떤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 최소한의 
단어를 사용하라. 짧은 문장을 사용하고 의사전달의 명료성을 추구하라는 Wilkonson 의 
말이 적용된 것이기도 하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그리고 무교육자부터 지성인까지 모두 흥미 
있게 들을 수 있도록 하였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언어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신체언어, 일상어, 대조언어, 상징언어를 변용하신 것이다. 이에 우리가 선택한 언어는 
누구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예수님은 사랑이다” 라고 말하면 뒤집어도 “사랑은 
예수님” 이다 라는 복습이 자동으로 되게 하는 것이다. 라디오는 빠른 속도의 소리이니  
빨리 의미를 주어야 한다. 의미를 줌과 동시에 해석과 복습도 함께 일어날 수 있다면 
금상첨화라 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서 뒤집어도 의미가 같은 
“성경은 사실이다.” “사실은 성경” 이라고 복습이 될 수 있는 문장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것은 사람들이 논리적 변형을 하는 경향을 이용하여 복습과 해석이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하기 위함이다. “오류를 범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적절하지 않은 논리적 변형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경향성 때문이다. “모든 A 는 B 이다.” 를 듣고는 이것을 대칭적인 
것으로 해석한다. 그 결과, 이것을 “모든 A는 B 이고 모든 B는 A 이다”(Gleitman 1999:224) 
라고 전환 시킨다. 
수신자들의 사고가 논리적인 변형을 하는 단계에서 오류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딴~딴~ 이라는 이단 논법을 사용한다. 사람들은 들은 것을 또는 기록된 것을 
논리적으로 발전시켜서 변형을 시킨다. 이 때 메시지의 내용에 대해 오류가 
발생된다(1999:223-224). 이에 우리는 진행에 있어서 요점을 3 단으로 까지 발전시키지 
않는다. 이것의 이해를 돕고자 라디오방송 진행에 삼단논법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예를 
Gleitman 의 저서에서 든다. “모든 미국 대령은 애국자이다. 모든 애국자는 용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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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모든 미국 대령은 용감하다. (타당) 모든 하늘의 천사는 능숙한 하프 연주자이다. 
어떤 능숙한 하프 연주자는 미국 음악가 조합의 조합원이다. 따라서, 어떤 하늘의 천사는 
미국 음악가 조합의 조합원이다. (타당하지 않음)”(1999:223). 이렇게 사람들은 논리적 
변형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라디오가 빠르게 지나가는 소리임을 감안하여서는 수신자가 잘 기억하게 
하면서도 메시지의 논리가 잘못된 삼단 논법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물론 
커뮤니케이션의 이론에서 본 바와 같이 해석은 수신자의 몫이다. 커뮤니케이션의 이해는 
결국 수신자에게 달려 있다. 하지만 수신자들이 진행자가 전하는 내용을 바르게 해석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이다. 따라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왜곡이 일어나지 않도록 딴~딴~ 이라는 박자를 사용하되, 가장 기초적인 박자이고 
뒤집어도 딴~딴~이 되게 한다. 이와같이 가능하면 문장의 뜻이 뒤집혀도 똑같은 뜻인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면 “사랑은 하나님이다” 라는 복습이 될 수 있는 문장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수신자들에게 기억을 잘할 수 있도록 
사용하셨던 운율의 커뮤니케이션이기도 하다.    
우리가 주의한 것은 ‘그래서, 그러므로, 그리고’ 로 연장하는 대화법이다. 
횡설수설하는 것은 금물이다. 이것은 수신자들에게 선교 방송으로서의 신뢰감을 주지 
못한다. 또한 수신자들은 그렇게 오랜 시간 남의 이야기를 들어줄 여유가 없다.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임팩트한 내용이 전달되지 않는다면 청취자는 쉽게 라디오의 채널을 돌릴 
수 있다. 청취자들을 붙잡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요점을 간단히 
개인적으로 느낄 수 있게끔 전해야 한다. 횡설수설 너무 많은 정보를 주면 라디오의 채널은 
돌아가 버린다. 한번 돌아가 버린 라디오의 채널을 다시 붙들기 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간단명료하게 개인적으로 느껴지게 전해야 한다. 막연한 하나님을 
더군다나 장황하게 횡설 수설 전하는 것은 금물이다.   
커뮤니케이션의 대가인 예수님은 수신자들을 위해서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를 선택하여 쉽게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구세대들이라면 기억할 대표적인 딴~딴~의 
음률을 사용했던 최권능 목사의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기억할 것이다. 이 단순한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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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오래 기억되는 효과가 있는가? 이 문장은 나에게 듣는 것과 
동시에 천당은 예수 이고 지옥은 불신이라는 해석이 일어나게 하였었다. 우리는 개인적인 
욕구와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너’ 와 ‘나’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반복 해석 효과가 일어나는 문장을 채택하기로 하였다.  
성경의 메시지는 보편적인 상식이나 지식이 아니라 ‘너’와 ‘나’의 개인적인 교제의 
메시지이다. 그래서 성경의 의미는 매일 읽어도 매일 다르게 느껴지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가 다르게 일어난다. 이와 반대로 지식은 언제나 똑같은 의미를 준다. 
1+1=언제나 2이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되는 개인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것을 목표한다. 그래서 수신자가 성경의 일원이 되게 하는 근접한 상상을 할 수 있는 
단어를 채택한다. “그 하나님” 보다 “이 하나님”, “그 여인” 보다는 “이 여인”,  “그 
이야기”보다는 “이 이야기”, “있으십니다” 보다는 “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보다는 
“갑니다” 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인터넷의 발달로 미국에서 하는 라디오 방송을 한국에서도 청취할 수 있고 
러시아에서도 청취할 수 있다. 때문에 라디오 채널의 청취자는 온 지구에 퍼져 있다. 이에 
이 근접한 상상을 할 수 있는 단어를 선택함으로서 그들에게 방송의 거리가  근접하게 
느껴지게 하고자 함이다. 
진행에 사용하는 언어를 연구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커뮤니케이션을 
본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커뮤니케이션의 모범은 실로 놀라운 사실이다. 우리가 
방송을 함에 있어서 예수님의 커뮤니케이션만 따라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필요한 
언어를 연구하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은 예수님은 커뮤니케이션의 대가라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수신자에게 보이신 관심과 사랑은 어느 누구도 따라 갈 수가 없는 
것이다. 예수님은 수신자의 제자가 되었고 종이 되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리스도가 되었다. 인간은 아무도 이렇게 수신자를 위해서 희생할 수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일을 100 퍼센트 인간으로서 이루어 내셨다.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감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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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낼 수 밖에 없다. 예수님이 보이신 수신자의 사랑을 얼만큼 쫓아 갈 수 있을지가 
우리들의 과제로 남아있다.    
수신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곤고한 삶을 살고 있다. 대중의 욕구를 
채우는 예수의 특정한 커뮤니케이션은 그들의 고통을 치료하셨다. 만약 라디오선교방송이 
수신자의 고통을 나누어 갖지 못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임무를 생략하는 중대한 임무의 
생략이(Seamands 2004:176) 될 것이다. 굿 모닝 굿 뉴스 는 이 중대한 임무를 생략하지  
않고자 노력한다.  
현장 사역의 평가 
현장 사역의 평가에서 우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선교적 관점에 대한 
평가를 하고자 한다. 우리는 단순한 방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북한에 송신하겠다는 
것으로 이 일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굿 모닝 굿 뉴스 의 녹음 파일을 북한에 보낼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굿 모닝 굿 뉴스 는 라디오방송이 아닌 참된 미디어 패러처치 사역을 하고자 한다. 
우리의 선교적 사명은 퇴색하지 않았고, 수신자를 향한 우리의 마음은 동일하다. 우리는 
매일의 삶을 우리에게 맡겨 주시는 일을 성실히 해낼 것이다. 북한에 굿 모닝 굿 뉴스 를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굿 모닝 굿 뉴스 의 모든 방송 분을 차곡차곡 모아놓을 
것이다.   
이 장은 사역의 평가를 하는 장이다. 이미 처음과 끝에 우리의 선교적 관점의 
소명에 대해서 말을 하였다. 우리의 사명은 확고하다. 선교적 동기에 의해서 온 세계 온 
민족 특히 북한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프로그램의 편성은 이 연구가 적용이 되어서 수신자의 입장에서 진행되었고 
적절하다고 평가하게 된다.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서도 본 연구가 적용이 되어서 성경 
그리고 선교의 사명 선교의 동기에 의해서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잘 지켜지고 
있다. 특히 찬양을 성경 본문의 내용을 강조할 수 있는 언어로 선택한 것이 잘 지켜지고 
있다. 다만 음질 때문에 쉬고 있는 유어 굿 뉴스 코너도 여건이 허락 되는대로 다시 방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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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이다. 진행에 관한 평가는 소명감으로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미흡하지만 우리는 초보자이고 성경 본문에 충실한 진행을 하고 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성경이 드러나는 것이다.     
굿 모닝 굿 뉴스 는 방송이 아닌 참된 미디어 패러처치로서의 성경 송신 사역을 
하고 있다. 이에 30분의 방송분량에서 프로그램으로 수신자에게 하나됨과 보편성, 거룩성, 
사도성의 사역을 하고자 한다. 진행을 이 사역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성실히 이 사역을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즉 우리는 방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수신자가 하나되게 
하고 성경이 보편적으로 대중에게 경청 되도록 거룩한 성경의 단순한 의미를 찾아 흥미 
있게 전하고 있다. 현대사회의 대중은 용기가 되는 성경이 필요하다. 희망을 주는 성경이 
필요하다. 외롭지 않게 할 성경이 필요하다. 사랑을 느끼게 되는 성경이 필요하다. 현대의 
대중은 각자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놀 수 있는 성경이 필요하다. 그래서 굿 모닝 굿 
뉴스 는 그들에게 필요한 성경으로 매 주일 아침 수신자를 찾아간다. 
요약 
현장사역에서 수신자를 관찰하는 동안 파악된 현대커뮤니케이션 문화는 Tell Me 
가 아닌 Listen 이다. 긴 대화와 장황한 설명을 금하고 용건만 간단히 의사소통을 하여야 
한다. 이를 대변해 주는 현대 커뮤니케이션은 문화는”140 자”(조정민 2011:4)의 트위터 
전자 문자와 전자 이모티콘 이라고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우리가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제 시나 책도 이 전자문자를 통해서 
만들어진다. 수신자들의 상황은 긴 이야기를 들어줄 여유가 없다. 용건만 간단히 말하는 
것은 들어줄 수 있지만 수신자 각자들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에 바쁘다.  
이에 우리가 라디오선교방송을 하는 방법도 바뀌어야 한다. 진행의 방법도 용건만 
간단히 로 바뀌어야 한다. 사람들은 지루한 신학의 가르침을 원치 않으며 진부한 설교도 
원하지 않는다. 이에 진부한 설교를 하는 것 보다 거룩한 성경을 단순한 의미로 임팩트있게 
전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것이다. 우리의 방송은 우리의 용건을 
예수님이 하신 임팩트한 전달로 간단하고 쉽게 주어야 한다. 현대사회에서 수신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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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은 각각의 힘든 삶의 무게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자들 이라고 부르셨다. 고민이 없는 인생은 없다. 모든 수신자들은 각자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다. 이에 우리가 방송으로 해야 하는 일은 성경으로 억압하는 것이 
아닌 성경으로 자유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굿 뉴스를 전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쁜 소식이다. 세상의 짐이 무거워 질 수록 성경은 그들의 삶의 빛이요 살아갈 
용기가 되어야 한다. 그 용기와 빛을 전하는 것이 라디오선교방송의 숨길 수 없는 사명이다.  
라디오는 대중의 미디어다. 그렇기 때문에 라디오선교방송은 대중의 문화를 
책임져야 한다. 대중을 변화시키고, 그로 인해서 개인이 변화 될 수 있는 방송을 해야 한다. 
즉 대중의 문화를 성경으로 교체하는 것이 라디오선교방송국이 해야 하는 사명이다. 이에 
우리는 보편성 사역으로 이 일을 해나가야 한다. 라디오선교방송의 프로그램은 이 보편성 
사역과 하나됨 사역 그리고 거룩성의 사역과 사도성의 사역을 하여야 하는 참된 미디어 
패러처치이다. 각각의 프로그램은 이 사역을 감당하여서 라디오선교방송국이 정보 전달을 
하는 방송국이 아닌 참된 미디어 패러처치가 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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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결론과 제안
이 장은 결론과 제안으로 구성되었다.  
결론  
본 논문을 통해 필자는 라디오선교방송 커뮤니케이션은 수신자 중심이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다. 이 이론은 본 연구와 필자의 라디오선교방송 사역의 현장에서 고찰된 
이론으로서 첫째 성경을 수신자들의 삶의 메시지로 바꾸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이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농부에게는 농사에 관한 이야기로 바꾸어서 커뮤니케이션하였다. 
어부에게는 어부의 삶에 관한 이야기로 바꾸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였다. 이에 예수님의 
수신자들은 복음을 쉽게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었다. 이 이론은 예수님이 하신 
커뮤니케이션을 따라 성경을 수신자들의 삶의 메시지로 바꾸는 것이다. 둘째, 
라디오선교방송이 수신자들이 경청하고 또 경청할 수 밖에 없는 방송이 되게 하는 것이다. 
King은 듣는 태도를 청취하는 태도와 경청하는 태도의 두 가지 태도를 말하는데 청취의 
국어 사전의 뜻은 명사로서 “말. 음악. 라디오 등을 자세히 들음”(이희승 1991:2103)이다. 
경청의 국어 사전 뜻은 명사로서 “귀를 기울이고 주의해 들음”(1991:144)이다. 이같이 
청취와 경청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에 청취하는 수신자 보다 경청하는 수신자를 얻기 
위한 것이다. 셋째, 대중의 문화를 성경으로 교체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이 이론의 
목적이기도 하다. 선교적 관점에서 대중의 미디어를 가지고 대중의 문화를 교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는 성경이 대중 안에 있게 하고 성경으로 대중의 
일상적인 문화가 조금씩 변화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수신자로 대중을 맡겨 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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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필자는 총 6장에 걸쳐 1장에서는 라디오선교방송을 대중이 경청하게 
하는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의 배경, 목적, 목표, 중요성, 중심과제, 질문들, 
범위와 연구 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2 장은 커뮤니케이션의 성경적 근거, 3 장은 
커뮤니케이션의 선교와 성서신학적 관점, 4 장은 커뮤니케이션의 이론적 배경, 5 장은 
라디오선교방송국의 주요 요소를 선교적관점에서 분석하였다. 6 장은 사역의 현장으로 
필자의 사역의 현장에서 직 간접으로 경험한 수신자들의 상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연구된 
내용을 적용하여서 WFYL 1180AM RADIO ENGLISH GOOD MORNING GOOD NEWS를 
편성하였다. 
제안  
WFYL 1180AM에 굿모닝 굿뉴스를 편성한 필자의 개인적인 소망은 북한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이에 이 연구의 제안으로 발전된 미디어를 이용하여서 북한에 굿모닝 
굿뉴스를 전파해 줄 것을 제안으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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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VITA)
서애숙은 1958년 8월 26일 아버지 서도형과 어머니 주경금 사이에 2남 2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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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생활은 영락교회 소속으로 미국에서도 샌디에이고 영락 교회와 엘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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